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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인적
자원개발이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에서는 청년
층 실업문제가 상존하고 현장에서는 숙련 불일치가 심화되는 등 양적, 질적
연계의 불충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황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훈련시스템의 유연성 부
족,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성 부족, 산학연계사업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 저조,
산업체의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추출하
고 그에 대한 정책방안을 질적, 양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고 있다. 저숙련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청년층에게는 성공적인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질이 확보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방안, 이행에 실패한 청년층에게 일자리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정
책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3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본원의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그리고 산학연계 조사기
관 방문 시에 많은 유용한 자료를 주신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관계자, 마
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하여 주신 산업체의 인사담당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특히 홍익대학교 김영화 교수님의 귀중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되
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본 원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2001년 12월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 장 강 무 섭
【 연구요약 】
Ⅰ. 연구개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훈련을 통한 경제적 성과의 향
상" 문제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 실업의 증가, 숙련불일치의 심화 등 양적, 질적 연계
의 불충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특히 개인적 차원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의 상호적합성을 높이기 위
한 정책방안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및
OECD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선진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유형
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산학연계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소의 교
육훈련기관 및 연계 산업체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에 각
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을 신규사원으로 채용한 461개소 사업체에 대한 면
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산업체의 교육훈련만족도 및 인력
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Ⅱ. 주요 연구결과
첫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문제는 경기적 요인 또는 노동시장 기
능에 의해 일회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 교육훈련시스템, 고용관행, 학
교-기업 간 네트워크 등 제반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노동시장 여건, 진학·직업으로의 개방적 진로체제,
교육훈련의 현장성, 직업정보의 신뢰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 등 5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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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훈련시스템의 분화(differentiation) 및 표준화(standardization) 정
도,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전문화(specialization), 계층화(stratification) 정도에
따라 미국은 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 영국은 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
업학교 중심경로 , 독일은 강한 연계와 도제제도 경로 등으로 구분되었다.
우리나라는 명목적인 계열화(분화)의 측면은 높은 편이지만 직업적 특정성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정도는 약한 편이다.
셋째,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교육훈련기관은 현장 실습처의 확보, 산업체는 부족인력 확보·
홍보차원에서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와 같은 교육훈련기관
의 적극성과 산업체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산학연계 활성화 기반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4년제 대학에서는 교수중심의 인적교류 및 연계를,
전문대 및 기능대 수준에서는 학생 중심, 교수중심의 연계 모두에 초점을 두
는 반면에 실업계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주로 현장실습의 강화 등
학생중심의 연계를 강조하는 편이다. 대부분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
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에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오히려 지역
기반 산업체를 중심으로 연계가 활발한 편이다. 교육훈련기관장 및 산업체의
대표, 산학연계사업 담당자의 열의, 지속적 관계 유지 등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계사업이라고 할지라
도 노동시장의 변화 및 기술혁신 정보에 기초한 신속한 적응체제가 사업성
과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교육훈련 만족도 및 연
계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신규사원 채용전략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
훈련기관에서 전공, 인성, 실무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4가지 항목을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유형, 산업체의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계, 공학계열의 인력으로 나타났
다.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들을 채용한 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신입사원
들은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대기업이
직무의 내용 및 폭에 있어서 다양한 만큼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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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도가 높은 편이다;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자질
로서 협동능력(팀웍)과 전공실무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으며, 특히 협
동능력(팀웍)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격차가 매우 커서 산업체에서
는 직무구조가 팀작업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수준이 높
을수록 기대하는 핵심자질의 범위는 의사소통,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으
로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수준도 높아서 산업체의
고학력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훈련내용의 현
장성은 실업계고교 및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과개편의 신속성은
기능대가 가장 빠르고 실업계고교에서 가장 늦었다. 시설설비의 불충분성은
실업계고교에서 가장 심각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기능대의
경우에 가장 충분하였다. 산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산학연계 사업은 재
학생 현장실습, 공고 2,1체제 사업이며, 산학연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부
분의 사업체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1/ 3 정
도의 사업체만이 향후 산학연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Ⅲ. 정책방안
정책방안으로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양적 연계강화 방안·질적 연계
강화 방안, 그리고 인프라 구축방안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숙련불일치의 해소, 산업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질적 연계 강화방안
첫째, 교육훈련과정의 산업체 적합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미래지향적 인력수요 전망에 근거한 교육과정의 신속하고 지속적 개편
노력을 통해 최신성을 유지한다. 교육훈련과정에 직장경험을 결합하는 방안
으로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일식 이원화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단기간 협력사업체의 현장실습과 학교 교육과 통합시킨 샌드위치제 프로그
램을 도입한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촉진자, 취업조언자로서 교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의 다양한 산업체 연수를 지원한다. 재학생 인턴
제를 전 교육훈련기관에 확대하고 현장실습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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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인정제를 적용한다.
둘째, 교육훈련과정과 고용주의 연계 전략을 체계화한다. 먼저 고용주로
하여금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점을 홍보하여야 한다.
고용주를 협상테이블로 유인하는 단계별 접근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이
때 핵심적인 사항은 지역산업에 기반한 접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교육훈련기관과 고용주 집단을 연계하는 훈련회사(group
campany)의 설립이 유효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을 활성화한다. 교육훈련기
관과 산업체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정, 정보교환 등을 위한 중간기구
를 설치한다. 현장실습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내 별도의
예산책정이 필요하다.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한 인센티
브(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세제혜택 등)의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
기관이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 반대로 산업체가 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상호 신뢰
성 있는 정보유통을 위하여 정보 인프라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교육훈련 경로(pathways)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외국사례를 중심으
로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화된 실업계 중등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상호학점인정,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한다.
(2) 청년층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한 양적 연계 강화방안
첫째, 실업자 직업훈련을 내실화 한다. 이를 위해 숙련불일치를 경험하는
청년실업자를 위해 전공전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낮은 수준에서 높
은 수준까지 훈련 ladder를 개발하여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가 고용지속 및
경력개발에 연계되도록 제도화한다.
둘째,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층 인턴제를 확대한다. 특히 경기가 위축
되었을 때 공공부문에 인턴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청년층에 특화된 업
종을 중심으로 기업가활동(Enterpreneurship)을 강화한다. 저학련·저숙련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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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
회를 창출한다.
셋째, 경기주기에 따라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특성화한다. 경기상승 시기에
는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신속한 일자리 배치를 촉진하는 반면, 경기하강 시
기에는 직업훈련 강화, 일시적인 청년층 인턴제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확대
등 노동시장 진입여건을 정책적으로 조성한다.
넷째, 비정규직 근로에 종사하는 청년층 보호문제도 일자리 부족 및 저숙
련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빈번히 탈락하고 있는 청년층 실업대책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3)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첫째, 학습·진로·고용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상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세계로의 유연한
이동을 촉진한다.
둘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련이 있는 정부, 공공 교육훈련제
공자, 민간 교육훈련제공자, 기업, 고용주 단체, 근로자 단체(노동조합)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교육훈련기관의 시장지향적 체제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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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훈련을 통한 경제적 성과
(economic performance)의 향상" 문제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중대한 관심
사로 등장하고 있다(Ashton & Green, 1996). 직업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고
용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계 사업의 개발, 직업준비를 위한 정보 및
상담체제의 재구축 등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linkage)를 강화하기 위하
여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2001년 4월에 개최된 OECD 교육장관 회의에서도 직업과 교육훈련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직업과 교육훈련의 연계, 학교 밖에서 획득된 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게 위해 교육훈련기관, 지역사회, 정부, 민
간기업체 간의 횡적 파트너십, 초, 중, 고등, 성인교육훈련의 종적 파트너십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OECD, 2001b). 학습과 일의 연계, 횡적 및 종적 파트너십의
중요성과 더불어 지식기반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에서 직업
으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여 평생학습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의 증가, 숙련 불일치의 심화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양
적, 질적 양쪽 측면에서 연계의 불충분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1년 1월
현재 15세-24세의 청년층의 실업률은 11.3%로서 전체실업률 4.1%의 거의 세
배에 가까운 실정이며, 청년층 실업대책으로서 인턴제 및 직업훈련 등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
였을 때, 청년층 자체의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교육훈련 단계에서의 직업준비 미흡,
취업시기의 지연, 숙련불일치, 직무수행 능력의 불만족스러움 등은 질적인
연계도 확보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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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장원섭, 2000), 인사담당자의 과반수 이상이 대학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
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독일과 같이 도제제도 등을 통해 교육훈련에서 직업으로의 경로가 잘 개
발된 국가에서는 청소년이 최초 직장까지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
되고 장기간의 실업예방에도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반교육 전
통이 강한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에 실패하거나 숙련부족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
리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같은 학교교육 중심의 직업교육 국가에서는 동일
연령층의 50%이상이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학교와 산업체와의 직접적인 연계
는 없으나 학교의 산출물과 수료증, 졸업생의 학습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
며 채용결정에 있어서 고용주에게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는 교육훈련의 표준화 정도는 높은 편이지만 미국식의 일반교육 전통이
매우 강하다. 이와 같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유형은 해당 국가의 경
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계방안을 구안할 때 어떤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점은 경제 사회적 맥락을 떠나서 생각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한 연구를 내용적으로 검토
할 때, 연계정책의 평가, 고용주 만족도에 대한 연구(Ryan, 1996; Joyce &
Neumark, 2000; NCVER, 1998, 1999), 개인의 직업으로의 이행 및 결과에
대한 분석(장원섭 외, 1999, 2000, OECD, 2000), 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Hannan, Raffe and Smyth, 1997),
연계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과정의 개선 연구(Rosenbaum, 1999) 등으로 구분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기관, 노동시장 또는 산업체 차원의 기관별 접근
방법(institutional approach)을 통해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의 상호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식기반경제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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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따른 연계의 의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한다.
둘째, 연계의 유형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구조
적 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에 따라 국가별 연계유형 및 수준을 분류한다.
셋째, 각급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요인을 밝혀본다.
넷째, 산업체의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성취수준 및 만족수준을
측정하여 교육훈련내용의 적합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숙련불일치를 해소하고 이행기간
을 단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제2장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 필요성, 의의 등을 검토하
고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된 제도적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등 각 국의 연계유형 및 수준을 분류하고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 등 각급별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 맺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조
사·분석하고 산학연계 사업 촉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5장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교육훈련 만족도
성취수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산업체 중심적 연계강화 방안의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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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가.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현황 및 문제점, 선진외국 사례 분석을 위하
여 최근의 취업률, 실업률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외 선행연구 및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최근 연구 결과를 수집·활용하였다. 또한 각급
교육훈련기관별 산학연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현장 연구학기제 , 산학협
동 사업실적 및 계획서 등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의 연계 실태 조사
본 조사는 산학연계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훈련 기관 및 사업체 실태조사
를 통하여 산학연계의 현황 및 문제점,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교육훈련기관의 산학연계사업 담당자 및 연계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구
조화된 면접조사지에 따라 2001. 8. 13- 8.24 까지 서울, 천안, 광주, 대구, 부
산, 충주 등에 소재한 교육훈련기관 및 사업체 20개소를 방문조사하였다(설
문지는 부록1).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면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육훈련기관의 일
반현황: 학생수, 교직원수, 산학연계 담당조직, 학교이념, 지역 노동시장의 여
건, 지역사회의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관계, 총장, 학장, 교장 등 기관장의 경
영방침에서 산학연계의 중요도 ②산학연계 사업현황(최근 1년 이내 실적 중
심): 사업의 목적, 실적 및 진행현황(관련자료 입수), 사업체 참여, 기여방식
(예; matching fund, 물품 기자재 기증, 현장실습장 제공, 재학생 현장실습,
연수 프로그램 제공1) 등) ③사업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사업 결과에 대한
1) 교육훈련기관의 재학생 현장실습 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안점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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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향후 연계 프로그램 확대계획, 관련 사업체의 만족도, 교사 및 학생
의 참여도 및 만족도, 연계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평가, ④건의사항, 정부의
지원요구 사항 등이다.
연계사업체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사업체의 일반현황: 종업원
수, 지역노동시장의 여건, 교육훈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경영방침에서 산학연
계의 중요도, 사업체의 자발적 의지, 각급 학교 졸업생에 대한 평가(사업체
필요인력 유형), 충원, 고용관행, ②산학연계 사업현황(최근 1년 이내 실적 중
심): 사업의 목적, 실적 및 진행현황(관련자료 분석), 참여, 기여방식(예;
matching fund, 물품 기자재 기증, 현장실습장 제공, 재학생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③산학연계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체 자체 평가 : 사업결과에 대한
만족도, 사업체의 입장에서 산학연계의 잇점, 향후 연계 프로그램 확대계획,
우수 교육훈련기관의 특성, ④건의사항, 정부의 지원요구 사항 등이다.
다. 산업체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연계 실태 및 향후 연
계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설문지는 부록2).
첫째,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신규채용 관행에 관한 것으로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 선발시 가장 중시하는 항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전공과 수행하는 직무의 일치도, 기대
되는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성취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었다. 산학협동 산업체로 적절한가? 교육훈련기관이 몇 개소의 사업체와 산학협
동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현장실습 계획이 적절한가(일정, 기간)? 현장실습 프로
그램 내용이 다양한가? 현장실습 파견시 학생의 전공과는 일치하는가? 현장실습
사업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한가? 현장실습 순회지도는 있는가? 현장실습생
평가를 위해 산업체 인사와 면담하는가? 현장실습의 개선사항(학생들의 만족도,
산업체 인사, 교사의 만족도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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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산업체 요구와의 부합
성에 대한 내용이다. 학과개편의 신속성, 시설설비 수준의 현장성, 산업체가
가지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보유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산업체와 교육훈련기관과의 산학연계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공고
2·1체제, 주문식 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맞춤훈련, 재직 근로자 훈련의 참
여실태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력수요 및 미래 지향
적 직무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었으며,
약 500개소 사업체의 인사담당자 및 관련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를 활용한 면접조사로 진행하였다. 전체 응답사례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적
어서 최종 분석에 활용된 응답수는 약 461 개소의 사업체이다. 최근의 지식
기반화가 교육훈련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의 업종을
지식기반산업과 전통산업으로 구분하였다.
총 461개소의 사업체는 지역별로 서울에서 108개소(23.4%), 경인권에서 93
개소(20.2%), 충청권에서 52개소(11.3%), 영남권에서 165개소(35.8%), 호남권
에서 38개소(8.2%), 강원권에서 5개소(1.1%) 등이 조사되어 2/ 3 이상이 서울,
경인,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사업체의 규모별로 보았을 때, 50
인 미만 규모에서 142개소(30.8%), 50-99인 규모에서 103개소(22.3%), 100-299
인 규모에서 128개소(27.8%), 300인 이상 규모에서 88개소(19.1%) 등이 조사
되어, 대기업이 좀더 비중이 높아서 전체 사업체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규모간 비교분석에는 적당하도록 분포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지식
기반제조업2)에서 139개소(28.4%), 전통제조업에서 243개소(52.7%),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79개소(17.1%)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특성을 업종별, 규모별로 요약하면 <표Ⅰ-1>과 같다.
2) 지식기반산업과 전통산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정진화(1999)의 연구자료를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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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조사대상 산업체의 특성












소계 30.6 29.1 31.6 28.4
1)우주, 항공, 의약제조업 1.5 - 6.6 1.1
2)전자부품, 컴퓨터, 정보
통신 및 방송기기제조업




19.4 18.4 14.0 20.5
전통제조





32.1 33.0 30.9 22.7
5)음식료품 및 담배,
석유, 의류, 가죽, 목재,
인쇄출판
16.4 25.2 20.6 31.8
지식기반
서비스
소계 20.9 12.7 16.9 17.0
6)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 9.0 1.0 4.4 6.8
7)금융보험업 1.5 1.9 1.5 -
8)비즈니스 서비스업 6.7 4.9 4.4 9.1
9)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2.2 - 2.2 -
10)문화 및 오락서비스 1.5 4.9 4.4 1.1
라.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3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 번째 자문회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로 상이한 국가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특성을 연구진이 발표하고 내외 전문가 검토를 위하여 개
최되었다. 두 번째 자문회의는 연구의 전개에 대한 중간 검토회의로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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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자문회의는 산업체 설문조사 계획 검토를 위해 개최되었다.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연계강화 방안, 교육훈련에서 직업으로의 연계강
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각
주제명은 다음과 같다.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 각급 교
육훈련기관별 산업체와의 연계 우수사례 ,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육훈련과
직업의 연계 프로그램 동향, 대졸 실업자를 위한 노동시장 연계강화 방안
등이다(세미나 일정표는 부록3 참조).
4.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연구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명하여 연구결
과의 제한성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서는 교육훈련을 완료한 후 첫 번째
직업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성인근로자의 평생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Work to School 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둘째, 교육훈련기관은 학교교육은 물론 1년 이상의 정규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훈련기관은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1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 준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등 5개 기관을 지
칭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소의 직업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계 고
등학교는 결국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준비 기관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포
함하지 않았다.
셋째, 이미 교육훈련기관을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 직업훈련
은 교육훈련의 실패를 보완하는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그
러므로 청년층을 위한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은 교육훈련에서 직업으로의 이
행에 실패한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safety-net)으로서 간주된다.
넷째, 산업체 조사에서는 5개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졸업생에 대한 평가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졸업생의 모집단(약 30만
명)이 원래 적기 때문에 이들을 채용한 적이 한번도 없는 그런 사업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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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수에 달한다. 그러므로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평가가 다소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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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에 따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의 의의
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
연계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이 서로 연결, 접
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연결 또는 접속을 유지,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제도
적 장치, 메커니즘은 연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연계시스템이 잘
구조화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진학 및 평
생학습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 고숙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최근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과거보다
교육훈련의 역할이 약화 되었음에 기인하기 보다는 경제의 변화가 교육훈련
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요구한다는 사실에 있다(Ashton & Green, 1996;
Kim, 2000). 과거에는 소수의 우수 인력만이 보유하던 컴퓨터활용기술, 협동
작업능력 등과 같은 직무자질이 이제는 모든 직업인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핵심자질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작업현장이 급속히 변하고 있으나 교육훈련기관은 현장의 맥락에
서 학습하는 방법, 첨단기술장비를 활용하는 방법 등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가지 방법은 학교의 경계를 넘어서 학교와 산업체
(고용주)간의 새로운 관계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바로 그 새로운 동맹
(alliance), 연합이 학습과 직업세계의 연계(linkage), school to work ,
school to career 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작업장도 변화과정
에 있기 때문에 동시적인 연계가 아니라면 낙후되기 쉽다.
산학연계의 잇점은 현장감각능력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평생학습기법을
배양케 해준다는 점에 있다. 즉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
생들이 직업의 세계에 접근해 봄으로써 좀더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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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개발의 가능성에 대한 감각을 길러준다. 또한 고용주가 원하는 직업윤리와
사회적 숙련을 촉진하며, 일의 세계에 있더라도 생애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정책의 목적은 첫째, 적합한 성취와
자격을 보유하고 일반중등교육(upper secondary general education)을 이수
토록 하는 것, 둘째, 질이 확보된 직업준비과정(직업교육, 현장훈련, 계속훈련
을 포함)을 제공하여 졸업생의 산업체 적합성을 높이는 것, 셋째, 안정적이고
경력 지향적, 보수가 좋은 일자리로의 신속한 이행을 촉진하는 것, 넷째, 청
소년 실업률의 저하, 다섯째, 근로자와 직무의 효과적인 매칭을 통하여 산업
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Ryan, 1996).
한마디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 정책의 목적은 안정적이고 수입과 경
력개발이 보장되는 일자리로의 신속한 취업이다. 이 때 안정적이고 수입과
경력개발이 보장되는 일자리로의 취업이란 교육훈련의 내용이 산업체의 숙
련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신속한 취업이란 이행기간 또는 실업기
간의 최소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는
현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숙련불일치의 해소를 의미하는 질적인 측면의 연계
와 실업문제의 완화, 취업대기 기간의 단축 등 양적인 측면의 연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는 취업능력
(employability)를 제고하는 측면과 체제, 구조면에서 밀착성(connection)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청년층 실업, 연계의 의의
이미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21세기의 메가트렌드 키워드는 디지
털화를 토대로 한 정보·지식사회의 진전으로서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원
경쟁력이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부상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1). 이
와 함께 생산과정 및 노동분업, 직무의 특성, 고용계약 형태 등이 중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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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조직의 급격한 변화, 정보와 지식의 중요
성은 좀더 광범위하고 전이가능한 숙련기술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결국 저학력자 및 미숙련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견하는 기회가
더욱 줄어들어 고용 및 직업경력의 기회는 덜 충분해진다(CEDEFOP, 1999).
이미 미국에서는 청년층의 상대적인 실업률 상승,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의 괴리
등으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고용기회의 불평등이 야기된다는 비
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개혁과 산학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의 세계경제를
주도할 높은 기술수준의 인력개발에 주력하였다. 즉 1994년 산학연계 지원법
(School to Work Opportunity Act)을 제정하여 각 주정부와 교육계, 기업,
노동계 등의 민간단체가 현재 및 미래의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고임금,
고기술의 인력양성과 교육개혁을 위해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추구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고용부에서도 고숙련과 높은 보상 그리고 교육훈련에의 접근
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사회 형성을 인력개발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학
습과 고용간의 연계강화를 그 중요한 4가지 행동계획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행동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학습과 고용간의 연계강화, 직업관련학습에서의
우수성 창출, 성인들을 위한 학습기회의 보장, 숙련도전에 대한 고용주의 참
여지원 등이다. 핵심 정책수단으로서는 파트너십, 평생학습, 그리고 숙련향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DfEE, 2001).
그렇다면 1990년대에 청년층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가?(OECD, 2000)
첫째,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의 교육훈련 수준은 성인근로자
와 비교하여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이들의 실업률 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둘째, 취업한 경우에도 성인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저임금의 저숙련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셋째, 의무교육 종료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전반적으로 연장되
었다. OECD 국가 평균 1990년의 5.5년에서 1996년에는 7.4년으로 1.9년이 연
장되었다(표Ⅱ-1). 물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좀더 보수가 나은 일자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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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교육훈련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대 이상 고등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등으로 인하여).
넷째, 1980년대와 비교하여 1990년대에서는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사례
가 많아졌다(표Ⅱ-2). 학생들이 도제제도에 참여하거나 시간제근무, 여름고용
등 단속적으로 근로에 참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취
약청년층이란 단순히 실업상태에 있는 사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교육훈련 종료 후 노동시장으로의 연계가 불충
분한 모든 청년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표Ⅱ-1> OECD 주요국의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기간
(단위: 년)
1990(A) 1996(B) 변화 기간 (B-A)
호주 4.7 6.4 1.7
캐나다 5.2 6.8 1.6
덴마크 5.0 8.3 3.3
포르투갈 5.0 8.7 3.7
스웨덴 2.7 7.6 4.9
스위스랜드 5.0 6.0 1.0
영국 2.9 5.0 2.1
미국 4.4 5.0 0.6
벨기에 6.5 7.7 1.2
프랑스 5.4 7.2 1.8
독일 5.5 7.2 1.7
그리스 8.2 8.5 0.3
아일랜드 5.0 6.2 1.2
이태리 8.0 11.3 3.3
네덜란드 7.1 7.4 0.4
스페인 7.5 9.6 2.1
평균 5.5 7.4 1.9
자료: OECD(2000b),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Table 3.3.
주 : 전이기간(length of transition)은 의무교육 직후인 15-16세부터 대상집단의
50%가 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는 첫해까지로 정의.
- 14 -
<표Ⅱ-2> 주요국의 청소년 시간제 근무 비율(1990년과 1998년)
(단위: %)
1990(A) 1998(B) 변화율 (B-A)
호주 41.7 64.6 22.9
오스트리아 - 5.6 -
캐나다 64.6 71.1 6.5
체코 - 8.1 -
덴마크 30.7 56.3 25.6
핀란드 30.7 56.3 25.6
헝가리 - 5.3 -
노르웨이 65.2 69.3 4.1
포르투갈 5.3 8.1 2.8
스웨덴 42.2 65.6 23.4
스위스 47.2 49.7 2.5
영국 33.0 53.8 20.8
미국 62.4 67.1 4.7
벨기에 24.0 29.9 5.9
프랑스 23.4 22.2 -1.2
독일 4.2 10.0 5.8
그리스 7.1 14.1 7.0
이태리 5.2 9.8 4.6
네덜란드 69.8 84.5 14.7
뉴질랜드 43.1 62.9 19.8
폴란드 - 34.9 -
스페인 8.7 14.5 5.8
자료: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Table 4.3.
주 : “—” 자료 미 확보.
이런 맥락에서 효과적인 연계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 첫째, 직업프로그램과 자격의 확대, 둘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linkage) 창출, 셋째, 학교교육와 현장훈련의 결합, 넷째, 중등교육 수준
의 교육훈련과 전문대교육의 브리지 설치, 다섯째, 좀더 유연성이 강화된 교
육훈련경로의 개발 등이다.
결국, 지식기반경제 사회로의 진전은 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교육훈련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밀착적으로 대응하는 방향
으로, 한편으로는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경계가 희미해져 교육훈련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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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다섯 가
지 증거자료를 통하여 연계강화의 논리 및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유휴인력의 증가이다. 30대 미만 청년층 취
업자의 비중은 1997년의 5,153천명(24.4%)에서 2000년의 4,510천명(21.4%)으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 1월 현재 15세-29세 인구의 실업률은 8.6%(422천명)로
서 전체실업률 4.1%의 2배에 달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실업자는 334천명
수준이지만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도 않는 청년
층은 1,054천명에 이르고 있다.
둘째, 질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3년간
대학졸업자수는 13만명 정도 증가한 반면, 취업자수 증가는 5만명 정도에 불
과하며, 전기, 전자 등 IT 관련학과는 취업이 원활하지만 토목, 건축 등 건설
관련분야, 인문과학 분야는 특히 취업이 저조하다. 이와 함께 인문계열, 지방
대, 여성, 대졸자의 취업이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중등교육) 이후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이 9.3년으로서
OECD 평균 7.4년보다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학력화에 따른 재학기간
뿐만 아니라 직업탐색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이행기간이 길수록 청년층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탈락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넷째, 경기악화로 인한 채용관행의 변화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들의 신규인력 수요가 급감하였고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필요인력에 대
한 선별적 고용관리 형태가 정착화되는 추세이다. 보편적인 직종보다는 세분
화되고 전문화된 직종을 채용하고자 하여 영업직은 기술영업, 특수영업, 해
외영업, 개인영업 등으로, IT 관련직은 웹기획, 웹마스터, 웹컨설턴트, 전자상
거래 관리사 등으로 전문화되고 있다.
다섯째, 기업내 인력구조 변화(클로바형)로3) 인한 비정규직의 증가이다. 과
3) 클로바형 인력구조는 ① 기업의 핵심역량을 담당하는 정규직, ② 부수적, 저부가
가치 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제 등 임시인력, ③ 계약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지
식근로자 집단의 계약직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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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클로바형 인력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고학력,
고숙련의 지식근로자는 프로젝트에 따른 채용이 보편화되고 계약직 비정규
인력으로 전환된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발적 비정규인력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부수적, 저부가가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인력으로서 대부분 저학력,
저숙련으로 특징지워진다. 저숙련 청년층이 이런 일자리로 채워질 우려가 많
으며, 비정규직의 규모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IMF 이
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기업이 직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노동비용 절약차원
에서 도입,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4)
이상과 같은 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는 매우 구조적인 것으로 우리사회
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면서 인력수요의
내용과 수준이 변화하고 노동시장이 공급자주도에서 수요자 주도로 전환되
면서 교육훈련기관이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서 야기된 것이다.
3.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1980년대 초부터 국민의 사회적 요구에 밀려 지속적으로 고학력화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의 이행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들은 함께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
해졌다.
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의 해결은 경기적 요인 또는 노동시장 기능에 의
해 일회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시스
템, 고용관행, 학교-기업간 네트워크 등 제반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이주
호, 1996). 그리고 제도적 요인들은 대체로 경직적이기 때문에 시장여건의 변
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바뀌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중반이
후 노동시장의 여건을 무시하고 사회적 수요에 의한 고학력화가 누적적으로
4) 1997년도 비정규직의 국제비교(취업자에서의 비중)을 보면, 영국(30.5%)/ 독일
(18.6%)/ 프랑스(21.9%)/ 미국(22.3%), 한국(25%)(자료: 배진한, 2001, KLI 노동패
널, 2000) 그러나 국가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정확한 비교는 무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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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IMF를 계기로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인력수요의 내용과 수준이 변화하고 노동시장이
공급자 주도에서 수요자 주도로 전환되면서 교육훈련체제가 시장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교육훈련체제는 꾸준한 구조적 개편을 통
해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를 예상하고 준비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의
14.4%에서 1998년의 23.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노동력의
전반적인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은 교육훈련 시스템과 산업체가
더욱 밀착적인 방식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독일, 일본과 같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강한 국가의
경우, 국가의 생산력향상에 대한 높은 관심 및 교육훈련 투자, 고용주의 작
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job skill 형성 및 보존에 대한 높은 관심, 교육훈련
기관에서 경쟁력 있는 졸업생의 배출 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
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고용주의 교육훈련투자를 유인하는 시스템 구
축, 근로자의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관심, 현장훈련과 교실훈련의 조화로운
균형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 이수자의 최초 직업으로의 이행이라는 의미에서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연계에 제한하여 제도적 요인 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노
동시장 여건, 진학·직업 진로체제의 개방성(유연성), 교육훈련의 현장성, 신
뢰할 직업정보체제, 취약 청년층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의 구축여부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제도적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여건이란 청년층이 교육훈련기관을 졸업할 당시 국가 경제
여건이 얼마나 유리한가,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성인들의
실업률이 낮은 경우, 청년층의 실업률도 낮은 편이며, 이렇게 전반적인 실업
률이 낮다면, 청년층을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도 감소된
다. 이때 절약된 재정지출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
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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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면, 저숙련, 저임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을 요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둘째, 진학이든 취업이든 유연한 경로(pathway)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가에 따라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것
은 도제제도의 형식이 될 수도 있으며, 일반교육에서 직업과정이 얼마나 효
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학 및 자
격제도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구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직
업교육과 전문대교육의 유연한 연계, 일반교육에 직업교육과정의 편성, 직업
교육에 일반교육과정의 강화, 모듈 커리큐럼의 일반화, 다양한 제도적 환경
에서 모든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교육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5)
셋째, 교육과정에 작업장 경험의 결합을 통하여 교육훈련의 현장성이 얼마
나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연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는 고용주와 청년층 사이의 친화성을 높여주며, 적절성이 높다면 학습의 질
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직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
는 중요한 기회이며, 학습조직으로서 회사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작업
장 경험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는 도제제도(apprenticeship), 산학협동
현장경험(school organized workplace experience), 시간제 고용(part-time
work) 및 하절기단기고용(summer employment) 등을 들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도제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연계유형이며, 1990년대 이
후 산학협동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단기고용 방식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5) 그러나 경로의 유연성과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쉽지는 않
다. 예를 들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로의 진학에 대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교육과정에 일반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높인다고 할 때, 이들의 성취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반교육에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도 교
육의 목표달성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한 시
도로서 관련된 직업에 특수적인 교육내용을 지도하는 것도 전문화된 교사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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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산업체 연계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 6)
넷째, 학생들에게 신뢰할만한 직업정보체제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하
는 점도 연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교육훈련 경로와 관련하여, 그리고 노
동시장에서 야기되는 변화와 복잡성에 대한 정보는 청년층에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질이 좋은 정보가 합당한
가격에 배포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요
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에 의한 정보생산,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고 온
라인을 통하여 개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법의 도입, 진로교육의
편성, 실제적인 현장훈련 기회의 제공, 고용주, 지역사회 등 지역공동체의 참
6) OECD(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 e: making transitions work에서 제
안된 효과적인 이행체제의 핵심특성을 요약하여 도표로 개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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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등이다.
다섯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제도적 요소
는 성공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한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이 구
축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업자직업훈련, 청년인턴제 등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저숙련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보완적 역할
교육훈련기관이라는 제도적 틀에서 배출된 인력이 일자리로 정착하지 못
하는 경우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서 청
년인턴제, 실업자직업훈련 등 단기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본 연구
에서는 각종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망이 불충분한 연계를 보완하는 역할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서 실업자훈련의 보완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청년
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을 촉진하고자 하
는 정책적 관심, 그리고 훈련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일환이라는 시각에
서 비롯되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는 저숙련, 숙련부족으로 경쟁력 약화의 문제이며 양적으로는 기술혁신에 따
른 일자리 축소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
여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과정에서 산
업체와 학교의 연계강도를 높이고자 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 졸업생의 진입
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보조금 일자리 창출, 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재취업훈련은 학교를 졸업하고 아직 안정적 일
자리에 정착하지 못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Ryan, 1996).
실제로 대졸실업자 훈련을 이수하고 재취업한 경우에 이전 직장에서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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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분야 종사 정도보다 재취업훈련 이수 후 관련분야 종사 정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실업자 훈련이 교육과 직업으로의 연계과정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또한 최초의 인적자본인 대학전공의 일반적 성격
이 강할수록 훈련의 보완적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
다 (나영선. 2001).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년 정도의 근속기간을 가진 직장에서 실직한 후 훈련과정을 이수한 대졸
재취업자의 경우에, 이전 직무에서 대학전공 관련분야 종사정도는 49%인 반
면에 훈련직종과 현재 직무의 관련성은 59%로 높아져 평균적으로 10%p 정
도의 관련분야 종사정도가 높아져 훈련의 보완적 역할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런 훈련의 보완적 역할은 대학전공별로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
체적으로 인문사회계열은 35%에서 55%로, 경상법학계열은 36%에서 60%로
전산계열은 52%에서 79%로, 기타계열은 50%에서 56%로 관련분야 종사정도
가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에, 자연계열은 55%에서 50%로, 공학계열은
67%에서 58%로 관련분야 종사정도가 낮아졌다. 전산계열은 예외로 하더라도
Heijke & Ramaekers(1999)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인문사회, 경상법학 계열과
같이 전공의 일반성이 높을수록 훈련의 보완적 역할이 강하고, 자연계열 또
는 공학계열과 같이 전공의 특수성이 높다면 훈련의 보완적 역할이 약하거
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추가적 훈련이란 재취업직종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간주되며, 일반성 또는 특수성 등 교육훈련
내용의 성격에 따라 그 보완적 성격에 영향을 준다, 즉 이전의 교육훈련내용
이 좀더 일반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보완성의 폭이 더 커질 것이며, 반대로
이전의 교육훈련 내용이 좀더 특수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보완성이 폭이 적
여져 보완적 역할이 약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 몇몇 전형적 사실들(the
stylizing facts)로 특징지워지는 재취업자에 대한 연구결과와 달리, 훈련을 이
7) 본 조사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업자훈련을 마친후 재취업이 확인된
대졸실업자 40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임(자료: 나영선(2001), 대졸실업
자를 위한 노동시장 연계강화 방안,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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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후 재취업한 사람들의 경우에, 직업경력 초기단계에서의 실직 또는 이
직은 최적의 직장을 찾고자 하는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과정일 수 있으며, 이
직 또는 실직이 숙련일치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Klerman
& Karol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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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1. 국가별 연계유형의 구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효과적인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선진국의 여건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졸업자 특히 고학력자의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의성이 있으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맥락이 서로 상이한 국가별 비교연구에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유형을 확인해내는 작업은 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의 관
계에서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다. 예를 들
어 학문적 경로와 직업경로의 분화 및 계층화 정도, 교육훈련시스템의 유연
성 정도, 교육훈련의 전달체계가 학교에 기반 하는가, 작업장에 기반 하는가,
교육훈련 실시에 있어서 산학협동의 유형, 커리큐럼 디자인과 내용, 전달
(delivery)의 문제, 국가의 교육훈련정책, 자격 및 수료증의 성격 및 구조, 교
육훈련의 결과가 신규근로자 채용을 위한 신호 효과로서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유형화하는데 있어서 교육훈련시스
템의 분화(differentiation) 및 표준화(standardization),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전문화(specialization), 계층화(stratification) 정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8) 이를 통해 국가별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Hannan, Damian, David Raffe & Emer Smyth, 1997).
첫째, 강력하고 직접적인 상호연계(strong and direct shared inter linkage)
유형으로서 교사 및 훈련강사가 훈련실시에 있어서 고용주와 직접적으로 연
8) 교육훈련 시스템의 분화란 중등교육의 계열화의 정도와 형태 를 지칭하고 표준
화는 교사의 자질, 학교의 예산, 교육과정 등과 같은 측면들이 전국적으로 얼마
나 표준화되어 있는지 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분화 및 표준화의 정도가 높으면
교육과 직업간의 연관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mending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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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되어 있다. 독일과 같이 도제제도 및 직종별 노동시장이 발달한 경우 가능
하다.
둘째, 순차적 연계(collinear linkage) 유형으로서 직종별 노동시장이 존재
하고 특정한 직업적 지위를 위한 교육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이행과정
에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단 교육훈련의 요건이 특정화되어 노
동시장 입직시 숙련일치성이 높은 편이다(네덜란드).
셋째,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나 졸업장, 수료증 등의 교육훈련 성과를 보여
주는 신호가 강력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표준화된 경우이다. 이 때 고용주는
학교교육 및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졸업장, 수료증 등을 통
해 졸업생의 학습능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채용결정에 있어서 고용주에
게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교육시스템은 고도로 표준화되어 있으나 학교의 유
형이나 진로의 측면에서 분화정도는 약한 편이다. 영국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학교 배치(선발)의 기능(school placement function)이다. 일본 사례가
대표적으로, 고용주가 학교의 진로지도, 직무배치 관리자로서 활동하는 등
직접적으로 학교와 연계되어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증등교육단
계에서 학생들의 3/ 4이 일반교육 진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실업계에서도
직업교육 및 현장교육의 강화가 특별한 이슈로 제기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행도 매우 순조로운 편이다. 일본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강한 연계
유형을 가지는데 그것은 특정 교육훈련기관과 연계를 맺고 졸업생을 채용하
는 오랜기간의 밀착성에 기인한다.
다섯째, 연계가 거의 없거나 졸업장 및 수료증이 거의 채용에 아무런 영향
력도 미치지 못하거나 약한 신호로서 작용한다. 교육시스템의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고 포괄적이며 미분화된 상태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진
학하지 않는 중도탈락자를 위한 훈련기회는 매우 적거나 없는 편이며, 사회
적으로 고학력화가 지배적이고 고등교육 진로는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미국과 캐나다).
교육훈련시스템의 표준화 및 분화, 노동시장의 맥락에서 우리 나라의 교육
훈련제도와 노동시장 연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장상수,
1999). 미국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서, 명목적인 계열화(분화)의 측면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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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의 직업적 특정성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예를 들
어 실업계고교의 교육이 상급학교 진학과 밀접히 연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과과정, 교사의 질, 기타 행정적 통제의 측면에서 매우 강한 표준
화의 경향을 가지는데, 이와 같은 표준화는 특정학교와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서열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교-직장으로의 이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리고 교육체제와 기업 및 산업체를 연결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연계 프로그램(예: 공고2.1체제, 전문대 주문식 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등)은
학교와 기업의 적극적인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도입
된 것이 대부분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편이다. 또한 채용관행에 있
어서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학교의 추천보다는 친구 및 친척의 연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며, 비록 학교추천, 시험 또는 연고를 통해
신규사원을 채용한다고 할지라도 학력과 성을 선발장치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국가별 연계유형을 정리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교육훈련 시스템의 표준화 및 분화정도에 따른 국가별 연계유형
연계 유형
표준화 high 표준화 low
분화 high → 분화 low 분화 high → 분화 low
a)강한 연계(이원화체제) 독일
c) 강한 신호 영국, 프랑스
d) 학교 배치 기능 일본
b) 강한신호와 명목연계 한국
e) 약한신호와 약한연계 미국
최근에 발간된 OECD(2000)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이
행경로를 일반교육 경로(general education pathways), 직업학교 중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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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based vocational pathways), 도제제도 직업경로(apprenticeship-type
vocational pathways)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각 경로의 특성 및 소속
국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Ⅲ-2).
첫째, 일반교육 경로이다. 동일 연령층의 50% 이상이 일반교육에 참여하
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호주(94%), 캐나다(94%), 그리스(68%), 아일랜드(80%),
일본(74%), 뉴질랜드(62%), 포르투갈(64%), 스페인(61%), 미국(88%) 등이 속
하며, 우리나라(58%)도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직업학교 중심 경로이다. 동일 연령층의 50% 이상이 직업교육 프로
그램에 참여하되 도제제도 및 이와 유사한 제도 참여자가 20% 이하인 경우
로서, 여기에는 벨기에(65%), 체코(82%), 핀란드(47%), 프랑스(43%), 헝가리
(68%), 이태리(72%), 폴란드(69%), 스웨덴(60%), 영국(33%) 등이 속한다.
셋째, 도제제도 직업경로 이다. 동일 연령층의 50% 이상으로 도제유형의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독일(52%)과 스위스(60%)가 포함된다.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은
줄고 일반교육 참여가 증가되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참여는 특
히 대학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더욱 크게 떨어졌다. <표Ⅲ-2>에
살펴본 바와 같이 스위스(60%)에서는 도제제도 참여도가 높게 유지되었고,
캐나다(94%)와 호주(94%)에서는 일반교육 참여도가 높았다. 또한 체코(82%)
는 학교 중심 직업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일
반교육(48%)과 학교중심 직업교육(47%)의 비중이 비숫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는 고등학교 직업교육(12%) 규모가 크게 위축되고 일반교육(88%)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영국에서는 직업교육 참여도가 높아졌다.
영국의 직업교육 참여도는 1980년대 후반의 20%미만에서 현재 33%이상으로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기술 요구 및 보상이 변하고, 교육성과
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태도와 기대에 기인한다.
이상과 같이 OECD에서 구분해 낸 연계유형도 결국은 학교교육의 특성 및
그에 따른 노동시장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틀이기 때문에 앞서의 논의
(Hannan, Damian, David Raffe & Emer Smyth, 1997; 장상수, 1999)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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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94 2 3
오스트리아 22 37 41
캐나다 94 5 1
체코 18 82 -
덴마크 42 14 44
핀란드 48 47 5
헝가리 32 68 -
일본 74 26 *
노르웨이 48 27 25
포르투갈 64 32 4
스웨덴 40 60 -
스위스 31 9 60
영국 43 33 24
미국 88 12 ×
벨기에 32 65 3
프랑스 46 43 11
독일 24 24 52
그리스 68 32 ×
아일랜드 80 15 5
이태리 28 72 *
한국 58 42 *
네덜란드 30 47 23
뉴질랜드 62 30 8
폴란드 31 69 -
스페인 61 37 2
자료: OECD(2000b),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Table 2.2.
주 : “— ”자료 미 확보, “＊” 적용 불가능,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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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서로 다른 연계유형을 보이고 있는 미국(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영국(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업학교 중심 경로), 독일(도제
제도 중심의 직업경로) 등의 3개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훈련시스템과
노동시장시스템의 특성, 연계 메카니즘 및 프로그램,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자 한다.
2. 미국의 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가. 교육시스템
미국의 교육체계는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원 교육까지의 학제는 단선형
학제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학교의 캠퍼스는 우리 나라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분리되는 경
우도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동일 캠퍼스에서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중등학교 캠퍼스가 있지만, 학습되는 내용은 유럽제
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거의 전부 일반계 중등학교 형태를 갖고 있고 직업계
로 분리되는 예는 거의 없다. 미국에서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연
방정부보다는 주정부 각 지역의 학구(school district)에서 이루어진다. 연방정
부의 법에 교육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
업교육의 경우도 연방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정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주정부는 다시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의 상당 부분을 각 지역의 학구
에 위임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중등단계학교의 실업계 과정과 기술계통의 고
등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는 상당
히 다양한 편이다. 중등 단계학교로는 종합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지역직업
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 학구, 그리고 학교별
로 상이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단계학교의 교육과정을 일
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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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Tech Prep 프로그램으로 이는 산업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980년대 초 일부 지역사회 대학을 중심으로 중등
단계학교의 마지막 2년 교육과정과 지역사회대학의 2년 교육과정을 서로 연
계시킨 것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2+2 프로그램(Tech Prep)이 급
속하게 퍼지게 되었고, 1990년 Perkins II 법의 Title III라는 이름으로 Tech
Prep 교육법이 제정되어 Tech Prep 프로그램의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Tech
Prep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준학사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
며, 적어도 한 분야 이상의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일련의 연속적인 학습과정
을 통하여 학생들이 일반교육 응용과목을 포함해서 수학, 과학 및 커뮤니케
이션 과목들에 대한 이해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취업을 목표로 한다. Tech Prep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4년제 대
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등 단계학교와 2년제 고
등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연계 운영한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이다. 이는 OJT와 교실에서 강의 수업을 결합
한 형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주로 기업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용
자단체와 노동조합도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도제 프
로그램은 대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교육이 아닌 직업
훈련에 속한다. 그러나 청소년 도제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에 직업교육 범주에 포함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청소년 도제 프로
그램은 전통적인 도제 프로그램을 중등 단계학교, 2년제 고등교육기관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6
세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도제 기간 중에 임금이 지급되며, 성
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에게는 국가로부터 이를 증명하는 자
격증이 주어진다.
셋째, 협동 교육 프로그램(cooperative education program)이다. 학교의 강
의교육과 직업현장의 실습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며, 주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2년제 지역사회 대학학생들이 참가한다. 협동 프로그램은 일부 4년제
대학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학교의 강의수업과 현장실습의 성과에 따라 성적
이 부여되며, 현장실습에 대한 성적 평가는 해당 실습기업도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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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은 고등학생의 경우 1년, 지역사회대학의 학생은 보통 한 학기이며,
현장실습기간 중에는 대개 급여가 지불되는데 급여수준은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에서 기업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기도 한다. 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연
방정부의 자금지원은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 및 Perkins II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 현장실습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은 TJTC(Targeted Jobs Tax Credit)등
을 통한 조세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학교-직장 도제 프로그램(school-to-work apprenticeship program)이
다. 학교의 강의와 현장실습을 하나로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며 졸업하기 전까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한편, 학교 수업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풀타임으로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졸업 후 도제 프로그램을 모두 마
칠 때까지는 약 2-4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 도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격증이 부여되며,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는 실습활동보다는 학교 강의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
수한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일반 도제 프로그램에 나간다.
다섯째, 학교운영 사업 프로그램(school-based enterprise program)이다. 학
교 재학 중에 대개 실습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습활동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자체에서 운영하는 식당, 건설 프로젝
트, 자동차 수리점, 이발소 또는 미장원, 소매점, 탁아소 등에서 실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생애 아카데미 프로그램(career academy program)이다. 학교 내의
학교(school within school)라고 불리는 3-4년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이는 일
반교육과목과 직업교육과목을 통합시킨 교과과정과 더불어 학생들이 전공분
야와 관련된 직장에서 실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나의 팀을 형성하여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팀마다 3명
의 일반교육과목 담당교사들과 1명의 직업교육과목 담당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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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 굵기의 차이는 해당 기관들의 관계정도를 나타냄.
[그림Ⅲ-1] 미국의 직업교육 행정 체계
나. 직업훈련 시스템
JTPA(Job Training Partnership Act)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분산되어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여 Workforce Investment System을 구축
하는 내용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of 1998)을 2000년 7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술인력 양성 등 21세기를 대비한 양질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대상 확대이다. JTPA는 저소득, 성인, 정리
해고자(dislocated workers), 청소년을 주요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인력투자법은 모든 성인, 정리해고자,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각각 재
원을 구분하고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저소득 성인, 사회 복지수혜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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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역단위별로 직업훈련 및 고용관련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On-Stop
Delivery System을 구축하고, 성인 및 정리해고자의 훈련을 위해 피 훈련자
가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를 전면 도입하며, 이를 위해 개인별 훈련계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14-21세의 저소득 불우청소년에 대해 직업훈련, 직
업교육, 일반 학술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새로운 Workforce Investment
System의 구축(주별로 주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State Workforce Investment
Board를 설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5년 단위의 Strategic Plan을 수립
하며 Workforce Investment System의 개발 운영에 관해 주지사를 자문)과
21세기 인력위원회(미국내 정보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토록 하기
위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21세기 인력위원회(Twenty-First Century
Workforce Commission)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청회 이후 6개월 내에 대통
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직업훈련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직업
훈련, 지역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 직업훈
련, 그리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의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직업훈련 중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의 사업내 직업훈련
이 가장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많은 프로그램의 중복과 불필요
한 경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하는 행정기관도 연방·주·지역 차원에
산재해 있어 행정체계가 상당히 복잡하다(그림Ⅲ-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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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선 굵기는 해당 기관들의 관계정도를 나타냄
주2: JPTA는 2000년 7월부터WIA로 대체되었음
[그림Ⅲ-2] 미국의 직업훈련 행정 체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Education and Jobs for Youth 14 to 21)
이다. 이는 재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퇴학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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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청소년이 대상임), 비재학 청소
년을 위한 프로그램, 편모, 편부 슬하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둘째, 생활여건이 열악한 성인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데, 이는 노동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청소년을 위한 훈련제도나 실직된 근로자들을 위한
재취업 제도 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다. 여기에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성인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 편친들을 위
한 프로그램(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생활보호대상자 취업프로그램: Work
Incentive프로그램과 Jobs프로그램)이 있으며, 실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Self-Employment Assistance), 재취업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Re-Employment Bonuses)이 있다.
셋째, 성인 기본학습교육 및 GED(General Equivalency Diplomas)프로그램
이다. 이는 일반학력인정서(고교졸업동등학력 인증서)를 제공하며, 미국 전역
에서 한 해 고교졸업자의 15%는 일반학력인정서 취득자이다. 일반학력인정
서 취득의 경제적 혜택은 훈련생들에게 고교졸업학력을 필요로 하는 더 많
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학력인증서 취득 그 자체로 취득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전망을 개
선시켜 주는데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다른 연구결과에 나
타나고 있다.
넷째, CET(Center for Employment and Training) 프로젝트이다. 1968년 시
행된 CET프로젝트는 생활여건이 열악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3-6개월
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현재 서부지역 3개 주의 25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센
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 집중되어 있다. CET프로그램의 특징
은 첫째, 노동시장과 긴밀한 연계, 둘째, 직업능력훈련을 위주로 기본 교육과
직업능력 훈련이 통합된 교육, 셋째, 개인별 프로그램 및 입학과 졸업이 자
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CET훈련과정은 직업생활의 시작프
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에서 실시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특히 소수인
종, 여성 및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막는 심각한 장애 요인을 가진
계층을 훈련시키는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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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시장 여건
1993년 이후 미국경제의 장기 호황에 따라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여 1995
년 5.6%로 하락하였고, 1998년 2월에는 최저 수준인 4.6%를 기록하였으며 실
업자수도 61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실업률 하락은
1992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물가안정과 경기호조, 노사관계가 과거의 대치관
계에서 상호협조관계로 현저히 개선된 점, 그리고 임금안정과 노동생산성의
대폭상승으로 94년 이후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한데 기인한다.
2000년 5월, 이 기간 미국의 실업률은 4.9%로 전월대비 0.34% 포인트 하락
했다. 이는 월별 비교시 73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미국 청소년의 실업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6-19세의 청소년 실업
률은 1985년에 18.6%까지 올라갔고, 1990년에는 15.5%까지 내려갔으나 1995
년에 17.3%로 올라간 이후 점차적으로 낮아졌고, 1998년에는 14.6%까지 떨어
졌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
세의 청소년 실업률은 1980년대에는 11%대를 유지했으나, 1990년대 중반까
지 8-9%로 떨어졌고, 1996년도에 9.3%의 실업률을 보인 이후에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7.9%까지 낮아졌으며 1999년 초에 더욱 낮아져서, 16세
이상 전체 실업률보다는 높지만, 16-19세의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집단별 고용 및 실업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16-19세 청소년 인구는
전체 청소년 인구(16-24세)의 47.1%(15,644천명)에 해당되는데, 경제활동참여
율이 52.7%이고, 11.1%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반면, 20-24세 청소년은 청소년
인구의 52.9%(17,593천명)로 77.5%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7.9%의 낮은 실
업률을 보이고 있다.
라.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순조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1994년
STWOA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4년제 대
학에 진학하지 않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고등학교를 중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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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하거나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보다 높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STWOA에 나타난 학교-직장 이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학교의 강의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교육(school-based learning), 둘째, 현장실습활동에 기반을 둔 직업
교육(work-based learning), 셋째, 학교, 기업, 학생, 그리고 각종 지역사회단
체들을 하나로 묶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교의 강의교육 중심의 직업교육
과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활동
(connecting activities)이다.
미국에서는 학교-직장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교실 수업중
심의 직업교육,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 및 학교교육과 현장실습의 연계를
핵심요소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요소는 다음과
같다(U.S Department of Labor, Evaluation the Net Impact of
School-to-work: proceedings of a Round table(1997)). 학교 교육과 현장실습
을 연계한 직업훈련 계획 수립, 연방 및 주 기준에 합당한 학습프로그램 편
성, 산업의 전반적인 측면 이해 제고, 중등 단계 학교와 고등 교육기관의 프
로그램 연계,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 및 상담교육, 전공분야 선택, 취업 진학
지도 및 지원, 현장실습 지도자 배정 등이다.
3. 영국의 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업학교 중심 경로
가. 교육훈련시스템
영국의 교육훈련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아닌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책임으
로 간주되어 왔고, 주로 단체교섭에 의해 부문별로 규제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교육훈련의 문제점은 사용자 주도적이고, 자발성을 강조하고 시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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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60년대 및 70년대는 노사간 훈련에 있어서 정부의 역
할에 대해 긍정적인 시기였다. 1964년에 산업훈련법이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1950년대와 60년대 훈련에 관한 논쟁이 노동력의 부족과 근로
자에 대한 최적의 훈련방법에 관한 것이었다면 1970년대와 80년대의 논쟁은
직업창출과 실업자에 관한 훈련이었다. 현 블레어정부가 들어서기 전 보수당
정부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노조의 힘은 약화되었고, 정책
전달체계에서 지역의 영향력도 감소되었다. 1997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교적 과거에 강조되었던 시장력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효율성에 대한
신뢰도 완화되고 있다.
영국에서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교육훈련은 실업자훈련과 청소년층에 대한
훈련에 한정되어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훈련은 모두 정부와 계약하게
되는 과거의 훈련기업협의회, 현재는 학습기술위원회에서 전달되고 있다.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양성훈련은 의무교육 이수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노동력이 될 것을 요구받는 기술 및 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훈련으로서 현대도제제도, 국가훈련생제도, 뉴딜 등이 있다. 계속
훈련(continuing training)은 이미 고용상태인 자나 기술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실시되는 기업내 훈련이다. 성인실업자훈련은 기술을 증진하
여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업장기반훈련
(Work-based training for Adults) 및 뉴딜이 있다.
나. 노동시장의 여건
영국의 실업률은 최근 경기호조로 유럽의 평균수준보다 낮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는데, 2000년 4-6월 기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6%,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72.9%,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79.0%이다. 한편 ILO기준 실
업률은 남성 6.0%, 여성 4.8%, 전체 실업률은 5.5%로 나타나고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그러나 이러한 낮은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점,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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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참가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며 여전히 장기실업자의 비
율은 유럽의 여타국가보다 높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DfEE, 1996).
<표Ⅲ-3> 영국의 경제지표(2000년 4-6월)
구 분 남 성 여 성 총 계
16세 이상 인구 (천명)* 22,762 23,831 46,593
경제활동인구 (천명) 16,381 13,171 29,552
취업인구 (천명) 15,395 12,535 27,930
ILO기준 실업인구 (천명) 986 636 1,622
경제활동인구비율 (%) 84.6 72.9 79.0
ILO실업률 (%) 6.0 4.8 5.5
주: * 남성은 16-64세, 여성은 16-50세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1999년 기준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12.3%에 달하고
있는데 청소년층이 전체 연령층에 비하여 고실업 상태이며, 전체 실업률의
약 2배를 나타내고 있다.
<표Ⅲ-4> 영국의 연도별 청소년(15-24세) 실업률 비교
(단위: %)
구 분 1990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영국
청소년 실업률 10.1 14.7 13.5 12.3 12.3
전체 실업률 6.8 8.2 7.1 6.2 6.1
OECD
평균
청소년 실업률 11.6 13.9 13.4 12.7 11.8
전체 실업률 6.0 7.3 7.0 6.9 6.4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이러한 청소년의 실업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 및 자격, 경력의 부족 등이
논의되고 있다. 즉, 이는 자격증을 한 개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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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보다 4배나 많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데서 찾
아볼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종적으로
소수민족에 속하는 경우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다. 특히 16-24세의 흑인청소
년의 경우 실업률이 특히 높아서 2000년 봄 기준 33%에 달하고 있다.(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Force Survey .)





6개월 이상 (성인 ) 비고
일본 6.1 24.5 37.7
1995년영국 15.5 48.7 63.1
미국 12.1 10.7 19.0
자료: O'Higgins. The challenge of youth unemployment. 1999.
전반적으로 영국의 경우 청소년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노년층의 경우처럼 실망실업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실업률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실제 실업률보다 과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지
적되고 있다.
1997년도 청소년 활동인구의 전체 취업 중 파트타임 취업비율은 20.3%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층 취업률이 높은 업종으로는 호텔, 레스토랑, 도소매
업 등으로서 경기불황시 이들 업종에서의 파트타임 일자리 감소가 청소년
실업을 높이고 있다. OECD 국가의 청소년 장기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이상의
표에서 보듯이 1995년 현재 영국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 청소년 실업율이
48.7%나 되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들 중 많은
수는 주로 학교 중퇴자들이다. 또한 단기계약과 파트타임 취업 비율도 상당
히 높은 편이어서 고용안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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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영국의 경우 복지제도의 틀로 볼 때 복지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적으면서
도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미국 등과 같은 liberal한 형태
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장기
실업자나 신규진입자인 청소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개입전략을 취하고 있으
며 이들에 대한 Workfare 및 Edufare가 강조되고 있다.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로서 유휴인력화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 및 직업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질 높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국가교육목표를 상정하고 각각의 연령대에 따라 학력
및 자격증 보유기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6세 이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층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직
업준비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진로지도나 직업경
험, 직업교육과정 등을 도입하였다.
16세 이후 청년층에게는 크게 16-17세와 18-24세의 정책의 두 가지로 나뉘
고 있다. 즉, 16-17세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전일제 교육훈련을 통하여 노동력
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연령층의 경우는 교육훈련에 참여
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이고, 복지관련수당인 구직자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과 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만 소득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과 교육
훈련에도 탈락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의 수단이 없다는 것이 최
근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8-24세의 경우에는 실업한 경우 구직자수당을 받으면서 뉴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으나 이 시기 연령층에서도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흑인청소년들에 대한 targeting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뉴딜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훈련의 경우에도 실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고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질높은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




첫째, 진로정보제공이다. 이 연령층의 모든 학생들에게도 진로정보나 상담,
지도9)등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직업경험이다. 또한 최근 법개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직업경험시기를
10세 부활절 이후에서 10세로 앞당김으로써 학생들이 직업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직업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
하는 주요 연계활동이다. 이 사업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2주 동안의 직업경험
을 체험하게 하는 것으로, 16세 이하의 학생들 중 약 98%가 직업경험에 참
여하고 있다.
셋째, 직업관련 교육 강화이다. 정부는 이 연령층의 학생들에게 직업관련
기회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직업관련교육계획이 실행되
고 있다. 이 사업은 모든 14-16세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주로 기대치의 수
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교육청, 계속
교육대학, 훈련기업협의회(TEC)10)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순조롭게 직장생
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직업관련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령
층의 Key Stage 411)에 있는 학생들이 직업관련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
여 국가교육과정의 과학, 디자인, 과학 기술, 외국어 과목 중에서 2과목을 면
제시켜주는 규정이 1998년 9월 도입되었다.
나) 14-17세
뉴스타트(New Start)프로그램은 1997년 9월 도입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9) 2001년 4월부터는 13-19세의 연령층에게 이전의 Career Services의 업무가 Connexions
Service로 대치되었다. Connexions Servece는 13세에서 19세까지 연령층에게 진로정보
와 가이던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서비스로서 학교와 대학 등
에 있는 개별상담가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존의 커리어서비스, 청소년서
비스(Youth Service)의 일부 및 다른 전문가기구에 의해 추진되던 서비스를 통합적으
로 운영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의무교육으로부터 16세 이후의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
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10) 2001년 4월에 LSC(Learning and Skill Councils)로 개편되었다.
11) 14-16세까지의 연령대를 말하며 학년으로는 의무교육의 마지막단계인 10학년과 11학
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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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의 학습과 동기수준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학교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습을 포기한 혹은 포기할
우려가 있는 14-17세의 청소년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
램은 커리어서비스, 학교, 계속교육대학, 훈련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관련
기관에 의해 상호통합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다) 16-19세
이 연령층들의 참여와 성취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투자
(Investment in Young Peopl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커리어서비스 정책과 모든 기능·기술향상 프로그램에 새로운 초점을 부각
시키고 정규학교, 계속교육대학, 직업훈련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최소
자격증 2 level을 갖추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 사업은 1997년 12월에 시작되




교육고용부산하의 고용청(ES)과 사회안정부 산하의 복지수당국(Benefits
Agency)은 공동으로 구직지원단일망(Single Work-Focused Gateway) 프로그
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복지혜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구직
자는 단일하게 통합된 구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에
게 적합한 다양한 혜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가가 배정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서 복지가 제공되지만, 가능한 한 사람들이 자립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얻도
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이 뉴딜은 1997년 7월에 민영화된 과거 국영기업체의 초과 이득세를 초기
재원으로 하여 1998년 1월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하여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
대되었다. 2000년 봄부터는 부분적으로 세금에 의한 국가재정이 뉴딜의 재원
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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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은 처음에는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8-24세이면서 구직자수당12)의 대
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1998년 6월부터는 대상이 확대되어
25세 이상이면서 2년 이상 장기실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1998년 11월부터는 단기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28개 지역에
서 진행되었으며, 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뉴딜도 1998년 10월부터 시작되었
다, 편부모에 대한 뉴딜은 최소 어린이가 5년 3개월 이상이 된 편부모를 대
상으로 실시하지만 이보다 어린 경우도 지원은 가능하다. 이때 취업센터는
취업센터 상담자와의 면담비용, 육아비용 등도 제공한다.
1997년에 현재의 교육고용부 장관인 David Blunkett이 차용한 용어인 뉴
딜은 1930년대의 미국의 루즈벨트에 의한 뉴딜에서 비롯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 큰 정부를 표방한 것이었으나 현재의 영국의 뉴딜은 바로 대처의 신
자유주의적 시장중심적 접근과 케인지안적 거시경제적 확장정책의 중간을
표방하는 제3의 길에서 나왔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다. 즉, 영국의 현재의
뉴딜은 Welfare to Work Strategy로서 개인의 책임과 고용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개인은 유연한 노동시장내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뉴딜사업은 6개월 구직수당 대상자인 실업자들을 생산적 복지에 참여시키
고 이들의 장기적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딜은 교
육고용부 산하의 행정집행기관인 고용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역파
트너십이라는 제도적 기제로 볼 수 있다. 즉, 정해진 파트너십의 모델이 없
으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즉, 지역의 기관, 지역의 사용자, 기업훈련협
의회, 계속교육대학, 지역의 자원단체가 참여한다. 개별 지역의 협력자들은
교육고용부의 고용청과 협상 하에 뉴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다. 뉴딜프
로그램은 많은 협력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며, 하부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
다.
뉴딜사업은 개인의 필요와 처지에 맞게 구성되어 있다. 개인들은 뉴딜에
12) 구직자수당은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와 실업자를 위한 생활보조금(Income
Support)제를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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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된 이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카운셀링, 조언, 지도 등 뉴딜사업
의 구직지원 단일망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 고용청은 개인이 구직활동에 필
요한 도움을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제공한다. 고용청은 개별상담가
를 부여하고, 자활직업(independent careers)에 대한 안내와 기초적인 기능·
기술 향상 등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개월 간 구직이 되지 않을 경우 개별 상담가는 다음의 4가지 사업 중 하
나를 선택하도록 도와준다. 첫째, 훈련과 병행한 취업 및 창업. 둘째, 6개월
까지 지역의 자원단체에서 근무경험 및 훈련. 셋째, 참여자와 환경 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단체에서 6개월간 근무경험 및 훈련. 넷째로 관련자
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일제 교육훈련이다.
뉴딜 이후 단계(Follow-through)로는 뉴딜 참가자들이 뉴딜 기간에 습득하
였던 지식과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사후지도(Follow-through)과정을 시행하
고 있다. 뉴딜 선택과정의 마지막 달에는 적절한 직업을 구하거나 다른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뉴딜 선택과정기간 내에 적절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다시 구직
자수당을 받게 되는 참가자에게는 입문상담단계에서의 개별 상담가와 면담
하여 다시 뉴딜 선택안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구직자 수당이 연장된다.
취업 등의 이유로 뉴딜을 떠난 참여자가 3개월 이내에 구직자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청소년훈련
청소년에 대한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상태 또는 직업경험차원에서 운
영되는 국가훈련생제도(National Traineeships) 및 현대도제제도가 있으며, 청
소년층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하여금 청소년의 기능 및 기술개발을 위
해서 학습휴가권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먼저 현대도제제도(Modern Apprenticeship)를 살펴보면, 이는 1995년부터
도입되었고 기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의 형태로 실시되며, 16세부터 24세의 청
소년에게 기술공(technician), supervisory 및 기능공(craft)수준의 기술을 개발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훈련기구와 기업훈련협의회, 사용자들이 협
력하여 NVQ 3급 이상의 기술을 청소년들이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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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대부분의 현대도제는 고용되거나 사용자들에 의해 임금을 지급받는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만일 고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훈련협의회에서 1
주 최소 40파운드 이상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NVQ의 3급까지 적용되는
직종 중 3/ 4을 포괄하는 81개 분야에 현대도제제도가 망라되어 있다.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는 분야는 engineering manufacturing이다.
국가훈련생제도(National Traineeships)는 1997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현대
도제제도가 3급 정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하는데 비해 NVQ 2급 정도의 훈련
을 제공하고 있으며, 46개 분야에 걸쳐 있다. 전국훈련기구와 기업훈련협의
회, 사용자들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훈련공급자에게 기업훈련협의회가
재정적 지원을 하며, 지원수준은 산업부문 및 훈련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16-18세의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기업훈련협의회, 상공회의소,
커리어서비스가 훈련생 선발을 도와 주며, 기업훈련협의회 또는 훈련공급자
들이 행정적 절차도 도와주게 되는데, 만일, 회사내에 자격을 갖춘 NVQ 심
사자가 없다면, 지역의 대학이나 훈련기관이 도와주게 된다.(또는 공동으로
타회사와 고용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사용자측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현대도제제도
보다 사용자측 요구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교육훈련목표를
NVQ 2급으로 낮추어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에서도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는 현대도제제도와 유사하다.
그밖에 훈련으로 현대도제제도나 국가훈련생제도와 같이 틀이 짜여진 훈
련에 사용자들과 청소년들이 동의하도록 장려하는 훈련 이외에 틀이 없이
NVQ 2급이나 3급 이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이 계속 존재한다.
다) 성인실업자훈련(Work-based training for adults)
성인실업자훈련은 1997년 3월 새 정부 들어서 주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25-63세에 대한 TfW(Training for Work)가 WBTA로 변화되게 된 것이다.
성인실업자에 대한 훈련은 현재 뉴딜과 상존하면서 변화중이다. 1991-92년
실업자훈련 수료생의 취업률이 31%에서 1996-97년에 45%로 증가하는 등 노
동시장의 복귀에 성공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현재 성과에 연계한 재정지원
을 보면 기업훈련협의회가 재정지원하는 훈련의 60%가 훈련생의 자격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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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근거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훈련의 결과에 긍
정적이라는 부분과 훈련시 정말 열위대상인 훈련생이 제외된다는 문제가 상
존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업자훈련은
여전히 성과에 기반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WBTA는 6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인 25-63세의 실업자에게 행해진
다. 기업훈련협의회는 대학 및 민간기관을 통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문해, 수
리, 제2외국어로서의 영어, 건강, 약물남용예방 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때,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WBTA에서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한다. 즉, 이들은 각 지역의 필요한 기술 및 훈련공급의 조정등을 결
정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기업훈련협의회 및 상공훈련회의소 등
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계속되는 변화를 거쳐 WBTA의 일부는 현재 뉴
딜로서 재계획되고 있는 중이다. 6개월 간의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보
다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18-24세 연령에 대한 뉴딜은 그들이 지속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취업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뉴딜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청소년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라) 자격제도
영국의 실업현상은 청소년층의 고실업과 장기실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청소년실업은 청소년이 기업체가 만족할 만큼 직업적인 기초능력
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
은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능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교
육훈련에 관한 국가 및 공적 자격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영국의 교육훈련은 여러 자격시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자격시험
은 진학은 물론 취업으로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
재 영국의 자격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영
국 후기 중등교육과 연계된 자격시험인 GCSE와 GCE A level로 일반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일반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GNVQs 자격이며, 셋
째는 보다 세분화된 직업영역의 훈련과정과 연계된 NVQs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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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이들 세 가지 자격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 영국은 이원화된
교육체제 내의 직업교육체제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
의 연계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과 인문교육의 통합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
히 1992년에 일반직업자격인 GNVQs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직업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기초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함과 동시에
자격간의 이동과 상급자격으로의 연계, 그리고 진학과 고용으로까지 연계시
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과 진로선택의 기회를 갖게 되
고, 성인들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전반의 직업능
력개발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 자격제도의 개혁은 1996년에 발표된
Dearing 보고서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4. 독일의 강한 연계 및 도제제도 경로
가. 교육훈련 시스템
학문적 진로를 강조하는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독일의 교육훈련시스템은
학문적 진로에서부터 직업훈련까지 다양한 진로준비과정을 제공한다. 먼저
매우 복잡하고 구조화된 교육체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단계와 2단계의 진로준비와 학교유형을 보면, 1단계는 12살 때 Higher
secondary school(Gymnasium), Intermediate secondary school (Realschule),
Lower secondary school(Hauptschule)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 선택은 초등
학교에서의 성취도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이런 선택이 미래의 가능한 진로
유형 및 범위를 결정한다. 2단계는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16살이 되면 노동시
장에 진입할 것인가, 직업훈련의 이원화시스템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여
야 한다. 이 때 Realschule를 졸업한다면 전일제의 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어서 좀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Gymnasium (인문계고등학교)에
서의 7년 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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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nasium을 졸업하면 직업진로를 포함한 다양한 다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도제시스템을 수료한 경우에 학문적 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16살 때까지는 의무교육이며,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이
원화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야 한다. 이 때 취업자든
실업자든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간제의 특별 직업
학교 프로그램(3년 동안 1주일)에 입학한다.
이때 Hauptschule를 졸업한 경우에는 1990년의 경우 87%의 학생들이 졸
업하며 이들 중의 59%는 도제시스템, 14%는 직업학교, 14%는 특별직업학교
에 진학한다. 졸업생의 2%는 취업자로 단지 9%의 졸업생만이 실업자가 되며
중도탈락자는 1%에 불과하다. 이원화제도에 들어간 학생들은 일주일에 1-2일
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사업체 및 훈련작업장에서 보낸다.
이들의 커리큘럼은 거의 380여 개의 직종을 포괄하는 도제훈련 커리큘럼은
직업훈련법에 의해 규정되며, 종료시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을 치
르게 된다. 도제기간동안, 사회프로그램에 의해 보호되며, 소액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또한 졸업생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졸업생들이 자격을 취득한 후
에도 채용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채용하
는 비율이 높아서 80%에 달하며, 10인 미만 사업체도 채용률이 56%에 달한
다. 그리고 도제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확률이
1/ 7에 불과하다. 또한 회사에서는 이원화과정에 참여하여 도제를 선발할 의
무는 없지만 유일한 인센티브는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Gymnasium 및 Realschule를 졸업한 경우를 살펴보면, 졸업생들은 전일제
의 직업기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 이 학교에서는 경영, 공학, 보건 등 특
정분야의 3년제 기술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Gymnasium에 들어가서
아비튜어 자격을 취득한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한다. 주목할 점은 가족과
살지 않는 직업학교 학생의 33%, 대학생의 38%는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
며, 또한 가족과 살고 있는 경우에도 직업학교 학생의 41%, 대학생의 48%도
일을 한다는 점이다. 결국 졸업생의 2/ 3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전체적으로 단지 4%만
이 취업자, 2%는 실업자로 전락한다. 1990년의 경우 세 종류의 중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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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후 성공적으로 상급단계로 진입(학교에 다니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한 경우)하지 못한 경우는 단지 12%에 불과하였다.13) 둘째, 이상과 같이
중등학교를 졸업한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 진입준
비과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숙련 상태로 노동시장에 곧바로 진
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말해준다.
<그림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5년 이후 독일의 교육훈련단계별 실업
률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훈련단계가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아짐을 볼 수 있
으며, 1990년 이후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지
고 있으며, 도제, 직업학교 졸업생의 실업률도 이후 상승추세는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도 노동시장에서 고급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독일 역시 직업훈련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의 감소추세 현상은 한편으로
직업훈련 공급시장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
음과 같은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첫째,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고학력화 현상이다. 1980년에는 같은 나이의
청소년 집단에서 모든 졸업생 가운데 44%가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만을
이수했고, 단지 19%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는 이 두
집단의 비율은 33%와 31%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
화는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이원화제
도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이 줄어가고 있다. 즉, 이원화제도 안에서 직업
훈련을 마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 졸업을 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보
다 승진과 자기 개발의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
로 기업들이 직업훈련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의
감소,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 직업훈
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W. - D. Greinert, 1993).
13) 놀랍게도 모든 진로가 가능한 Gymnasium 졸업생들의 15%는 도제제도에
들어온다. 즉 1970년도에는 도제제도에 들어온 청소년들의 79.7%가
H aup schu le 졸업생인 반면, 1990년에는 43.7%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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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독일의 연도별 교육훈련 자격별 실업률
나. 노동시장의 여건
교육훈련수준별 청소년 실업을 살펴보면, 1994년 독일에서는 20세 미만 실
업자의 78.3%가 어떤 형태의 훈련도 받지 않았다. 20-25세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각각 49.5% 수준으로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표Ⅲ-6).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학교로 제대로 다니지 않고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비율이 20세미만 취업자의 19.4%, 20-25세 취업자의
23.6%에 불과하다. 이상의 사실은 독일 노동시장에서는 교육훈련 경험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런 상황은 연령이 높아져도 그
다지 개선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1991년에 훈련경험이 없는 경우 실
업률은 14.4%에 달하는 반면, 훈련수료생의 실업률은 4.4%에 불과하였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마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1994년에
독일의 경우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직업도 없는 22세 청년층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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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원화 제도 안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직업훈련 19.2 15.9 22.4
전일제학교훈련 2.8 0.8 4.2
20-25세




직업훈련 45.7 45.3 46.3
전일제학교훈련 4.1 2.2 6.7
자료: [그림Ⅲ-1]과 동일
청소년들의 직업훈련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보면, 전반적인 고학
력화에 따라 이원화제도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후 직업을 얻기가 점점 어려
워져 가는 상태이다. 직업훈련을 마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1991년
의 경우 98,100명이 그리고 1995년에는 165,900명이 신고되었다. 물론 각 지
역 노동청들은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의 범주에 직업훈련 중도포기자, 시험낙
방생, 이원화 제도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교사시보, 교사지원자 등)를
포함하고 있어 통계상의 정확도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K. Schober,
1995). 1996년의 경우 178,700명이 산업체에서 직업훈련을 마친 후 실업상태
에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145,000명이 성공적으로 직업훈련을 마친 청소년
들이었다. 또한 1998년에는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120,000명의 청소
년이 곧바로 실업상태에 놓여있다(K. Sch gen/ H. Tuschk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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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연방고용공단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직업연구소에 의해 1993
년 이래 직업훈련 졸업생의 노동시장 전이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1997년의
직업훈련을 마치고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보면, 구서독의 경우 총 449,127
명의 직업훈련생이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들 가운데 54.2%가 직
업훈련을 한 산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보고되었다. 개별 직업분야에서
보면 광업·에너지·수자원 분야는 84.2%를 수용하였고, 은행, 보험업은
80.5%, 투자재 관련 산업체가 69.9% 등이며, 학원·출판 관련 산업체는
23.3%만이 자체 직업훈련생에게 일자리를 부여했다. 구동독의 경우 총
101,053명이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49%가 자체 직업훈련생을 수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은행·보험업에서 81.2%, 천연자원가공 관련 사업체는
69.2%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반해 학원·출판 관련 산업체는 5.0%만을 수용
하였다. 이를 사업체 크기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체(9인 이하)의 45.5%에서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의 63.5%로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자체 직업훈
련생의 수용률이 높다. 이에 반해 구동독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체(10인 이상
-50인 이하)와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는 대략 55%이며, 50인 이상-500인
이하 산업체의 수용률은 40.8%로 과반수에 못 미치고 있다.
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1) 학교교육과 사업체의 연계 메카니즘: 이원화 시스템
이원화 훈련이란 기업이나 수공업자들이 도제형식으로 실시하던 전통적
직업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합 운영한 것이다. 이원화 훈련을 통한 독일의 도
제양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즉 이론훈련은 공공재정에 의해 직업학교에서 제공되며, 실습훈련은 도제훈
련과정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이원화훈련의 절차를 살펴보면, 근로현장에서의 훈련은 사업체와 훈련생간
의 사적인 계약에 기반하며 연방직업훈련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규정들의 적
용을 받는다. 훈련계약이 체결되면 훈련생들은 일주일에 1-2일 직업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참가하며, 직업학교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의 일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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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관장한다. 이 때 직업학교에서는 독일어, 정치학, 과학 등의 일반과
목을 수강하게 된다. 회사마다 각각의 훈련규정 및 커리큘럼에 의해, 직무프
로파일에 기초한 직업훈련이 진행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체는 회사특수내용
및 관심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반영의 정도 등은 훈련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통일적인 국가시험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별개의 학습장소간의 조
정은 훈련규정과 커리큘럼에 기초한다.
2) 변화 및 전망
1990년대 들어 숙련인력의 부족, 숙련불일치 문제에 직면하여 독일의 이원
화 체제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청소년층 인구의 감소로 인한 절대적인
훈련자원이 부족하고, 청소년층이 직업진로보다 학문적 진로를 선호하는 경
향이 높아져서14) 결과적으로 대학교육과 이원화훈련체제 훈련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훈련자원은 부족하고 숙련인
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원화훈련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
청되고 있다.
다음의 <표5>에서와 같이 훈련자원을 유인하기 위한 이원화 체제의 개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된 바가 있다. 이원화훈련체제에서 시급히 개선되
어야 할 사항으로 직접적인 훈련절차가 아닌 승진기회의 향상, 숙련기술자에
대한 보수향상,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구분철폐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작
업의 질, 직무자율성, 직무범위 확대 등 작업 재설계를 통해 숙련직무의 직
업적 지위를 고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4) Gymnasium 진학증가추세가 두드러짐: 1978년의 21%, 1993년의 31%, 1999년
29%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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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 독일 이원화훈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순위 척도 중간값 중요성
1 훈련생 충원단계 1.5 93.5
2 집약적인 계속훈련 1.5 94.3
3 훈련의 질적인 향상 1.8 85.9
4 이원화과정 졸업생 승진기회 개선 2.1 71.2
5 숙련노동에 대한 보수 인센티브 2.2 68.5
6 미숙련, 반숙련 노동훈련 2.2 64.0
7 A-level 보유자 훈련 2.7 41.9
8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구분철폐 2.8 38.0
9 외국인훈련강화 2.9 32.2
10 사무직에 대졸자 배치 3.0 27.1
11 대졸자의 재훈련 3.3 14.0
자료: Rauner(1999). p . 262 재인용
3) 미래의 직업교육 정책방안
1990년대 중반이후 직업교육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에 개정된 사항은 직업교육의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을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역), 직업교육 촉진
방안: BIBB 아젠다 2000플러스, 2000).
첫째,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직업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
대하고, 수평적인 직업전환이 가능하도록 인접 또는 관련분야의 훈련내용을
추가 보완한다. 둘째, 새롭게 변화하는 자격요건들을 발생단계에서부터 분명
히 파악할 수 있는 필요능력에 대한 조기인식과 효과적인 정보체제 의 구
축(1998년 도입)이다. 이를 위한 12개의 프로젝트명은 다음과 같다. 구인광고
분석, 관련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각 지역별 향상훈련기관 조사, 지역전문학
교 및 직업아카데미의 능력향상훈련 제공, 전문화의 수준이 낮은 취업분야의
조기인식수당 개발과 시험, 전문가단체들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계망의 이
용, 능력변화추이에 대한 장기관찰을 위한 절차개발, 서비스분야에서의 능력
변화 추이, 유행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 국제비교분석, 능력구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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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능력관련 보고와 능력의 변화추이 연구 등이다.
셋째, 직업학교, 산업체, 그리고 기타교육기관간 협력 강화이다. 이에 대한
우수사례로는 에링겐의 교사향상훈련 국가아카데미와 보위사의 수업방법의
공동개발, 교육훈련 기관간 협력 프로젝트, 원격학습 등이 있다. 넷째, 기술
교육센터가 기업자체의 양성훈련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간
협회에서의 직업교육 권장이다.
4) 청년층 노동시장 프로그램
독일의 청년층 특별 프로그램의 특성은 직업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직업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노동시장에 편입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다. 첫째, 도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직업전 준비대책
(vocational preparation schemes)이 있다(1995년 19,100명 참여). 첫 단계의
통합과정을 거쳐 두 번째 단계의 직업훈련 진입을 돕는다. 먼저, ①교실수업
에서는 2-12개월의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②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과 동기부여 수업, ①, ②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12개월의 집
중적인 사회적 지원 서비스과정(social support service course)을 제공한다.
둘째, 정신적·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special
programme)(1995년, 88,090명)이다. 셋째,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vocational
training support scheme)은 직업전 준비 프로그램을 마쳤지만 직업훈련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대책(1996년 61,000명 참여)이다.
넷째, 사업체간 훈련센터(inter-company training centers) 프로그램으로서 직
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아직 사업체내 정규훈련에 들어가지 않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체간 훈련센터에서는 짧은 기간의 현장훈련
을 제공한다(1996년 약 20,000명 참여).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주는 이원화훈련 졸업생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
에 1994년 단체협약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로 졸업
생을 채용토록 하였다. 여기에는 이원화 훈련 졸업 후 정규직이 되기 직전의
고용형태를 일컫는 제한된 고용계약(limited employment contracts), 신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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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를 위한 시간제 근로계약(또는 직무공유), 훈련내용과 무관한 일자리 배
치(신규구직자 pool의 형성) 등의 형태가 있다. 또한 실업자가 자기사업을 준
비하고 일정기간 사업기간이 잡힐 때까지 사회보험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브릿지 수당제(bridging allowance)를 도입하고 있다.
5. 시사점
이상에서 미국의 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 영국의 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업학교 중심 경로, 그리고 독일의 강한 연계 및 도제제도 직업경로의
특성을 각국의 교육훈련시스템 및 노동시장의 맥락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
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주요 연계 특성을 정리하고 공통점,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시스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유형의 특징은 지방분권적이면서
상호협조적인 체제, 취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 교육훈련기관의 시장경쟁
여건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이 연방정부보다는 주정
부와 각 지역에서 결정되는 지방분권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 각종 지역사회단체
들 사이의 협력과 업무조정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최근
연방정부에 의해서 적극 권장, 시행되고 있는 One-Stop-Center에서는 직업훈
련, 직업안정, 청소년 및 성인직업교육, 직업재활훈련, 실업보험, 고령자고용
촉진 등을 수행하고,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재향군인고
용지원 서비스 등을 반드시 통합하여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센터는 지역의 실업문제 및 대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해결된다.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미 노동성에서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그 센터의 자체 system에 의거 운영하고 있다. 둘째, 교
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에 있어서 취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잘 구비되어 교
육훈련 체제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등의 복지정책, 중퇴자 모니터링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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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당국의 적극적이고 협동적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미국은 One-Stop
Delivery System 구축으로 모든 지역단위별로 직업훈련 및 고용관련 서비스
를 통합 제공하는 One-Stop Center를 한 개 이상 설치하며, 동센터는 중소규
모의 다른 Site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셋째, 직업교육훈련 수요자
들의 선택폭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기관, 프로그램이
다양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넷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
께 산업체의 인력수요가 고학력으로 변화하면서 고등학교수준에서 직업교육
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교육참여
자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직업경로와 제3차 교육간의 연계가 확대되
었는데, 이러한 모델은 급격히 성장한 Tech-Prep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 유형의 특징은 사회경제적 조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동시장과 교육훈련체제의 유연성에 있으며, 그 특징은 학
교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의 강화, 자격제도 정비를 통한 교육훈련시스템의
유연성 강화, 그리고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 우선 정책, 사회적 파트너쉽
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교육 중심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
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직업교육과목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또한 노동
시장에서도 현장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이 강조되어 과거와 같은 교실 중심
의 교육훈련이 아니라 직접 직무에 종사하면서 훈련을 받는 도제제도가 강
화되고 있다. 둘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결시켜주는 자격제도의 개선을
이루었다. 특히 일반직업자격(GNVQs)의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상급
자격 취득 등의 수직적 연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과 자격검정간의 내용 연
계, 자격간의 연계 및 호환 등의 수평적 연계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와 같은 다양한 연계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유연한 교육체제로 접근할
수 있었다. 셋째, 학교-직업세계 이행에 관한 정책은 소외된 집단(at-risk
group)을 지원하는 데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 있다.15) 특별히 영국의 경우 청
소년의 실업과 장기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이
15) 최근 영국은 실업률이 기타 유럽국가에 비해 많이 낮아진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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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각종 직업경험이나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
생층이나 청소년층을 위해서는 커리어서비스 등을 통한 일원화된 진로지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역사회, 산업체 등의 파트너쉽
도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산업체와 지역 공동체는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형태로 제시하는 특성을 가진다.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적
이고 강력한 투입위주의 정책보다는 정부는 간접적으로 최소한의 관여를 통
한 산출 중심의 정책을 강조한다.16)
독일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강한 연계는 정책적 전략보다는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 및 사회적 전통, 관행 등에 기인하는 많
다. 교육훈련시스템의 높은 분화,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전문화, 계층화의 구
조적 측면, 이원화 교육훈련, 고용주의 사회적 파트너쉽의 전통, 교육훈련성
과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증 등을 특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시스템의 높은 분화 및 직종별 노동시장이 독일의 강한 연
계를 가능케 하는 배경적 요인이다. 독일의 교육체제는 학문적인 것에서부터
실용적인 것까지 수준별로 내용적으로 스펙트럼이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
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중등학교까지도 성공적인 졸업을 한다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종 프로파일에 기초한 독일의 이원화 훈련체제가
결정적인 요인인데, 약 380여 개의 세분화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노동시장
에서의 직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독일에서도 90년대의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취업에 있어서 교육훈련의 영향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둘
째, 독일의 이원화 교육훈련 모델은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
하는 개발도상국가는 물론 청소년실업이 증가하는 선진국가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 때 각 국의 독일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은 직업교육과정
을 확대하거나 학교교육단계의 의사결정과정에 고용주를 참여시키는 방식,
16) 소외된 집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출 중심의 정책을 강
조한 나머지 소외집단은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에서 더욱 소외되는 결과도 낳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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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pre-employment) 훈련의 강화, 사업주 실시 도제훈련을 권장하는 방
식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고용주의 파트너쉽이다. 고용주의 노력도 높이 살
만한데, 예를 들어 반숙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적극적으로
반숙련자를 위한 자격을 개발하고 단기간에 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서 활용
한다. 독일의 훈련체제는 교육체제의 부문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시장
의 전략이기도 하다. 청년층이 직업세계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다른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조기퇴직제 등이 도움이 되었다. 넷째, 국가의 직업교육훈련 성과의 인증이
다. 독일제도는 높은 수준의 통일성을 가진 훈련인증제도를 가지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규제되고, 보편적으로 용인된 것이므로 훈련생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숙련기술에 대
한 높은 사회적 인식이 강한 연계를 가능케 요인이기도 하다. 이런 성공의
저변에는 모든 형식의 교육, 가장 덜 학문적인 도제훈련까지 그 가치를 인정
하는 그러한 사회풍토가 중요하다. 도제제도도 사회적 위세가 주어질 수 있
는 지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소위 내부노동
시장을 통해 안정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해고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다는 것이 보상으로 간주된다. 또한 교육체제에서 직업진로 또는 학
문진로 등으로 진로변경이 가능하고 체제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의 이원화제도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의 해결방안으로
활용된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이 세 국가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
면, 학교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의 강화, 교육훈련의 성과를 국가적으로 통
일된 기준에 의해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 이행에 성공하지 못한 취약 청년층
을 위한 안전망의 제공 등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정책결정의 의사결정체계에 있어서 미국과 같은 지방분권적이고 자
율성에 대한 강조, 규제완화 및 시장경쟁기능을 통한 교육훈련의 질 관리 측
면은 우리나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효과적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와 함께 노동시장 정책 등이 일관성 있게 종합
조정되어야 하며, 관련부처 및 부문간의 협동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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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사이, 교육훈련
기관과 산업체 사이의 연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교육
훈련기관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시장기능에 따라 유연하게 조직과 프로그램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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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현황
이 장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교 등 20개소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는 2개
학교의 사례를 추가하여 산학연계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서술할 것이다.
1.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연수 및 현장실습제
실업계고등학교의 산학사례로는 서울의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서울경영
정보고등학교, 인천의 부평공업고등학교를 조사하였다.
실업계고등학교는 그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하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기능 및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직업
세계의 변화, 국민소득의 향상과 핵가족화에 따른 고등교육 욕구 증대 및 학
령인구의 감소 추세 등의 실업교육 관련 외적환경 요인 변화와 또한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기보다는 중학교 교과 성적에 따른 고등학교 및 학과선택, 직
업교육 체계의 수직적 연계 미흡,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 체제 미흡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하여 실업교육의 수요자인 산
업체,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그간 발표된 바 있는 실업계 고교 관련 현장성 제고 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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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강화방안 세미나 자료집.
먼저, 부평공업고등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부평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산업공단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 3월 4개학과
12학급(기계과 5학급, 중기정비과 2학급, 전기과 3학급, 토목과 2학급)으로 개
교한 후 현재는 학급 1학년 10학급(기계과 4학급, 자동차·건설기계과 2학급,
정보·전기과 2학급, 지적토목과 2학급)으로 변화환경에 맞추어 학급을 감축
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평공업고등학교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실업계고 전문교과 교
사의 산업체 현장연수가 있다. 산업체 현장연수를 통하여 산업체 현장의 신
기술 습득을 통한 전문교과 교사의 실기 능력을 향상하고, 산업체와 학교간
의 이해의 폭을 넓혀 새로운 교육훈련의 틀을 형성하는 마인드를 갖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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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연수방향과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다음으로 산업사회와 직업교육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
루어져 산업체 경영마인드를 학교에 유입하는 경로를 마련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두 번째로 산업체 전문인사의 산학겸임 교사 임용이다. 산학겸임교사에 대
한 법적 근거는「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
고 있다. 산학겸임교사 임용 기대효과로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의 신기술 유입
이 용이하고 이론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경험과 실기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전문교과 교사들과의 팀티
칭을 실시하므로 교사의 신기술에 대한 실기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실업계고 간에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
나,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수당 지급액도 강의 시간 수 기준으로 계상하게 되어 기업체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직업교육 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기업체
인사를 학교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산업체 전문인사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의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사례이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는
1924년 전기주임기술자 양성을 목적으로 경성전기학교로 설립되었으며, 1977
년 한전사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이후
1978년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로 개칭되었으며, 2001년 3월 현재 남녀공학으
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과, 전자응용과, 기계과, 정보통신과 등 4개과에 학
급수는 총 30학급으로 학생수는 1,183명, 교직원수는 94명이다. 이 학교는 서
울시 소재 우수공고로 표창받은 바 있으며 학교평가에서도 우수고교로 평가
되고 있다. 1998년에는 서울시 지정 발명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되어 현재 발명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지정 우수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다.
학생들은 서울출신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선택은 대부분이
자신과 중학교 교사의 권유로 이루어졌다고 조사되었는데, 학생들의 60% 이
상은 졸업 후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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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신도리코와 지속적인 산학연계를 맺고 있다.
신도리코는 사무기기 전문회사로서 부설 비영리재단인 가헌 과학기술재단을
통해서 과학실습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공업계 고등학
교에 과학실험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여 기증하고 있다. 수도전기공업고
등학교에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기자재가 기증되고 있다.
신도리코의 고졸직원의 초임은 77만원으로서 여기에 제수당 및 상여금이
덧붙여지고 있다. 고졸직원의 경우 대부분 졸업전 현장실습을 통하여 우선
채용하고 있다. 수도공고의 경우 1994년부터 2·1체제 도입 이후 현장실습을
시행하여 왔으며 올 하반기 수도공고학생 21명이 현장실습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졸업직전까지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월 6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이들 대부분은 졸업 후 정규직원으로 발령받고 있다. 현재
신도리코 서울본사의 경우 12개의 공업고등학교 학생 약 141명과 6개의 여
자상업고등학교 11명의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받고 있다. 서울본사의 연간 고
졸사원채용규모는 120명인데 고졸사원의 경우 대부분 현장실습생의 신분으
로 입사해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재학생의 현장실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신도리코에서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하
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현장실습의 경우 학교차원에서 산업체의 실정을
배려해주거나 학생들의 지도가 잘되어 있는 경우를 기업체들이 선호하고 있
으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의 경우는 산업체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며 학생지
도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 양천구에 소재한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를 조사하였다. 서울
경영정보고등학교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6개 공립 상업계 고교중 하나이다.
현재 남녀공학으로 운영되면서 전자상거래과, 정보처리과, 컴퓨터그래픽 디
자인과, 경영정보과, 시각디자인과 등을 두고 있으며, 학급수 34개, 학생수는
953명, 교직원수는 83명이다.
이 학교 졸업생의 경우 서비스 및 사무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
가추천의 현장실습의 경우 졸업고사가 끝난 이후 11월 초 이후 나가게 되며,
- 66 -
학교추천의 경우는 9월초부터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실습 수당은 약 60만
원 정도이고 초봉은 70-80만원 사이이다. 학과별로 졸업생의 22%에서 54%가
진학하고 있다. 현장실습 및 취업의뢰는 취업희망자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으
나 실제 학생들의 경우 단기간의 현장실습을 거친 후 전문대학 등으로 진학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정보산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앞서의 공업계 고등학교가 현장실습을 체계
적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졸업 전 취업의 형태로 단기간의 현
장실습만 실시하고 있었다. 고교재학생의 현장실습 수당액수는 약 60만원 정
도이고 초봉은 70만원 정도이다.
2. 직업전문학교의 방학중 현장실습제
직업전문학교 사례로는 충청북도 충주에 위치한 충북직업전문학교를 조사
하였다. 충북직업전문학교는 1987년 충북 농민교육원을 인수하여 개편한 기
관으로서 1999년에는 농기계정비 등의 직종을 폐지하고 지식기반공과(카일렉
트로닉스, 컴퓨터응용, 모델링 등)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능사1년 과정(253
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꾀하기 힘들다는 판
단 하에 주전공·부전공제, 방학중 현장실습(금년 시범훈련 운영중)의 개선을
통하여 입학자원의 변화, 급변하는 산업사회요구, 훈련현장의 변화에 대응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전공제·부전공제의 도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종별로 이론 및 기초
실기교과 등을 공통으로 이수한 이후에(1학기) 수요자의 요구 및 학생능력별
수준에 따라 훈련교과목 중 주전공과목(1-2과목)을 선택하게 하여(2학기), 집
중훈련을 심도있게 실시하고, 그 분야의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교육방법(주전
공은 취업가능정도의 심화교육, 부전공은 주전공외 기타과목의 관련지식 및
기초 기능 습득 수준임)이다.
현재 직업훈련환경의 변화에 따라 모듈훈련과 훈련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훈련방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훈련운영도 강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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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한 훈련의 방법으로는 첫째, 산업체 훈련수요 조사가
있다. 각 업체 출장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관련 산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충북직업전문학교는 그간 129개 업체를 방문 조
사하여 152개 과제를 수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결과 기업체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좋은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둘째, 산업체 전문가 전공분야 초청 강의 확대가 있다. 초청강의 내용으로
는 신기술분야 이론 및 실기(기존 교사 부족 부분), 현장적응력이 요청되는
분야이며, 초청강사는 관련 기업체의 우수 전문가로 시간배정은 공과별 100
시간이내(2001년도 기준)이다. 지금까지 기업체의 우수 전문가 25명이 421시
간의 강의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별도의 교육파견 없이 연수효과를 얻었
고, 교사들의 시간적 여유와 신기술교육에 대한 부담 감소와 차기 교육 준비
에 기여, 학생들에게는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간접 경험, 학습동기 유발효과
에 기여, 현장기술정보 습득의 기회를 얻었다.
셋째, 학기 중 현장실습이 있다. 매년 7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사양성
과정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업체선정은 신기술 및 신장비 등을 보유하여 현
장실무 습득 효과가 높은 업체, 취업과 연계 가능한 업체, 학생의 출퇴근 가
능한 인근지역 또는 연고지 업체로 실습기간은 1 - 3주이며, 현장실습비로는
식비 일부환불 및 실습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학기 중 현장실습을
방학전후를 통하여 1주 - 3주간 실시한 결과 전공분야의 넓은 경험, 2학기에
시행할 주·부전공 선택을 위한 자료 수립, 장차 취업생활에 대한 현장감각
을 체득, 수료시 취업처 확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학습의욕이 증대하였다.
애로사항으로는 현장실습처 확보에 어려움(기업체 비협조), 학기 중 단기 현
장실습에 대한 현장 실습비 확보, 성적평가 및 현장실습자 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고, 직종별 특성에 따라 실습 실시시기와 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하였다.
넷째, 프로젝트 실습이 있다. 실습시기는 매년 9-10월로서 현장실습 후 학
생과 담임교사가 논의하여 개별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 학교 스스로 내리고 있는 산학연계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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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전공·부전공제의 경우 기대효과로 수요자 요구와 학생능력별 수준
에 맞는 교육훈련가능, 심화교육 실시로 교사와 학생의 분야별 전문성 향상,
학생의 자신감과 만족도가 높아 훈련중도탈락 방지, 학생현장 적응력 향상,
훈련성과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
학기 중 현장실습제의 경우 학습동기 유발에 효과적이었으며, 주전공 선택
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수료 후 취업처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였
으며,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처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종별 실습시
기, 기간 등의 조정, 직종별 1학기 실습계획을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이 학교와 연계하고 있는 산업체인 성화스튜디오는 학생들이 현장실습기
간 동안 각종 보조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작업시 보조업무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화스튜디오는 영상물 제작업체로서 멀티미디어
직종 현장실습업체이다(종업원 사장포함 1-3인, 프로젝트에 따라 12명까지).
충북직업전문학교와는 주로 인력확보차원(현장실습 졸업생 채용)에서 연계하
고 있고 사장의 경우 이 학교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산업체 현장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숙련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할 수 있
으며, 향후의 진로선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한다.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체의 최근의 장비들은 소프트웨
어와 패키지로 구매되므로 훈련기관의 장비와 현장의 장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실습업체에 취업하고, 그 업체에서 현장전문가가 겸
임교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강사료의 부족, 강사확보의 애로 등이
있다. 아직도 산업체가 현장실습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으며, 현장실습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하므로 숙식문제 해결의 어려움, 교사순회지도의 애로가 있
다. 3D 직종의 경우 학생들에게 산업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는 극히 예외적인 일이므로 현장실습비 예산의 별도책정, 현장실습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고용보험. 세제혜택 등)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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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대학과 지역기반 산업체와의 연계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전문직업인 양성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교
육훈련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중견 기술인
을 양성·배출해야 하는 임무가 부여되어져 있다. 산업현장의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한 제1요소가 바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인재인데 그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곳이 대학이며 실무형 인재양성은
바로 전문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은 대학이 홀로 자체 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양성하는 것
은 의미가 없다. 산업현장의 의견수렴과 직무분석 등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
의를 통해서 현장밀착형 교과과정 개발·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거에
는 산학협동활동이 실적 위주의 형식적 활동에 치우쳐 있었고 연계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이 미흡했던 관계로 구호성에 그치는 일이 많았으나 최근
4∼5년 사이에 실질적인 연계협력활동의 결과가 자금력과 기술개발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기반 구축에 크게 기
여하게 됨으로써 활발한 연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동강대학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경남정보대학을 조사하였다.
동강대학은 2001년도 대학보유 첨단시설 및 기자재를 산업체와 공동활용
하고 학생들의 현장교육 활성화 등 산학협력체제 강화로 산학협동 우수대학
으로 선정될 정도로 산학연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동강대학이 위치한 광주인근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50인 이
상 규모사업체는 약 10개소에 불과하고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체의 참여유도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을 의뢰하는 대신에 연계 사업체에 설비공사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
기도 하고 교육훈련기회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를 위한 정보화교
육을 야간에 개설하고 있다. 또한 기술지도사업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기자
재 구입과정에 자발적 자문을 실시하여 관계를 조성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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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의 산학연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0년도 산학협동 실적을 보면, 산학협력 총괄기구로서 산학협력처
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직교수 5명, 행정직 6명 등 총 11명이 진로정보계, 산
학협동지원, 중소기업기술센터지원, 전자상거래 지원, 취업보도, 실험실습, 산
학협력 지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학협동 교육
으로는 산업체위탁교육( 00년 83명), 현장실습( 00년 50명), 특약학과( 00년 5
명) 등이 있다.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운영 실적으로서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획득, 산업체 연구비 지급, 공동기술개발 협약 등이 있으며, 실험실 창업부문
에서 학교기업 1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중이다.
인적자원의 교류로서 전임1년 이상의 산학겸임교원이 146명이며, 물적교류
로서 학교실습실을 2000년도에 21회 제공한 바 있다.
다음 2001년도 산학협동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밀착형 산학협동 내
실화 방안 등 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1억4천만원), 졸업생 리콜교육, 졸업생
에 대한 기업체 인사담당자 만족도 조사 등 7개 일반사업 수행(산학협력관
신축포함15억원), 중소기업기술지도 계획(중소기업청 지원 2천4백만원), 중소
기업 DB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공동활용, 총사업비 대비 자체투자
율은 88.7%이다.
이 학교의 경우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
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소기업근로자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사업체와
학교의 연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금년에는 사업체 대표가 참
여하는 학과별 산학협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주문식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의 연계가 효과적이었다. 현
재 이 대학의 1/ 3정도의 학과가 주문식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근지역에
사업체 수가 적어 계약체결이 어려우며, 졸업 후에 주로 사업체 측의 요인으
로 인해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슷한 업종으로 취업
을 유도하여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관련 이해 당사자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산학연계 프로그램
참여도, 특히 현장실습에서의 참여는 소극적인 편이다. 기업체의 실습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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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상태에서 무조건의 현장실습대신에 프로젝트 실습 개념을 도입한다
면 학교내 실습도 바람직하다. 졸업생 리콜교육을 금년도에 실시하는데 졸업
생 참여율이 80-90%에 달한다. 사업체는 안정적인 인력확보의 차원에서 동강
대학과의 현장실습, 산업체위탁교육 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서 산학협동과 관련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의 입장에서는 우선 산업체 인사 및 대학교수 공동 현장의 인력요
구수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졸업생이 취업하더라도 사업체마다 기
술분야 및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3-6개월의 수습기간이 필요하다. 특히 IT
분야(특히 장비분야, 광통신 분야가 유망)는 기술변화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겸임교수제, 교수 재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감안한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산학연계의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약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중소기업의 자금보유능력이 적기 때문에 우수인
력을 공급받기가 어려우며,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즉,
대학이 사업체에 적합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제조설비를 개발하
여, 그 성과물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때 기술개발과 우수인력충원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
이 학교와 지역기반 벤처 사업체의 연계는 그 성공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사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이 유효했으며, 또한
사업체 경영자는 겸임교수로 참여하는 등 자기 사업체의 필요 인력의 확보
차원에서 산학협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성공요인이었다. 둘째, 졸업생
취업처 확보 등을 위해 인근의 중소규모 사업체와의 연계가 더 현실성이 있
음을 판단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특화된 산학연계에 주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동강대학의 산학협동 관련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산학협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산학협동위원회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산학연계활동 전반에 관한 협의체이다. 협의내용으로는 학생현장실습,
교수산업체 현장연수,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협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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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기술과제의 도출 및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취업활동 지원 및 그 외 산
학간에 공존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안들이 협의된다.
두 번째는 학생 현장실습의 경우이다. 공학계열이나 간호학과 등의 실습
의무학과를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현
장실습은 현장체험과 실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며 실습기간 동안의
성실성 등을 인정받아 취업과 연결되면서 업체의 우수인재 확보 등에 기여
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의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
이 상존하고 있다. 실습시기가 대부분 2·3학년 1학기 수료 후 여름방학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실습협력 업체 확보가 쉽지 않고 기업체는 적극적인
협력을 하다보면 본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됨으로서 장기적으로 실습
협력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학교에 실습을 지
원하다보면 기간도 짧아지고 형식에 치우쳐져 내용적으로 부실화할 우려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국가정책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
여 산업별 인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현장실습 프로
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방법적으로는 기업과 정부, 대학이 공동투자를 한
실습공장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교수 산업체 현장연수이다. 산업체 현장연수는 교수 승진 및 기
간제 임용 평가항목으로 지정되어 계속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중 교수 현장
실무능력 함양과 산학일체형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면서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시행 중에 있으며 연수 후에 현장보고서를 작성·제출·비치함으로써 실무
형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교육과정 개발 측면이다. 시대적 요구와 변화, 산업현장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거의 모든 대학들이 매년 새로운 교과과
정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 교과과정 개발과정에 산업체
인사들을 참여케 하여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무형 교육과정 운
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주문식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대학은 산업체의 주문형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간 협약에 의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어 취지에 걸맞는 결과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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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섯 번째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측면이다. 산학간의 인적·물적 자원
의 교류에서 인적자원부분은 산업체 실무자를 겸임교수로 활용함으로써 직
접 현장과 연계된 실무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체나 학교의 초청
특강에 의한 인적교류는 필요상황에 따른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실행함으
로써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 물적 자원의 경우는 산학간의 중복투자를 방지
하고, 고가의 각종 기자재의 효율적 활용측면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종 측정장비 교육용 기자재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생산현장과 관련한 장비
와 플랜트 등은 산업체에서 제공함으로써 효율경영체제 구축으로 그 몫을
담당해주고 있다.
여섯 번째는 중소기업청과 연계된 협력활동 측면이다.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학 선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활동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들을 현장지도를 통해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기술지도시 학생들을 실
습을 겸한 지도보조 요원으로 참여케 하여 기술지도와 함께 현장실습 및 체
험학습을 겸하게 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총 63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였다.
산학연컨소시엄에 의한 연계활동은 산업체와 학교가 애로기술과제를 도출하
고 국가(중소기업청)와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지원
형식으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참여대학간 교류와 정보공유 및 내실 있는 지원활동을 위해 사단법인화하여
활동중이며 2000년도에는 45개 전문대학이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제품 디
자인 및 포장 디자인 지원사업은 업체의 요청에 의해 각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그 결과에 대한 성과물들을 매년 전시·홍보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32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였다. 교육관련 협력활동으로는
44개 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정보화협력회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정보화관련 직무능력 향상교육과 예비창업자
를 위한 창업강좌는 38개 전문대학이 참여하여 교육지원 하였으며, 중소기업
의 기술혁신을 위한 교육 지원은 산학협력 활동과정에서 도출된 기술혁신을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CEO
를 위한 경쟁력 기반 구축지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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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대학의 신한포토닉스(주)와 연계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회사는 자본금
1,437백만원, 2001년 매출액 5,670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광섬유 및 광학
요소 제조, 통신기기, 컴퓨터, 전기통신 공사를 업종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
는 이 학교 졸업생을 10명(종업원수 60명) 채용하고 있으며, 회사대표가 이
대학 겸임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 대졸자 위주의 인력구조인 대
기업체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체가 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계활동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Ⅳ-2> 동강대학과 신한포토닉스(주)간의 산학연계 활동내역




참여인원 : 대표이사 주민외 4명
위원회 활동내역 : 산학협동 전반
겸임교수 대표이사 주민 3년째 겸임교수로교육에 참여
















학생취업 3년간 총 13명 취업 전직원(63명)의21%점유
교육과정개발 교육과정 개발시 개발위원으로 참여
위탁교육실시 정규교육과정 2명 수료, 2명 재학정보화교육등 비정규과정 8명 수료












학교측 제공 : 광융착기 및 네트워크 시험장비 등





<표 Ⅳ-3> 동강대학의 산학협동 우수대학 수행 프로젝트































































-실습의 내실화 방안 연구
-현장실습과 인턴쉽 연계
방안 연구






























-연수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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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산에 위치한 경남정보대학의 사례를 분석한다. 경남정보대학은
산학 관련 기술 학술 연구 및 교육, 주문식 교육 지원, 현장실습 및 교원연
수 지원, 졸업생 및 산업체 인력에 대한 향상교육업무와 질 높은 취직을 위
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산학협
력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6개의 지원센터를 주축으로 6개 학부의 교수,
학생, 시설이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체 및
협력기관에 필요한 기술연구개발, 기술향상교육 및 산업체 위탁교육 등을 실
시함으로써 기업발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지원
센터를 통해 산학협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공개하여 산업체와 실
질적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학협동을 위해 4개 전문분
야별 지원시설과 공동ㆍ부속 시설을 포함한 총 92개의 실험ㆍ실습실과
14,600종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산학연계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 위탁 교육으로 최근 5년 간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 결과, 산
업체 근무자 3,157명 입학, 졸업생 1,347명 배출, 1,810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내 한국통신가야 캠퍼스 개설(1996년), 고리원자력 발전소
내 캠퍼스 개설(1998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부산진 소방서 내 캠퍼스 개설
(1999년), 부산철도청 정비창 내 캠퍼스 개설(2000년), (재) 마리아수녀원 내
송도 캠퍼스 개설(2000년)).
둘째, 학생 현장 실습은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현장 활동 견학, 체
험, 습득 및 현장경험을 통해 학교교육의 현장연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년간 총 7,214명 현장실습을 시행(1998년 2,240명, 1999년 2,353명,
2000년 2,621명)하였다.
셋째, 공동연구개발이다.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을 1997년 7월 1일 개
소하였으며, 지역산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경남정보대학을 위시한 4개 전문대학이 연합하였으나
2001년 5월 1일부터 각 대학에서 주관하는 단독 컨소시엄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도 15개 과제 수행 중(2000년도 8개 과제 수행)이다.
넷째, 창업보육센터이다.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2월 19일 개소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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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육성 분야는 지역 특화산업인 신발 제조와 신기술 분야이다.
이 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주)정원화학과의 산학연계 현황은 다
음과 같다. 이 사업체는 1983년 창립된 기업체로서 1992년 기술선진화 중소
기업 지정, 1997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01년 ISO 9001을 인증 획득한
바 있다. 직원 및 연간매출액은 사장을 포함한 23명 및 80억이며 업종은 화
학이다. 경남정보대학 졸업생 3명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1년
20명의 학생이 3주 동안 현장 실습하였고, 화학공학 분야 교수들의 기술지도
및 공동 제품을 개발한 바 있다.
(주)정원화학의 경우 접착제 및 피혁, 섬유 가공용 약품의 생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두 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이다. 전문대학 2년 과정을 이수하고 이 기업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훈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졸업생의 경우
화학은 물론 화학과 관련된 분야의 기초 이론 공부를 대학에서 충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하고 있었다.
이 학교와 기업체의 경우 전 계열 및 학과가 현장실습 과목을 필수과목으
로 학점 부여(1-2학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 실시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 체험 활동 참가 범위를 확대(2001년의 경우 127개 업체 270명임)하며,
중소기업 현장 체험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산학협동의 역사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으나 실
질적인 협동활동과 가시적인 효과는 최근 몇 년 새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산업체의 인식부족과 대학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결여되
고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소홀했던 까닭이다. 개방화의 물결로 인해 경쟁
력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강조되면서 산업체의 인식이 달라지고
각 대학에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 의지가 확립되면서 연계협력활동이 활
발하게 전개되어지고 있다. 교육과 연구개발 인력자원이 풍부한 대학에서는
경쟁력 기반구축의 핵심요소인 인력양성과 기술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산업체에서는 장인정신에 기반한 우수한 제품개발과 활발한 마케팅
활동, 대학에서 제공한 연구결과에 대한 산업화, 창출된 이익의 기술 개발에
대한 활발한 재투자와 사회환원 및 구성원에 대한 공평한 분배에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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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산학협동 활동에 참여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한
기업, 학교, 연구소, 개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
다.
이제는 산학협동활동 없이는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도 경쟁력에 대한 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실 있고 발전 지향적인 산학연계활동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4. 기능대학의 다원적 산학연계 활동
기능대학의 경우 대구기능대학과 부산기능대학, 인천기능대학의 사례를 조
사하였다.
먼저 대구기능대학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에 소속된 학교로서 학생수는
1171명, 교직원수는 57명이다. 부설기관으로 산업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
으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내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직업훈련과정 수료자들의 창업지원 및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001년 8월 현재 창업지원센터에는 대호컴퓨터, 다솜넷, 수컴퓨터 등 8
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다. 학교이념으로는 중간관리자(Technician)로서의 투
철한 국가관과 직업관이 확립된 고도의 기술, 기능을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
성, 현장실무 위주교육, 외국어교육 등 특성있는 산학연계 교육과 국가와 지
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지원체제 구축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 노동시장으로
는 대구광역시,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칠곡군을 포함하고 있다.
기관장의 경영방침으로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혀 국
제화,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갈 능력있는 고급 기술인을 양성하고 지역내 기
업체의 주문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동체제의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성 확보 및 학교 홍보 등을 대학 발전 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있
다.
대구기능대학의 산학연계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 산학협동 실
적으로 기부금이나 물품 기여를 통한 산학연계 업체가 146개 업체이며,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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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업체 연수(10명/ 66일/ 10개사), 주문식 교육훈련(맞춤교육훈련) 3,294명
등이다. 다음 창업보육센터로 10개 업체가 보육 중 (컴퓨터분야: 4, 기계/ 금
형분야: 6)이다. 기술지도 사업 업체수는 2000년의 경우 36개 업체이다. 이외
벤처동아리로 중소기업청 지정 동아리가 2개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와 연계를 맺고 있는 한국 OSG(주)는 대구시 성서공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계공구 제작 및 수리를 업종으로 하고 있고, 종업원 수는 246명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대구기능대학에는 연 2회에 걸쳐 60명 직원의 위탁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출개발이나 생산, 고객만족, 원가절감을 위해서 산
학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대구기능대학 학생들의 경우
2000년도 기준 한국OSG(주)에서 12명이 현장실습을 거친 바 있다.
이 학교와 연계를 맺은 바 있는 사업체들은 사업체의 입장에서 산학연계
의 이점을 필요 인력충원에 도움,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확보, 사업체의 대외
이미지 제고, 신규채용시 직업의식 높음,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협조 등
을 말하고 있다.
연계에 관한 애로사항으로 대구기능대학의 경우에는 지역내 산학연계 사
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산학기술연구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교
육과 연수 및 기술지원과 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지원요망하고 있다.
한국OSG(주)에서는 학교교육과 취업의 이상적인 형태로 2~3년 학교 교육
1년 산업체 근무 1~2년 학교 교육 산업체 취업을 제안하고, 학교에서
졸업생 Recall제 관리(자질 향상 차원에서 재교육이 절실함)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기능대학과 대원전기공업사의 연계를 조사하였다. 부산기능
대학의 경우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 전문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인근지
역 업체와 중소기업체와의 애로기술에 대한 과제를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개
발을 실시하여 사업체의 기술력을 향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산
학연 공동기술개발과 지역 컨소시엄 활성화, 산업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의
뢰한 연구 및 기술지원, 지역 내 산학연 협동 협동체제 구축 및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
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창업자 및 신규 창업자에게 입주 공간 및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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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여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벤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기능대학의 산학연계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 산학협동사
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먼저 산학교류의 경우 (주)아진전자산업 외 5개
업체와 산학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벤처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신규 창업업체 및 예비창업
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공동 이용을 통한 기계시설 의뢰 제공 및 경영, 기술
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자립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조기 사업화를 유도
하고 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설, 장비,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개발 설계 생
산에서 어려운 제품에 대한 주문식 제작 지원 및 자동화 기계설비 지원 및
기술 용역 등이 있다.
산업체 기술 협력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관리지원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고 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애로요인
을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기업체 기술지도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기술지도 및 우량업체에 교육생 현장 실습 및 현장
실습 후 취업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의 적성 및 기타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산학연계에 대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에 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취업 요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측에서 기업에 대
한 협력 체제 및 지원은 적극적이지만 학생과 기업체에서는 소극적인 경향
이 있다.
한편, 이 학교와 연계를 맺고 있는 대원전기공업사에서는 학생들의 자동차
정비 분야의 공부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며,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는 데에는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분야의 강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와 다른 현장 분위기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많아 현장 실습
기간이 최소한 3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장 실습자를 최소 3
명 이상으로 하여 실습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를 서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
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인천기능대학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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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수행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대학(전문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생산현장
의 기술적인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연 공
동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목적(TRITAS: Triangle of Technology Assistance
for SMEs의 약자)으로 한다. 컨소시엄의 운영은 ① 모든 참여기업은 개발대
상 과제에 관계없이 일정한 경비(공통부담금)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업별 개별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 사업비에서 충당하
지 못하는 추가 연구비는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의 협의에 의하여 현물부담도 가능하다. ③ 참여기업은 당해 컨소시엄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대하여 컨소시엄 수행업무에 대한 보
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적으로는 1999년도에 11개 업체, 2000년도에 15개 업체와 산·학 컨소시
엄을 맺어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23개 업체와 공동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수사례로는 신한특수금속(대표:최현수)과 컴퓨터응용
금형과 교수간 선박용메탈베어링 니켈도금 연구 개발 과제로 1일 30 Set 생
산에서 200 Set 생산으로 667%의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의 300% 절감 및 수
동에서 반자동 기계식으로 전환한 바 있고, 또한 특허출원(4-1988-037830-1)도
하였다.
둘째, 기술지도대학 사업수행이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학의 인력, 기술
정보 및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해결을 지원하며 대
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실무능력 배양과 취업기회 마련 및 중소기업에 대하
여 고급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적으로는 1999년에는 20개 업체, 2000년
도 20개 업체의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22개 업체를 기술지도하
고 있다.
셋째, 기술혁신 사업수행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
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
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3개 과제를 수행 중이다. 우수사례로
는 2000년도에 생산자동화과 교수가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한 성도밸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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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 비대칭 회전 작동기 개발 기술은 수입대체효과 및 내수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건실한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넷째, 일반기술협력 사업수행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대학
의 교수 및 재학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담·지도·시험분석·시제품가공
등 정부의 지원 없이 산업체와 대학자원만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
시제품 제작 지원(시제품 제작센터 운영) 사업은 중소기업청·인천시청·인
천기능대학이 공동 투자하여 시제품 제작센터를 설립하여 경인지역 중소기
업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데 있다. 실적으로는 최첨단 FDM RP제작장
비와 정확·정밀성이 뛰어난 Machining Center, 3차원 측정기 등을 갖추고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중소기업체에 시제품을 제작 지원하였다.
현재 이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학 협력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산업체의 최신기술과 지식·정보를 학교 교육에 적극 반영하고, 교수의 산업
체 연수 및 산업체의 위탁교육, 실험실습 기자재 공동활용, 애로기술에 대한
경영지도, 기술지도 및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자 구성되었
다. 인천기능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566개 업체가 산학협력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산학협력 분과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학과별 분과위
원회를 구성하여 학과 단위별 회의를 소집하고 상호 정보교류, 기술적인 애
로사항 해결 및 친목 도모와 함께, 분과위원들이 학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신기술 교육 등을 학과교수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향후 대학발전 후원위원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구성되었다. 14개 분과별 차이는 있으나 년 1회 이상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둘째, 명예학과장제 도입이다. 산학협력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산학겸
임교수, 학과별 초빙특강 및 신기술에 대한 교과편성 자문 등 산학협력을 활
성화 하고자 명예 학과장제를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각 학과별 1명
의 명예학과장을 위촉(14명), 2.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함, 3. 학기별 전체 명예
학과장회의 개최, 4. 분기별 학과회의시 명예학과장 참석, 5. 산학협력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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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기술의 교과반영 협의,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를 실시하고 있
다. 실적으로 학과별 14명을 명예학과장으로 위촉하였으며, 학과별 산업체
현장실습훈련협조, 장학금기부 및 S/ W기증 등 7억여원의 대학 수입 실적이
있다.
산학협력업체 관리 카드작성은 산학협력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대학
전체의 정보공유 및 활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업체별로 기초자료조사 및 기록작성 중이다.
셋째, 산학연계교수(업체별 전담교수)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적은
학교와 산업체간의 산학연계체제를 강화하며, 각 업체에 대한 책임관리체제
를 갖추기 위하여 산학협력연계(전담)교수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침으로는 한
업체와 재직교수간의 연계(전담)체제 구축, 학과 교과편성시 신기술 내용 적
극 반영, 개인별 10개 이상 업체 관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활동으
로는 1. 학교와 산업체의 연계체제 확립, 2. 산학협력위원회 인사의 학교교육
참여유도(교과과정 운영협의 및 자문, 명예학과장 추대,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등), 3.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협조, 4. 교수의 산업체 연구과제
발굴 및 현장연수, 5. 산업체의 위탁교육 유치, 6. 실험실습 기자재 공동활용
및 샘플제작, 가공, 7. 애로기술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8. 산학협력
대학발전기금 조성(후원회 결성), 9. 대학홍보 및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산학협력활동 보고서 작성 등이 있는데 한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산학협력을 위한 방문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산학협력활동 보
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산학협력활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교수의
개인 평가항목 중 산학협력사업 점수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넷째, 현장실습생의 인턴사원제 유도도 실시되고 있다. 현장실습을 1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 인턴사원제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학생
은 이력서 기재 시 유리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사는 원하
는 학생을 현장실습생 겸 인턴사원으로 대우하고 졸업 후에 사원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자와 관리자 및 현장기술자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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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혁신 전담자를 대상으로 기술혁신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체 위탁교육(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는 산업체의 종사원에게 계속교육
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욕구를 해소하며 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
술을 터득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게 하고자 주문식 직무능력
향상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5. 4년제 대학교의 교수현장학기제 및 기업체연수
대학의 경우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서울의 이화여대, 부산
의 동서대학을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기술교육대는 현장기술중심의 실험실습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기
를 겸비한 직업훈련교사 및 현장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이다.
졸업생의 20%는 훈련교사로, 80%는 현장(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대학 부속기관인 산학협동연구센터에서는 국내 최초로 교수 현장연구학기제
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체와의 연계에 주력하고 있다.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을
통한 산학연계 보다는 교수 중심의 산학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교수현장연구학기제는 산업체에 6개월간 파견근무케 하여 기업에서 필요
로 하는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연구과제화, 기술개발에 대한 자문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 교수 현장연구학기제 파견은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교수들의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벤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체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6개월 간의
교수인건비 및 연구비)는 전액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현
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취업과의 연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또한 교수들의 입장에서 현장연구는
매우 바람직한 기회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에 공학분야에 제한된 것을
현재는 전 학과에 개방하고 있다. 1996 - 2001년 1학기까지의 42인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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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생 현장실습 학점제가 있다. 학생 현상실습의 가장 큰 애로사
항은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체에서는 학생들의 실습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보육센터도 설치되어 있으며, 교내 창업보육센터는 졸업생 진로의 다
양화를 위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대
학에서는 장비구입, 장소제공 등 사업착수자금 지원) 평균 4년 정도 입주할
계획이다. 업체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시간제로 고용할 수 있으며, 졸업후
취업과 연계되고 있다.
각종 테크노파크, 산학연 컨소시엄 등은 정부사업수주 및 대학특성화의 일
환으로 매칭펀드(협력대응자금)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체 수요조사는
대학차원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며, 자체 시설인 능력개발교육원, 반도
체 장비교육센터의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간 일만오천명 정도의 현장
인력을 통하여 현장의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학부별 위
원회를 두어 산업체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화여대에서 노동부의 지원으로
2000년도에 실시한 여대생 기업연수17)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았
으며 금년에도 참여하고 있다. 여대생들은 대부분 대기업(특히 삼성 선호도
가 가장 높음)을 선호하고 면접비중이 높아지는 현 취업관행에서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더욱 좁아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연수기회는
취업의욕 제고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사업에서 학생선발은 대학에서 운영하고, 사업체는 단지 노동부에서의
할당량만큼 여대생을 연수하고 있다. 학생선발은 대학자체에서 관리하고 있
으며, 5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주일간의 집체교육이 끝나면 2주간 각 사
에 배치되며, 1인 후견인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17) 여대생 기업연수 프로그램 개요: 이 프로그램은 노동부에서 여대생들의 현장경
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취업준비를 돕기 위해 2000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음. 작
년에 이화여대 등 5개 대학과 삼성 등 4개 사업체에서 220명이 연수를 받았으며,
올해는 전국 45개 대학과 하이닉스 등 82개 사업체에서 840명이 연수를 받았음.
프로그램의 기간은 3주간이며 오리엔테이션(집체연수)와 부서배치를 통한 현장실
습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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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차원에서 연수프로그램은 비용지원 등의 특별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으며 회사의 이미지 제고 및 잠재적 소비자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장에는 여대생 연수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점이다. 후견
인으로 선정된 직원은 추가업무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향후 연수생
확대계획은 없다.
이 사업의 실적은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은 50명(기간: 2001. 7. 2- 7.21)으
로 회사별 연수는 1인 후견인제를 두어 개별화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135명(기간: 2001. 7. 2- 7.21)을 연수시킨 바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회사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연수를 제공하는 것이며 당초
우수인력확보 등의 의지는 없었다고 한다.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연수생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며, 소수정예
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있다.
이 사업의 관련 이해당사자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각 사의 배치에 있어
서 거의 전공과 무관하게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다소 있었으나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전공과 업무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치에 있
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문제점으로는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배치부서
및 지도사원의 무관심, 회사내부의 홍보부족, 연수 후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
는 것에 대한 실습생 의욕상실 및 실망감 등이 제기된 바 있다. 학생의 입장
에서는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며, 전공과 연관된 부서실습의 학업에 도움
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인센
티브를 느끼지 못하였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연수기
회를 희망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현장실습을 방학 뿐만 아니라 학기 중
에도 개설하여 학점 인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다음으로 동서대학교와 C&C Enterprise 연계 사례이다. 동서대학교는
2001년도 학문연구와 산업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산업현장과 보
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보다 적합한 연구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사회진출
의 폭을 넓히고 동서대학교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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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 현장과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산업체의 장인들을 초청하여 실습 교
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교수들은 산업 현장에 나아가 공개강좌를 개설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산업 현장 실습 의무화 및 활성화, 그리고 산업 현장
인 겸임교수 제도화를 통해 산업체와 대학이 일체가 되어 학문과 기술을 겸
비한 학생을 양성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연결시키고자 함이다.
2000년도 산학협동 사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공동강좌 실
시가 있다. 목적은 이론 일변도의 대학 강의에 산업현장의 생생한 기술체험
을 정규강좌에 도입하는 것이며, 이공계 및 사회 실무계 학부의 정규강좌의
내용과 적합한 현장 실무강좌를 개설하고, 담당교수는 담당강좌에 적합한 현
장 실무자를 선정하여 이론의 현장적용 사례와 현장체험을 강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9개 강좌 18시간(8개 학부, 9개 전공, 1,575명 참석)이었
다.
둘째, 산·학·관 협정이 있다. 목적으로는 산·학·관 지원연계(Assistance
Coordination)를 구축하여 상호간의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의 협력 및 교류
를 통한 유대관계의 유지, 상호관계 기관간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상
호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다. 협약기관으로 부산 및 울산지
방중소기업청, 부산 소 상공인 지원 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울산지
회 등이 있다.
셋째,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운영이 있다.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 관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업현장이 요구하는 기술개발 과제
를 발굴하여 기술애로요인을 타개하고자 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고 운영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및 경영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동서대학교와 연계를 맺고 있는 C&C Enterprise(주)는 IT 산업이 업종이
며, 학생들의 현장 실습 7명 및 교수(정보시스템공학부)와의 공동연구 1과제
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현장실무경험의 간접습득에 따른 학습효과 제고, 개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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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현장실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협동사업 추진의 분위기를 조
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실기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평과 실질적인
산학협동의 활성화와 참가 업체의 다양화와 확대가 부족하고, 특히 정보통신
분야인 업체에서 4년제 대학생들이 최첨단 기술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
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첨단 실기교육도
병행하여 강의를 요망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목표를
정하여 저학년 때부터 졸업 후 직업인으로서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산학협력 사업이 분산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취업정보실, 각 학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산학협력은 가시적인 면이 강하므로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요구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동이 기술력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현장실습을 통하여 산학연계를 맺고 있
는데 현장실습의 경우 산업체의 인력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습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산학겸임교사 확충의 경우에도
임금이 기업체보다 낮기 때문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
히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졸업 후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
들의 열의 부족도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기업체의 비협조로 현장실습처 확보에 어려움
이 많았고 현장실습비 확보와 성적평가 및 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현장실습비 예산의 별도책정이나 현장실습기업
에 대한 인센티브(고용보험이나 세제혜택) 등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셋째,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의 경우도 직업전문학교와 비슷한 문제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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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따라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국가정책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
하여 체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하며, 기업과 정부, 대
학이 공동투자를 한 실습공장 운영 등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대학의 경우 보다 산업체에 대해 이해를 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였고, 학교의 산업체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여 협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분위기가 산업체에 팽배해 있었다.
산업체에서는 원천 기술의 변혁을 가져올 이론 정립에 대한 연구가 항상 부
족하지만 제품 개발에 쫓겨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대학에서 그러한 역할을
대행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산업체 설문조사18)에서 제기된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에 대한 참
여의사와 관련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가장 저조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서
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저조한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사업체들
이 산학연계의 필요성이나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로 제기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장실습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
적이 많았다. 자신들의 사업체에 맞는 내용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지적
도 있었다. 또한 현장실습 후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보
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기업 자체에 현장실습에 대한 업
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업무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다음으로 산학연계의 필요성은 느끼나 참여의사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사업체 자체에 담당인력이 없는 등 어려움이 많고, 실제 학교의 경우 사
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경우 대기업
이나 첨단업종의 경우 전문생산기술에 대한 정보가 학교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 3D업종의 경우 현장실습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중소
기업으로서 관련 조직과 체계가 미비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학생들이 기술기
능을 키우겠다는 정신적 무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을 적극 활용하는
데 있다고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산학협동이 실효를 거두느냐
18) 본 연구의 제5장에서 자세히 서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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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적으로 제도의 운영과정에 달렸다고 본다. 산학협동 프로그램은 잘만
운용하면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되지만 잘못 운용하면 기업현장
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학교에서 산업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협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분위기가 산업체에 팽배해 있었다는 점
이다. 산업체에서는 원천 기술의 변혁을 가져올 이론 정립에 대한 연구가 항
상 부족하지만 제품 개발에 쫓겨서 시간을 낼 수가 없고 대학에서 그러한
역할을 대행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12개 기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요약하고 긍정적인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제 대학에서는 교수현장학기제 및 공동연구개발 등 교수중심의
인적교류 및 연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대 및 기능대 수준에서는
학생 중심, 교수중심의 연계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
교 및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주로 현장실습의 강화 등 학생중심의 연계를 강
조하는 편이지만, 최근 교사연수를 시도하고 그 성과에 만족해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에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오히려 지역기반 산업체를 중심으로 연계
가 활발한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장 및 산업체의 대표, 산학연
계사업 담당자의 열의, 지속적 관계 유지 등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조
사되었다.
셋째,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시장의 변
화 및 기술혁신 정보에 기초한 신속한 적응체제가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 92 -
<표 Ⅳ-4>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요약표












































































주: 부평공고와 인천기능대학의 사례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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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교육훈련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산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신규직원 채용 관행 및 인력필요 분야
먼저 교육훈련에서 직업으로의 이행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각
급 교육훈련기관별 신입사원 채용 관행을 살펴보았다. 사원을 채용하는 것은
산업체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산업체가 각급 교육훈련기
관 졸업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 3년간 5개 종류별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을
채용한 적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산업체의 규모 및 업종에 관
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생(97.2%),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95.9%), 4년제 대학
졸업생(92.4%) 순으로 신규사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인
력 규모에서 절대수가 적은 직업전문학교(28.0%) 및 기능대학 졸업생(21.7%)
채용 경험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표Ⅴ-1).

















계 461 134 103 136 88 139 243 79
실업계고 442 125 102 130 85 133 238 71
직업학교 129 34 28 45 22 50 65 14
전문대 448 129 100 131 88 132 240 76
기능대 100 22 24 31 23 36 52 12
4년제대학 426 114 94 130 88 126 2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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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 채용시 전공, 출신학교, 성적 등 11
가지 항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이 무엇인가를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전공, 인성, 실무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4가지 항
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Ⅴ-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
우에는 인성(29.0%), 전공(25.1%), 자격증 소지(14.7%)의 순으로 중시하였다.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전공(37.2%), 자격증 소지(17.8%), 인성(17.1%)의 순
으로, 전문대 졸업생의 경우에는 전공(37.1%), 실무경력(20.3%), , 인성(17.6%)
의 순으로, 기능대 졸업생의 경우는 전공(40.0%) 자격증 소지(23.0%), 실무경
력(14.0%)의 순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전공(41.8%), 실무경력(18.8%),
인성(16.0%)의 순으로 중시하였다.
<표Ⅴ-2>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 선발시 중요시하는 부분
(단위: %, 개소)












전공 25.1 37.2 37.1 40.0 41.8
출신학교,성적 7.7 2.3 6.7 2.0 10.6
재학시활동 0.9 0.8 0.2 1.0 0.2
외국어 능력 - - 0.2 - 6.1
교사,교수추천서 2.5 5.4 1.1 2.0 0.2
자격증 소지 14.7 17.8 12.7 23.0 1.6
자기소개서 1.8 2.3 2.0 4.0 1.6
가정환경 2.0 0.8 0.2 - 0.2
성별 1.6 - - 1.0 -
인성 29.0 17.1 17.6 11.0 16.0
실무경력 12.7 15.5 20.3 14.0 18.8
기타 2.0 0.8 1.8 2.0 2.8
그러나 교육훈련기관별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전공에 대한 중
요도는 4년제 대학 졸업인력이 가장 높아서 학력이 높은 인력을 요구할수록
전공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무경력에 대한 중요도는 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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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력이 가장 높았으며, 자격증 소지는 기능대 졸업인력을 채용하는데 가
장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성에 대한 중요도는 실업계고교 졸업인
력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능대 졸업인력에서 가장 낮았다.
흥미로운 결과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교사 및 교수의 추천서,
출신학교 및 성적 등에 대한 중요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이는 산업체가 학
교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시사한다. 이는 산업체가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함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
다. 또한 자기소개서, 재학시의 활동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도가 매
우 낮아서 산업체의 채용전략은 아직도 개인의 전문능력을 심층적으로 판단
하기보다는 전공 및 자격증소지 등 가시적이고 객관화된 정보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Ⅴ- 3, 4, 5, 6, 7>은 각급 교육훈련기관별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에 대한 응답내용이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공업계 고교 졸업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66.7%), 이는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산업체의
규모가 적을수록 공업계고교 졸업인력을 필요로 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지식
기반 제조업에서 가장 필요도가 높았다(82.7%), 반면에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공업계 인력에 대한 필요도는 낮은 반면에(32.4%), 상업계(경영정보계)
인력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57.7%)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기계계열 졸업인력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50.4%), 직업전문학교의 특성상 개설전공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기, 전자, 통
신계열의 졸업인력에 대한 필요도(21.7%)가 다른 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산업체에서는 기계계열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며,
300인 이상 대규모기업 산업체에서는 전기, 전자, 통신계열에 대한 필요도도
높게 나타났다(31.8%). 업종별로 공업계열에 대한 필요도는 지식기반제조업
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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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 66.7 67.2 72.5 72.3 50.6 82.7 68.1 32.4
상업(경영정보)계 26.5 23.2 19.6 23.1 44.7 9.8 26.5 57.7
가사실업계 0.2 - - 0.8 - - 0.4 -
예술일반 0.2 0.8 - - - - 0.4 -
기타 6.3 8.8 7.8 3.9 4.7 7.5 4.6 9.9


































기계계열 50.4 50.0 57.1 55.6 31.8 54.0 49.2 42.9
건축 0.8 - 3.6 - - - 1.5 -
전기.전자.
통신계열
21.7 17.6 28.6 15.6 31.8 30.0 16.9 14.3
금속계열 9.3 11.8 3.6 13.3 4.5 8.0 12.3 -
컴퓨터관련 3.1 2.9 - - 13.6 2.0 1.5 14.3
시각정보(산업
정보)디자인계열
0.8 - - 2.2 - - 1.5 -
환경관련 0.8 - - - 4.5 - 1.5 -
양재.의류 1.6 2.9 - - 4.5 - 3.1 -
조리관련 1.6 2.9 - 2.2 - - 3.1 -
보건.미용 0.8 - - 2.2 - - - 7.1
판매서비스 2.3 - - 4.4 4.5 - 3.1 7.1
아동지도.상담 0.8 - - - 4.5 - - 7.1
기타 6.2 11.7 7.1 4.4 - 6.0 6.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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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업계 졸업인력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으며(42.6%), 다음으로는 컴퓨터, 정보계열(15.8%), 상업, 경영계열(15.2%)
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공업계열 필요
도에 대한 집중이 분산되어 좀더 다양한 전공계열의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로 검토할 때, 지식기반제조업 및 일반제조업에
서는 금속계열의 졸업인력에 대한 필요도가 각각 12.1%, 15.8%로 나타났다.
단,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컴퓨터, 정보계열 졸업인력에 대한 필요도
가 가장 높았다(38.2%)


































어문계열 1.1 2.3 - 0.8 1.1 2.3 0.4 1.3
사회계열 1.6 - 2.0 1.5 3.4 0.8 2.1 1.3
상업.경영계열 15.2 14.7 11.0 16.0 19.3 9.1 16.7 21.1
금속계열 12.1 12.4 16.0 12.2 6.8 12.1 15.8 -
공업계열 42.6 41.1 45.0 45.0 38.6 56.8 41.7 21.1
컴퓨터.정보계열 15.8 17.8 10.0 14.5 21.6 14.4 9.6 38.2
가정계열 0.4 0.8 1.0 - - - 0.8 -
의료보건계열 1.1 1.6 - 1.5 1.1 0.8 0.8 2.6
농수산.해양계열 2.2 2.3 1.0 3.8 1.1 - 4.2 -
음악.미술.무용
체육.방송연예
0.4 - 1.0 - 1.1 - 0.4 1.3
기타 7.4 7.0 13.0 4.6 5.7 3.8 7.5 13.2
기능대학의 경우에도 공업계 졸업인력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40.0%), 다음으로는 전기, 전자, 통신계열의(24.0%)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 전기, 전자, 통신계열의 인력을 필요로 하
는 반면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기계계열의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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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종에 관계없이 기능대학 졸업인력에서는 기계계열을 필요로 하는 산
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기계계열 40.0 18.2 50.0 51.6 34.8 41.7 38.5 41.7
건축 2.0 9.1 - - - 2.8 1.9 -
전기.전자.
통신계열
24.0 22.7 12.5 25.8 34.8 30.6 19.2 25.0
금속계열 10.0 18.2 8.3 6.5 8.7 11.1 11.5 -
컴퓨터관련 10.0 18.2 12.5 3.2 8.7 13.9 3.8 25.0
시각정보(산업
정보)디자인계열
2.0 4.5 - 3.2 - - 3.8 -
환경관련 1.0 4.5 - - - - 1.9 -
섬유.의류 8.0 4.5 12.5 6.5 8.7 - 15.4 -
기타 3.0 - 4.2 3.2 4.3 - 3.8 8.3
마지막으로 4년제 대학 졸업인력에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는
비교적 다른 교육훈련기관 졸업인력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지만,
가장 필요한 인력은 마찬가지로 공학계열로 나타났다(38.5%) 다음으로는 상
업, 경영계열이었으며(28.4%), 컴퓨터,전산계열(7.7%), 자연과학계열(5.9%), 인
문사회계열(4.5%), 법률, 행정계열(2.6%), 어문계열(2.3%) 등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특히 전공에 따른 취업처가 한정된 농학, 수산, 가정계열, 의학계열 등
은 필요도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유사
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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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계열 2.3 5.3 1.1 1.5 1.1 0.8 3.1 2.7
인문사회계열 4.5 3.5 4.3 5.4 4.5 0.8 5.8 6.7
법률.행정계열 2.6 3.5 3.2 2.3 1.1 0.8 3.6 2.7
상업.경영계열 28.4 28.9 29.8 25.4 30.7 19.0 33.8 28.0
자연과학계열 5.9 6.1 5.3 5.4 6.8 8.7 4.9 4.0
컴퓨터.전산계열 7.7 13.2 3.2 8.5 4.5 5.6 2.7 26.7
공학계열 38.5 28.1 43.6 42.3 40.9 55.6 35.1 20.0
농학계열 0.9 - 1.1 1.5 1.1 - 1.8 -
수산.해양계열 0.2 - - - 1.1 - 0.4 -




1.4 1.8 - 2.3 1.1 3.2 0.4 1.3
음악.미술.연극
영화.무용.체육
0.2 0.9 - - - - 0.4 -
기타 7.0 7.9 8.5 5.4 6.8 4.8 8.0 8.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유형, 산업체의 업종 및 규
모에 관계없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계, 공학계열의 인력이며,
이는 우리의 교육훈련기관이 지식정보화 사회, 첨단기술사회에 대비하여 지
속적인 학과개편 및 신설을 노력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체에서 가장 많
이 필요로 하는 인력은 선도인력(leader manpower)이라기보다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계열의 기반인력(body manpower) 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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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일치도
산업체에서 채용한 신규직원이 교육훈련기관에서 습득한 내용과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의 관련성, 일치도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가르치는 내용
이 얼마나 산업사회의 현장에 부응하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
도록 한다.
<표Ⅴ-8, 9, 10, 11, 12>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별로 졸업생의 직무일치
도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59.7%, 직업
전문학교 졸업생의 경우 61.2%,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64.3%, 기능대학 졸
업생의 경우 71.0%,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64.1%로서 기능대학 졸업생의
직무일치도가 가장 높았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에 가장 낮았
다. 그리고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졸업생의 경우는 중간수준이다. 규모별,
업종별로 직무일치도의 다양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치함 59.7 47.2 59.8 63.8 71.8 55.6 61.3 62.0
보통 30.5 40.8 28.4 26.9 23.5 31.6 31.5 25.4
일치하지 않음 9.7 12.0 11.8 9.2 4.7 12.8 7.1 12.7
주: 일치함은 매우 일치함 , 어느 정도 일치함의 응답 수를 합한 값이며, 일치하지 않음은
일치하지 않은 편임 및 전혀 일치하지 않음의 응답 수를 합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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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함 61.2 47.1 67.9 60.0 77.3 54.0 66.2 64.3
보통 31.8 38.2 28.6 35.6 18.2 42.0 26.2 21.4
일치하지 않음 7.0 14.7 3.6 4.4 4.5 4.0 7.7 14.3
주: <표Ⅴ-8> 과 동일
먼저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전공과 업무수행의 일치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일수록,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일치도가 높았다. 직업전문학
교 졸업생은 대기업일수록, 일반제조업에서 일치도가 높았다. 기능대학졸업
생의 경우는 대기업일수록 일반제조업에서 일치도가 높았다. 전문대학 졸업
생 및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의 경우도 대기업일수록,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일치도가 높았다. 한편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분포를 검토하면, 실업계
고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 졸업인력이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직무는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인력과 부
합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추세를 종합하면 산업체에서 신규 채용한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
생들의 과반수 이상이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이 직무의 내용 및 폭에 있어서 다양한 만큼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에 직무일치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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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함 64.3 51.2 62.0 70.2 77.3 60.6 63.3 73.7
보통 29.2 38.8 29.0 27.5 18.2 34.1 30.8 15.8
일치하지 않음 5.8 8.5 8.0 2.3 4.5 4.5 5.0 10.5
주: <표Ⅴ-8> 과 동일


































일치함 71.0 50.0 66.7 74.2 91.3 63.9 76.9 66.7
보통 22.0 40.9 20.8 22.6 4.3 33.3 17.3 8.3
일치하지 않음 7.0 9.1 12.5 3.2 4.3 2.8 5.8 25.0
주: <표Ⅴ-8> 과 동일


































일치함 64.1 50.0 67.0 66.9 75.0 56.3 64.9 74.7
보통 28.6 36.8 28.7 26.2 21.6 37.3 28.0 16.0
일치하지 않음 6.6 10.5 4.3 6.9 3.4 5.6 6.2 9.3
주: <표Ⅴ-8>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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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산업체에서 업무에 일치하지 않는 비전공자를 선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기간의 훈련만 거치면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69.2%)19)에 응답하는 산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
았다. 다음으로는 전공능력 보다는 인성과 기초능력이 더 중요하므
로 (44.9%), 전공자도 회사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30.4%), 업무에 관련된 전공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31.2%)의 순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의 산업사회
적합도에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체내의 일정 기간 교육훈련이란 기
업특수기술을 습득케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관련
된 전공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공급하는데 미치지 못함을 시사한다.
3. 핵심자질의 중요도 평가 및 만족도
[그림Ⅴ-1, 2, 3, 4, 5]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별로 졸업생들이 전공실무,
기초능력, 외국어, 컴퓨터 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협
동능력 등 8개 항목의 핵심자질을 얼마나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도 및
만족도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졸업생의 학력수준
이 높을수록 기대되는 핵심자질의 중요도가 높았으며, 만족수준도 높은 편이
다. 즉, 중요도 점수에 있어서 4점을 넘는 항목이 실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
전문학교 졸업생의 경우에 협동능력 1개 항목에 불과한 반면에, 전문대학 및
기능대 졸업생은 협동능력 및 전공실무 능력을 핵심자질로서 가장 중요하다
고 평가하였으며,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전공실무, 기초능력, 컴퓨터능력,
의사소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협동능력 등을 중요한 핵심자질로 들었
다. 대부분 중요도에 비해 만족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각급 교육훈련기관
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중복응답에 대한 비중(%) 값이므로 100%를 넘을 수 있음. 기타응답으로는
전공보다는 출신학교를 보고 선발하는 것이 나으므로, 3D 업종이라서 전공과
무관하므로, 어학능력을 중시하므로, 병역특례, 단순노무직, 자격증 소지자 채
용, 임금 문제 등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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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신입사원에 대해서 산업
체에서는 협동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만족도는 전공실무능력
에 대해 가장 높았다.
[그림Ⅴ-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그림Ⅴ-2]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한편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는 협동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
- 106 -
며, 컴퓨터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외국어능력 외에는 전반적으
로 만족도가 중요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Ⅴ-3] 전문대학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기능대학 졸업생의 경우는 전공실무능력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지만, 만족
도는 협동능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육훈련기관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핵심자질의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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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4] 기능대학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협동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이지만 전공실무능력, 컴퓨터능력 등에서 가
장 높았다.
[그림Ⅴ-5] 4년제 대학교 졸업생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이상의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산업체의 평가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
협동능력(팀웍)과 전공실무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다. 특히 전공실무능력과 달
리 협동능력(팀웍)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격차가 다른 항목보다 매
우 커서 산업체에서는 직무구조가 팀작업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을 반영
한다. 한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대하는 핵심자질의 범위는 의사소통, 창
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
족수준도 높았다.
<표Ⅴ-13>에서는 산업체에서 교육훈련기관별로 신규 졸업생들을 채용한
이후에 이들이 관련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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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급 교육훈련기관별로 과반수 이상의 사
업체가 6개월 이내에 관련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
였으며(실업계고교의 경우 57.2%,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55.1%, 전문대의 경
우 60.1%, 기능대의 경우 64.0%, 4년제 대학의 경우 57.5% 등이다).
<표Ⅴ-13> 교육훈련기관별 졸업생들의 직무 수행시 걸리는 기간
(단위: %, 개소)












3개월이하 21.7 19.4 19.9 17.0 22.8
4-6개월 35.5 35.7 40.2 47.0 34.7
7-12개월 28.5 27.1 27.0 21.0 28.2
13-24개월 9.0 11.6 9.6 8.0 10.6
25-36개월 3.8 3.9 2.2 4.0 2.3
37개월 이상 1.5 2.4 1.1 3.0 1.4
그렇다면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들이 실제로 회사에 기여하는 성취수
준은 어떠한가?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즉 산업체의 응답결과를 [그
림Ⅴ-6, 7, 8, 9, 10]에 제시하였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생산성 및 효율성(3.34점), 신뢰성 및 책임감(3.24
점)에 있어서는 평균값을 넘고 있으나 혁신성 및 독창성은 평균 미만이여
(2.97점), 리더쉽(2.81점)에 있어서는 가장 낮았다. 반면에 직업전문학교의 경
우에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을 넘었으며, 특히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혁신성, 독창성: 3.26점, 생산성, 효율성 3.45점,
신뢰성, 책임감 3.34점, 리더쉽 3.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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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6]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실업계 고등학교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그림Ⅴ-7]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직업전문학교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전문대와 기능대 졸업생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전문대학 졸업생은 생산성, 효율성(3.52점), 신뢰성, 책임감
(3.53점), 혁신성, 독창성(3.39점), 리더쉽(3.30점) 등으로 모든 항목에서 평균
보다 높았다. 또한 기능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생산성, 효율성(3.52점), 신뢰
성, 책임감(3.47점), 혁신성, 독창성(3.38점), 리더쉽(3.19점) 등으로 모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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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그림Ⅴ-8]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전문대학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그림Ⅴ-9]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기능대학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마지막으로 4년제 대졸자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른 교육훈련
기관 졸업생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신뢰성, 책임감(3.83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리더쉽(3.74점), 혁신성, 독창성(3.69점), 생산성,
효율성(3.65점)의 순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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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0] 작업의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 - 4년제 대학교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체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성취수준이 높
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실업계고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 전문대 등 4년제
대학 미만의 졸업인력과 4년제 대학 이상의 졸업인력을 구분하여, 전자의 인
력은 생산성, 효율성은 높지만, 혁신성, 독창성은 다소 낮으며, 리더쉽 등에
서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에
는 모든 항목에서 높게 평가하였지만, 특히, 신뢰성, 책임감, 리더쉽 등에서
더 높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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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훈련과정의 산업체 적합성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실태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연 교
육훈련과정이 변화하는 산업체의 니즈에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적합성 문제
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의 내용, 이론과 실기
의 균형, 학과개편의 신속성 여부, 시설설비 수준, 산업체 니즈 반영노력, 교
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 충분성 등을 조사하였다.20) 각각의 조사결과를 구체
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각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내용에 대하여 각급 교육훈련기
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대부분 현재 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표Ⅴ-14).
<표Ⅴ-14> 교육훈련기관별 학과내용에 대한 견해
(단위: %, 개소)














31.0 17.1 20.1 9.0 23.7
대부분 현재 사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46.8 55.0 50.0 51.0 40.4
사업체 현장과 아주 잘
부합하는 편이다
12.4 20.2 21.9 27.0 21.8
산업체의 요구를 앞서서
선도하고 있다
0.7 2.3 2.5 6.0 4.5
잘 모르겠다 0.9 5.4 5.6 7.0 9.6
그러나 산업체의 현장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응답은 실업계고교(31.0%)
20) 산업체의 인사담당자가 각급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를
내렸다기 보다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직무능력을 평가한 후 간접적
으로 추론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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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4년제 대학(23.7%)에서 가장 많았고, 대부분 현재 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도 실업계고교 및 4년제 대학에서 가장 적어서, 교육훈련 내용
의 현장성은 실업계고교 및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낮음을 시사한다.
<표Ⅴ-15>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별 이론과 실기의 균형에 대한 산업체
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실업계고교 및 전문대, 4년제 대학의 경우 이론이
많다는 의견이 각각 32.4%, 41.7%, 55.6%로서 지배적인 반면, 직업전문학교
(41.1%) 및 기능대(30.0%)에서는 실기가 많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
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업계고교 및 전문대, 4년제 대학에서는 실기가 강화
되어야 하고, 직업전문학교 및 기능대학에서는 이론이 좀더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Ⅴ-15> 교육훈련기관별 이론과 실기의 균형에 대한 견해
(단위: %, 개소)












실기가 많은 편이다 29.2 41.1 15.0 30.0 4.9
이론이 많은 편이다 32.4 24.8 41.7 25.0 55.6
현재의 이론실기의
비율이 적합하다
21.0 17.8 30.1 28.0 23.2
잘 모르겠다 17.4 16.3 13.2 17.0 16.2
<표Ⅴ-15>는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학과개편이 신
속하게 이루어지는가 평가에 대한 결과이다. 교육훈련기관별로 다양한 의견
이 제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항상 학과개편이 산업현장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8.9%), 노력하는 측면이 보인다는 관점에서도 가장
응답이 낮았다(18.3%), 직업전문학교의 경우에는 응답사업체의 1/ 3 이상이
교육훈련기관이 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고 응
답하고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기능대의
경우에 더욱 많아서 응답사업체의 44.0%가 노력하는 측면이 있다고 응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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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반면에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응답사업체의 1/ 3 이상이 몇몇 학과를 중
심으로 신속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36.2%), 이런 학과개
편은 4년제 대학의 경우에 전문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항상 학과개편이 현장에 뒤지고 있다는 응답은 전문대의 경우
17.4%에 불과한 반면, 4년제 대학은 27.9%에 달하였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과개편의 신속성 측면에서 기능대가 빠르며, 실
업계고등학교가 가장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Ⅴ-16> 교육훈련기관별 학과개편 신속성 여부
(단위: %, 개소)














38.9 23.3 17.4 12.0 27.9
몇몇 학과에서는 신속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18.3 37.2 29.7 44.0 26.1
매우 신속하게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는 편임
2.3 2.3 4.2 4.0 6.3
잘 모르겠다 12.9 10.9 12.5 13.0 17.1
<표Ⅴ-17>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전반적인 시설설비 수준은 산업현장과
비교하여 어떠한가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시설설비 수준이 산업체와 비교하여 불충분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괴리되어 있다거나(39.1%), 충분한 장비는 있으나 시설설비수준이 현장과 괴
리된 경우가 많았다(32.4%).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의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는 있으나 시설설비 기준이 현장과 괴리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각각 43.4%, 41.7%, 40.0%).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불충분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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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산업현장과 괴리되었거나(23.9%), 충분한 시설설비는 있으나 기준이 현
장과 괴리되었다(33.1%),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 있다(16.7%) 등 비교적 다양
하게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시설설비의 불충분성이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표Ⅴ-17> 교육훈련기관별 시설설비 수준 (산업현장과 비교)
(단위: %, 개소)


















32.4 43.4 41.7 40.0 33.1
충분히 현장에 부합하도록
준비된 상태임
7.2 18.6 14.1 20.0 16.7
잘 모르겠다 21.3 18.6 22.1 27.0 26.3
<표Ⅴ-18>에서는 각 교육훈련기관이 산업체의 교육훈련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산업체의 판단결과를 제시하였다. 산업체는 제한된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사업체가 응답하였다 (실업계고
교의 경우 39.8%,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42.6%, 전문대의 경우 38.8%, 기능대
의 경우 37.0%, 4년제 대학의 경우 31.0% 등). 특히 기능대의 경우에는 산업
체와 교육훈련기관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는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아서(33.0%) 기능대가 산업체의 교육훈련 요구를 반영하는데 가장 적
극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 교육훈련기관별로 20%
이상(21.0%∼29.3%)을 차지하여 응답의 방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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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8> 교육훈련기관별 산업체의 교육훈련요구 반영도
(단위: %, 개소)














20.6 14.0 13.4 9.0 17.1
산업체는 제한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음
39.8 42.6 38.8 37.0 31.0
산업체와 교육훈련기관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임
14.0 20.9 23.0 33.0 22.5
잘 모르겠다 25.6 22.5 24.8 21.0 29.3
<표Ⅴ-19>에서는 산업체가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충분히 가
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시하였다. 대부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획득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 45.5%, 직업전문학교의 경
41.9%, 전문대의 경우 49.6%, 기능대의 경우 38.0%, 4년제 대학의 경우에
43.3%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능대학의 경우에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36.0%). 이상의 결과는 기능대학의 배출인
력이 연간 3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만큼 졸업인력의
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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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9> 교육훈련기관별 정보 충분성
(단위: %, 개소)


















45.5 41.9 49.6 38.0 43.4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있는 편임
18.8 24.8 25.2 36.0 27.9
잘 모르겠다 9.0 12.4 8.3 14.0 11.7
5.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 현황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의 현장성제고, 졸업생의 직업으로의 연
계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산업체의 산학연계 프로그램 참여실태 및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체
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먼저 <표Ⅴ-20>에서는 산업체가 산학연계를 맺고있는 기관을 교육훈련기
관 유형별, 규모별, 업종별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단지 27.5%만이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종에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실업계고교, 전문대학과
연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0인 미만 중소규모 업체는 실
업계고등학교와 300인 이상 대규모 업체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과 연
계를 맺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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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고 8.9 7.5 4.9 13.2 9.1 12.2 7.8 6.3
직업학교 2.6 2.2 1.9 3.7 2.3 5.0 1.6 1.3
전문대학 8.2 6.0 8.7 6.6 13.6 8.6 7.8 8.9
기능대학 3.5 3.7 4.9 3.7 1.1 3.6 3.7 2.5
4년제대학 12.1 9.0 12.6 12.5 15.9 13.7 10.7 13.9
없음 72.5 79.1 69.9 68.4 71.6 64.0 75.7 77.2
교육훈련기관과 한 개 이상의 연계를 맺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에 산학연
계사업의 담당조직 및 전담인사 등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전담조직 및 인
사가 있는 경우는 단지 27.6%의 사업체에 불과하였다. 예상한 대로 규모가
적을수록 전담하는 인사 및 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300인 이상 대규
모에서는 전담 인사 및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표Ⅴ-21).




































35.4 53.6 29.0 34.9 24.0 32.0 35.6 44.4
전담 인사 있음
조직 없음
35.4 28.6 48.4 39.5 20.0 36.0 42.4 11.1
전담인사 및
조직 있음
27.6 17.9 22.6 20.9 56.0 30.0 22.0 38.9
기타 1.6 - - 4.7 - 2.0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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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22>에서는 연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가 산학연계 사업
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시하였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협
조가 47.2%, 회사의 부족인력난 해소(45.7%),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의 확보
(OJT비용의 절감)(4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사의 인력부족난 해소 45.7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확보(OJT 비용절감) 43.3
사업체의 대외 이미지 제고 14.2
높은 소속감, 높은 직업의식 7.9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협조 47.2
특허출원, 기술정보 교환 등 27.6
기타 6.3
그렇다면 산업체는 어떤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가.
그 응답결과는 <표Ⅴ-23>에 제시하였다. <표Ⅴ-22>에서 응답결과와 맥을 같
이 하는 응답으로서 재학생 현장실습, 공고 2·1체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
장 많았고(52.8%), 공동기술개발, 특허출원(31.5%), 종업원 산업체 위탁교육
(17.3%), 기술, 연구정보센타의 운영사업(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
체는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족인력의 확보, 공동기술개발 등에 관심
이 높은 반면 주문식 교육, 교사, 강사의 파견, 겸임교수제 등 산업체 주도적
인 연계사업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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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현장실습, 공고 2·1체제 52.8
교원의 산업체 연수, 현장연구학 기제 등 11.8





기술, 연구정보센터 운영 17.3
교사, 강사 파견 및 겸임교수제 7.1
기타 8.7
없음 7.1
<표Ⅴ-24>에서는 산업체가 산학연계사업의 전반에 걸쳐 그 실효성을 어떻
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산업체의 규모별, 업종별 응답결과를 제시하였
다. 산학연계 사업체에 참여한 산업체의 대부분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에서 39.9%, 사업체 특수기술전
수에 효과적이다 에서 40.1%, '공식교육보다 쓸모 있는 교육을 가르친다'에
서 44.0%, 사업체 요구에 적합한 숙련을 제공하는 편이다에 41.9%의 사업
체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향후에 산학연계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참
여할 의사가 없다는 경우가 65.5%에 달하고 있어서 산학연계 사업은 더 이
상 확대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표Ⅴ-25).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보인 사업체의 경우, 50-99인 규모에서, 지식
기반제조업에서 그 응답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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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39.9 40.1 44.0 41.9
보통 42.7 43.4 41.4 43.0
그렇지 않다 14.8 14.1 12.1 12.8
무응답 2.6 2.4 2.4 2.4













































34.5 29.1 40.8 33.8 36.4 38.8 32.5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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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직원 교육훈련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신입사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관행을 검토하면 산업체에서
중시하는 자질, 교육훈련에 강조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시사받을 수 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도 최근 1년 간의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현황, 목적, 직무수행에 대한 도움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표Ⅴ-26>에서는 신입사원 교육훈련 실시여부를 각급 교육훈련기관별로
조사하였는데,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한 졸업생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산업
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Ⅴ-26> 신입사원 교육훈련 실시 여부
(단위: %, 개소)












신입사원 교육훈련의 목적은 직무 및 기술능력의 향상, 그리고 회사 및 조
직과의 일체감, 직업의식 제고 등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4년제 대졸
자의 경우에는 정신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향이
강하며(44.5%), 실업계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대, 기능대 등 졸업생에
대해서는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향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50.5%, 53.5%, 54.4% 57.1%)(표Ⅴ-27).
한편 교육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향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기능대 졸업생에 대한 교육훈련이 가장 도움이 된다
는 응답이 많았으며(83.9%), 직업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의
경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66.2%)(표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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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27>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목적
(단위: %, 개소)












직무 및 기술능력 향상 50.5 53.5 54.4 57.1 42.9
회사 및 조직과의 일체감,
직업의식 제고
42.1 36.6 37.7 37.5 44.5
부서 배치 등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5.6 2.8 6.3 3.6 11.0
기타 1.8 7.0 1.6 1.8 1.6
<표Ⅴ-28> 신입사원 교육훈련의 향후 직무수행 도움 정도
(단위: %, 개소)












도움이 됨 72.4 66.2 76.2 83.9 79.1
보통 25.7 29.6 20.9 14.3 17.7
도움이 되지 않음 1.4 2.8 2.1 1.8 2.4
무응답 0.5 1.4 0.8 - 0.8
7. 기술혁신에 따른 전략분야 인력요구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급속한 기술혁신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숙련기술
을 겸비한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분야의 신기술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전문대, 기능대졸 수준의 인력과
4년제 대졸수준의 인력으로 구분하여 12개 기술분야별 인력필요도를 측정하
였다. 21)
21) 신기술분야 구분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였음. 한국과학기술평가원(1999). 21
세기 글로벌 환경분석 및 시장예측, p .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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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문대, 기능대졸 수준의 인력에 대한 기술분야별 필요도를 살펴보자
(표Ⅴ-29). 전문대, 기능대졸 수준의 인력에 대해서는 재택의료 서비스, 기계,
우주, 항공, 해양분야, 생명공학 분야, 자동차, 교통관련 기술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분야, 에너지 관련분야, 신소재 분야 등에서 평균이상의 필요도를 보
였다. 4년제 대졸 수준의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관련분야 및 환경분야를
제외한 모든 기술분야에서 평균이상의 필요도를 보였다.


















3.02 3.06 2.93 3.06 3.00 2.96 3.07 2.96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
2.89 2.98 2.94 2.75 2.91 2.96 2.92 2.69
정보처리 2.60 2.74 2.56 2.47 2.64 2.76 2.58 2.37
재택의료서비스 3.97 3.83 3.97 4.00 4.13 3.90 4.00 4.00
기계, 우주, 항공,
해양
3.66 3.73 3.63 3.57 3.74 3.57 3.56 4.13
생명공학 3.75 3.84 3.86 3.71 3.55 3.71 3.62 4.22
자동차(기존자동차,
대체연료자동차)
3.73 3.63 3.59 3.80 3.92 3.39 3.77 4.15
교통관련(ITS시스템,
철도,항공,선박)
3.87 3.81 3.88 3.84 3.99 3.76 3.94 3.83
의료기기, 의약품 3.91 3.83 3.96 3.86 4.05 3.70 3.93 4.22
에너지 관련
설비기기
3.35 3.33 3.29 3.31 3.49 3.30 3.16 3.97
신소재 3.19 3.18 3.15 3.24 3.17 3.04 3.00 4.01
환경보전제품,
서비스
2.93 3.13 2.80 2.94 2.78 3.07 2.62 3.64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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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로 볼 때,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도 최근에는 기술개발에 주력하
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사업체라고 할지라도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도
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지식기반 서비스에서 가장 필요도가 높
게 나타난다.
한편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필요도는 다른 기술분야에 비해 필요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체의 정보통신 인력수요가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
도 충족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82 2.98 2.73 2.82 2.67 2.82 2.88 2.64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
2.73 2.90 2.75 2.62 2.61 2.79 2.75 2.56
정보처리 2.40 2.60 2.33 2.28 2.37 2.55 2.39 2.17
재택의료서비스 3.92 3.85 3.90 3.87 4.14 3.84 3.92 4.07
기계, 우주, 항공,
해양
3.53 3.67 3.38 3.43 3.64 3.32 3.47 4.05
생명공학 3.57 3.66 3.63 3.57 3.39 3.44 3.45 4.16
자동차(기존자동차,
대체연료자동차)
3.65 3.60 3.52 3.71 3.79 3.32 3.66 4.18
교통관련 3.69 3.64 3.58 3.70 3.91 3.52 3.77 3.78
의료기기, 의약품 3.80 3.75 3.85 3.71 3.94 3.55 3.82 4.14
에너지 관련
설비기기
3.26 3.35 3.18 3.22 3.26 3.16 3.06 3.99
신소재 3.03 3.06 3.05 3.08 2.87 2.90 2.80 3.94
환경보전제품,
서비스
2.87 3.10 2.81 2.86 2.64 3.02 2.55 3.61
주: 최저값 1점. 최고값 5점(평균: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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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및 시사점
첫째, 전반적으로 신규사원 채용전략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전공, 인성, 실무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4가지 항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신규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알선은
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산업체의 채용관행에서는 출신학교, 성
적, 교사, 교수 추천서를 활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서 산업체가 교육훈련기
관을 신뢰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교
육훈련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직
업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유형, 산업체의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
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계, 공학계열의 인력이며, 이는 우리의 교육훈
련기관이 지식정보화 사회, 첨단기술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학과개편 및
신설을 노력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
은 선도인력(leader manpower)이라기보다는, 기계, 금속, 전기, 전자, 통신계
열의 기반인력(body manpower) 임을 시사한다.
셋째, 각급 교육훈련기관별 졸업생의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를 검토한 결
과,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들을 채용한 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신입사원
들은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대기업이
직무의 내용 및 폭에 있어서 다양한 만큼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무일
치도가 높은 편이다. 산업체에서 업무와 일치하지 않는 비전공자를 선발하는
이유로서 일정기간의 훈련만 거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아서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의 산업사회 적합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자질로서 협동능
력(팀웍)과 전공실무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다. 특히 전공실무능력과
달리 협동능력(팀웍)에 있어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격차가 다른 항목보다
매우 커서 산업체에서는 직무구조가 팀작업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을 반
영한다. 한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대하는 핵심자질의 범위는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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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수준도 높아서 산업체의 고학력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교육훈련과정의 산업체 니즈 충족도를 검토한 결과, 교육훈련내용
의 현장성은 실업계고교 및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과개편의 신속
성은 기능대가 가장 빠르고 실업계고교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었다. 시설설비
의 불충분성은 실업계고교에서 가장 심각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
보가 기능대의 경우에 가장 충분하였다.
여섯째, 산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산학연계 사업으로서는 재학생 현장
실습, 공고 2·1체제 사업이 가장 많았고(51.8%), 공동기술개발, 특허출원
(31.5%), 종업원 산업체 위탁교육(17.3%), 기술, 연구정보센타의 운영사업
(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체는 산학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족인력
의 확보, 공동기술개발 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주문식 교육, 교사, 강사의 파
견, 겸임교수제 등 산업체 주도적인 연계사업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연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의 경우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1/ 3 정도의 사업체만이
향후 산학연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다.
일곱째, 신기술 또는 전략분야 인력요구에 있어서 전문대졸, 기능대졸 인
력보다는 4년제 대졸인력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지식기반서
비스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이런 결과들은 산업체에서 고학
력, 고숙련 인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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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강화 정책방안
1. 기본방향
본 장에서 개발된 정책방안은 제2장의 제도적 분석틀에 따라 교육훈련시
스템과 노동시장 구조의 맥락적 접근에서의 시사점, 산학연계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교육훈련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구안되었
다. 주요 연구 결과들이 정책방안에 어떻게 귀결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 논의한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중에서
교육훈련의 현장성 및 진학, 직업진로의 유연성은 질적인 연계와 관련된 요
인이며,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은 양적인 연계와 관련된 요인이다. 그리
고 직업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은 인프라구축과 관련된 요인이다.
둘째, 제3, 4, 5장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중요한 연계의 약점으로 드러난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훈련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성 부
족, 산학연계사업에 대한 산업체의 관심 저조, 산업체의 교육훈련 기관에 대
한 신뢰성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방안은 질적 연계강화 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셋째, 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관심을
가지게 한 중요한 현안은 직무현장에서의 숙련불일치 문제 외에 신규일자리
의 축소로 인한 청년층 실업문제이다. 특히 청년층 실업문제에 대응한 노동
시장 프로그램은 교육훈련의 실패를 보완하고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연계를 위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넷째, 연계를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자원을 노
동시장에 배분하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없었기 때문이다.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정보 시스템은 교육훈련 기관의 영역 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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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지역단위에서 교육훈련·진로·직업정보의 통일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미국사례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사회적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가능성 축소
가 불가피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절대적인 취업기회의 축소
와 함께 현재의 인력양성체제가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양적, 질적으로 충족시
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청년층 실업, 교육훈련에서 직
업으로 이행의 지연, 불필요한 취업대기 기간의 연장 등은 교육훈련과 노동
시장의 연계(linkage)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 문제에 대한 교육
훈련시스템의 역할과 책임, 산업체, 관련단체의 파트너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저숙련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청년층에게 성공적인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질이 확보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야 하고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숙련기술 및 전이가능한
핵심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정책적으로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층에게 일자리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경험을 제공하거나 나아가서 취약청년층을 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책방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급 교육훈련기관 배출인력의 산업체 적합성을 강화하고, 산업체
의 산학연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질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둘째, 취약 청년층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으로서 노동시장 프로그램
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
뢰성 있는 직업정보의 유통, 사회적 파트너쉽 등 정책 인프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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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계강화 방안
가. 교육훈련과정의 산업체 적합성 강화 방안
이는 교육훈련기관의 커리큐럼과 현장훈련, 또는 작업체험이 다양한 방식
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신속하고 지속적 개편노력을 통해 최신성을 유지한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훈련에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요
자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공별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체의 기술수준에 교육과정이 더
욱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전공별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3년전 인력수요 전망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편도 고려
되어야 한다. 한편 최신성 유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주기적 개편을
제도화하고, 교육과정 평가위원에 반수이상의 산업체 인사의 참여를 제도화
하고 현장의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개편노력을 교육
훈련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재정인센티브와 연계한다.
둘째, 교육훈련과정에 직장경험을 결합한다.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경험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즉, 고용주와 젊은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기업 현장에서 응용을 통해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며,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여 교육훈련기관은 물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과정에 직장경험을 결합하는 방식은 교육훈련시
스템 및 지역노동시장 여건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현장 경험과 교육
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 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독일식 이원화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단기간 협력사업체의 현장실습과 학
교 교육을 통합시킨 샌드위치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관 교원의 다양한 산업체 연수를 지원한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촉진자, 취업조언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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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 교사와 고용주와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예
를 들어 교원의 현장 연수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산업체의 프로
젝트 참여, 산업체 실무자와 교원의 공동작업 교과과정의 개발도 중요하다.
넷째, 재학생 인턴제 또는 현장실습 학점 인정제를 도입한다.
현재, 청년층 실업자를 위한 단기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청년
인턴제를 제도화된 산학연계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즉 재학생까지 포함하는
인턴제를 상설화, 제도화하여 청년층의 취업이전에 직업세계에 참여하고 정
보를 수집하는 기회로 제공한다. 또한 이런 경우에 공학계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현장실습제를 전문대, 기능대,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에 확대하
여 학업기간 중 최소 6개월 간의 산업현장 실습을 의무화한다. 학점인정은
실습담당 부서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평가하여 부여한다.
나. 교육훈련과정과 고용주 연계 전략의 체계화
첫째, 고용주로 하여금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점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비용을 절감한다;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이 있다: 비교적 저숙련의 일자리에 배치되지만 이들의 생산성은 높은
편이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사업
주의 요구 충족에 도움이 된다; 연계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는 교육체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교육자와 고용주의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 직
접적으로 직업윤리 및 원하는 취업 기술을 가르칠 수 있다. 기존 노동력의
숙련과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Olson, 1996). 반면에 현장훈련에 참여한 학
생들을 지도·감독하는 비용, 학생들에 지급되는 임금, 보험금, 학생들이 현
장실습동안 가지게 되는 부정적인 시각 및 내부적인 저항 등 방해요인도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고용주를 협상테이블로 유인하는 접근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사항은 지역산업체 중심적 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능한 많은 수의 사업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용주 연합 조직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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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한다; 지역조건에 근거한 분명한 노동시장 니즈를 가진 그런 산업에 초점
을 둔다; 기존사업체의 네트워크 및 협회를 활용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관과 고용주 집단을 연계하는 제3의 중재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시간제근로 및 현장훈련 등을 통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다. 이 때 개별적인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연계 보다는 고용주 조직과 학교
체제의 제도적 연계가 유리할 수 있다(경영자 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
소기업 업종별단체 등과 지역별 학교연합의 협의회 구성).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를 연계하는 지점에서의 제3의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3의 조직에
서는 전일제의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주와 집단으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기업에는 기술적 자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의 연계 프로그램 디자
인에서 부터 제3의 조직을 통해 고용주가 의사를 표명하고 장기계획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한다.
다.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 활성화 방안은 학교급별, 그리고
산업체 규모별이나 업종별 등으로 차별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공통
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조정, 정보교
환 등을 위한 중재기구를 설치한다.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은 산학연계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취
업생에 대한 지도, 교원의 산업체 현장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 산업체 전문
인사의 산학겸임교원 임용 및 초빙 연수,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중 산업체 전
문인사를 지역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산업체 견학 및 체험학습 기회 제공, 산
업체와 협력한 연구개발, 산업체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같은 방법
은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상의 문제점이 많았
다. 이는 산업체에 담당인력이 없거나 부족하고 산업체의 경우 현장실습을
실시하여도 산업체에 크게 도움이 된다거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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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기술수준이 높아서 현장실습생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 많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여력이 없어서 실습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
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홍보 및 참여유도가 필요하며, 공동실습소를 마련
하거나 현장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현장실습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교육훈련기관내 별도의 예
산책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육훈련기관 차원에서는 현장실습의 경우 학생관리도 힘들며,
대상산업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산학겸임교원의 충원 면에서도 임금상의 문
제로 충원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현장실습프로그
램의 개발, 겸임교원 채용을 위한 별도의 예산책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셋째,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세제혜택) 등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원할 국가정책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체
계적인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여야 하며, 기업과 정부, 대학이 공
동투자를 한 실습 공장 운영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현장실습
도중의 산업재해에 대비한 별도의 보험료 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 반대
로 산업체가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호의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을 위하여 인프라구축
도 필요하다.
라. 교육훈련 경로(pathw ays)의 유연성 강화
최근 들어 직업경험과 교육훈련을 결합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
는 만큼 교육훈련경로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청년층의 선택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질적 연계강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대학진학욕구와 취업능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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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훈련 경로의 유연성은 우리 나라에 직접
도입되기에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OECD,
2000),
첫째, 특화된 실업계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대학이나 대학
에서의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직업교육과정과 개방적인 지역사회대학으로
의 연계, 스위스의 대학입학자격 부여 등을 소개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고
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초급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대학입학자격 요
건으로 활용하고 있다(예: Tech-Prep). 캐나다에서는 직업경로와 대학교육간
의 연계확대 방안으로 지역사회대학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
에서는 1996년 이래 숙련기술자를 위한 대학입학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상호학점
인정, 상호보완적 연계를 강화하여 질적 취업능력을 제고한다.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교육과정의 모듈화는 두 개의 경로가 독립성
을 유지하던,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관계없이 학생주도적인 선택기회를 부여
한다. 즉, 학생들이 주어진 코스를 그대로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
신의 기술적 조합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에서의 기회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스스로의 학습과정을 구축하며, 언제든지
학업을 중단하고 계속교육 및 현장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직업
세계에 신규진입, 또는 재진입하도록 지원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일반교육
과정과 직업교육 과정의 모듈화를 추진하여 두 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
Upper Secondary Education Experiment를 실시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에서
는 대학입학자격과 기술자격을 동시에 부여하는 2중 자격경로(double
qualification pathway)을 운영함으로써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한다.
3. 양적 연계강화 방안
본 연구에서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양적 연계 방안이라 함은 이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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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을 떠났지만 취업대기 상태에 있는 청년층 실업인구의 이행촉진 대
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업상태에 있는 취약 청년층을 위한 안전망(safety
net)으로서 청년층 인턴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실업자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청년층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평가결과
는 투자비용에 비해 그 혜택이 미미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Grubb, 1995).
먼저,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6가지 요소를 검토
한다. 첫째,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에 근거하고 지역기반 산업체의 고용관행,
임금 등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야 한다. 둘째,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이 적합
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이 때 기간설정도 중요하다. 3주에서 12주정도의 단
기간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청년층의 적
성과 요구를 고려하고 교사 및 훈련기법 등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
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넷째, 현재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향상과정으로
의 연계 기회가 개방되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부가적인 지원 등 개인의 니
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을 확보하는 문제도 간과되어
서는 안된다.
가.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 방안
첫째, 숙련불일치를 경험하는 청년실업자를 위해 전공전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청년실업자들은 실업자로서의 특성보다는 직업탐색의 단계에 있으며, 보유
하고 있는 전공과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2000년 청년실
업자 조사에 의하면, 청년실업자의 2/ 3이상이 필요한 어학, 전공 및 일반상
식, 기술, 기능교육, 컴퓨터 관련 정보교육, 공무원 및 고시공부, 창업교육,
각종 자격증 취득교육 등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훈련 ladder를 개발하여 실업자 직
- 136 -
업훈련참여가 고용지속 및 경력개발에 연계되도록 제도화한다.
실업자 직업훈련이 고용의 질에 관계없이 재취업을 강조하는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저수준의 제한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
다. 결국 노동시장 입장과 퇴장을 반복하면서 주변적 일자리에 머물게 하여
실업탈출을 돕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숙련 청년실업자가 계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 Ladder를 개발·적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때, 개인학습 구좌제 등이 단계별 훈련참여를 지원할 수 있
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층 인턴제 확대 방안
청년층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
행초기에 일자리 기회의 상실은 장기적 경력형성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훈련기회와 함께 일정기간 사업체에 임금을 보조하는 정부지원 인턴
제 등은 청년층의 경력형성과 향후의 일자리 탐색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
인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위축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에 인턴제 일
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인턴제가 청년층이 정규적인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한
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에 신규채용을 늘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센티
브 제공을 위해 인턴제 재정을 신입사원 사내직업훈련 지원금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와 같은 인턴제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학생을 포함하는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서의 제도화된 인턴제로 전환한다.
둘째, 청년층의 기업가활동(Enterpreneurship)을 강화한다
청년층에 특화되고 적합한 창업가능업종과 기업 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층 창업지원센터 등을 설치한다. 이
때 교육훈련 기관내에 미취업 졸업생을 위하여 창업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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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한다.
저학력, 저숙련 청년층을 위해서는 복지 및 공공서비스 등 사회경제 영역
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사회
복지, 직업안정, 공공자료구축 및 관리, 청년층 체육지도사, 관광통역 보조원
등의 공공부문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임시·계약직 일자리를 창출한
다.
다. 경기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
본래 청년층 실업률은 성인실업률보다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
하는데 불황기에는 높아지고 회복기에는 낮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
로 특정한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얼마나 충분한 고용기회가 존재하느냐에 달
려있다. 즉 프로그램의 효과가 노동시장 여건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경기상승 시기에는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신속한 일자리 배치를 촉
진하는 반면, 경기하강 시기에는 일시적인 청년인턴제 등 고용보조금을 확대
하여 노동시장 진입여건을 정책적으로 조성한다.
라. 비정규직 청년층 보호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우리 나라에도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자발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본
인의 자격부족으로 비정규직에 머무르는 경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장홍근 외, 2001). 이와 같은 일자리 부족 및 저숙련으로 인한 청년층
의 불안정 취업 완화문제가 양적 연계정책의 일환으로 실업대책 내에서 추
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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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프라 구축 방안
개별적 상담, 경력관리 및 체계적 직업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이다.
청년실업자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의 일률적인 훈련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개별적
상담, 전공, 경력관리에 기초하여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정보 및 훈련 정보, 훈련이수 후의 진로정보, 취업 후의 평생
학습 기회 등에 대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청년층 실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
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가. 교육훈련·진로·고용정보 시스템 구축방안22)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제도적 요인은 교육
훈련기관에서 직업세계로의 유연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직업정보체제이다.
즉, 학습·진로·고용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 제공 및 취업알
선·상담서비스 체제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평생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직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지원체제 구축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하
고 있다. 현재 에듀넷, 커리어넷,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종합정보시스템(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워크넷, 직업훈련정보망, 열린직업훈련학습정보시스템(이상
노동부), 케듀넷(산업자원부) 등의 정보제공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습·진로·고용정보는
단편적이고 제한된 정보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관간 폐쇄망으로 인해
상호 연계성 없이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공공직업안정기관(2001년 5월 현재, 고용안정센터: 164, 인력은행: 16, 일일
취업센터: 16)의 경우, 취업알선과 직업상담을 위한 전문성 부족 및 낮은
행·재정지원으로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요자들의
22)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국가인적자원개발 중기계획(안) 중간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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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비율도 저조한 편이다. 직업안정기관과 학교 및 대학간의 연계체제 부
족으로 학생 대상의 진로·직업상담 및 정보 지원서비스 사업도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첫째, 학습·진로·고용정보체제 구축으로 기존 정보망의 연계 활용 및
관련 D B 추가 구축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 (가칭)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에 대한 관련부처 역할이 조정되어야 하고,
학교 및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직업안정 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직업안정법 에도 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직업·진로 상담 지원 업무 기
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부처 간 협력 및 연계 사항도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및 비영리기관 활용을 통한 직업안정 서비스 기능 확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미 취업알선 및 정보망을 갖추고 있는 대학 및 비영리기관 평
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지정하여 구인·구직자 정보 공유 및 취업알선
업무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공공 직업안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표준직무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적 수준의 표준화된 직무기준의 부재 및 개발·적용을 위한 일원화된
시스템의 부재로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과정, 노
동부가 관장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이 현재 분산·적용되
고 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기준간의 연계 미비는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며, 이는 산업현장과 괴리된 질
낮은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및 전문대학의 전문교과과정, 훈련기준, 자격검정 기준 사
업을 일원화된 체계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의 7년 개정 주기
를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
의 연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표준직무개발 사업을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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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직무개발은 직종분야별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하되, 1. 사회적
으로 대표성있는 협의체 구성(직종별), 2. 사회적 수요 파악(산업구조/ 기술/
취업 구조 변화 분석, 직무분석 등), 3. 직종별/ 직업군별 직무수행 요소 추출,
4. 정부의 국가표준직무 공포,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자격제도의
검정기준, 훈련기준으로 반영, 6. 표준직무개발의 주기적 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자격제도의 정비 및 민간자격의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교육훈련의 질적 성과를 국가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신호
체제로서 자격제도의 정비 및 개선이 시급하다. 국가자격은 현재 정부가 직
접 운영하거나 민간기관 및 단체, 협회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으나, 기술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질 관리
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격의 공신력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국가자격의 경우,
몇 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자격운영 전담자가 부재하고, 자격검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격이 사회 및 기술변화에 따른 요구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의 제정으로 민간자격의 활
성화가 예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자격 금지 분야가 많고 민간자격제도의
운영 기반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및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나.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훈련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22). 교육훈련
체제는 정부, 공공교육훈련제공자, 민간교육·훈련제공자, 기업, 고용주 단체,
근로자 단체(노동조합), 교육훈련 연구·개발 기관 등 다양한 집단의 투자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다양한 부문의 이해
22)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자문위원인 김영화 교수의 세미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자료: 김영화(2001.10). 교육훈련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 교
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강화방안 세미나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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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교육훈련 관련 파트너들은 교육훈련체제의 법적
체계와 제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재정을 조달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
며 학습 결과를 평가·인정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상보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반면, 때때로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기도 한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비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서 획득한 학습 결과를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공식적인
학점으로서 인정받으려 하고 각종 사회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들은 개설
프로그램이 학점 인정 과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직업 세계
에서 고용주들이 이와 같이 비정규 교육 경로를 통해 취득한 졸업장 또는
자격증을 취업이나 승진, 임금 결정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학습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교육훈련 체제가 공급자 중심에서 고용주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수요자 중심 체제로 이행해 가고 있는 최근의 추세 속에서 제공되는 교육·훈
련은 개개 근로자나 국가 전체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적합할 수도 있다.
고용주는 장기적인 고려보다 단기적인 고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되도록
교육·훈련 비용을 적게 지불하려 하며, 전이력이 높은 일반적인 기술 훈련보
다 업체 특수 훈련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여가 없다면 입직 필수 요건, 직무 규정, 임금 결정, 노동이동 등
과 관련된 노동시장과 고용 정책의 여타 측면과 기능적인 조화를 이루기 어
렵다.
그렇다고 하여 교육훈련체제의 설계와 추진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
한다는 것이 강력한 중앙의 조정과 통제의 필요를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파트너의 하나로서 다른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조정하며
체제의 전반적인 틀을 결정할 때만이 교육훈련체제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맥락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축방안을 보다 구
체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트너들간에 공유하는 목적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으로 파트너들의 이해관계와 독자적인 목적이 투명해야 하며,
이런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파트너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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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파트너들이 공유하는 목적은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을 촉진하는
것에 있으나 각 파트너들이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하지 않다. 교
육훈련에 임하는 고용주의 동기는 근로자의 숙련과 지식 향상을 통한 생산
성 제고이고, 개별 학습자의 동기는 고용주가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이나 자격
을 취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기는 훈련 기회를 확보하고 훈련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학과 같은 교육훈련제공기관의 경우 내부적
으로 계속교육훈련 과정 담당자와 입학허가 담당자, 정원 채우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 예산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행정가, 학문적 수준과 질을 통
제하는 학자 집단 간에 이해관계의 장벽이 놓여 있다. 파트너간의 다양한 이
해관계와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파트너간에 호혜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각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다. 교육훈련과정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트너
십은 자신의 훈련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확장시켜 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와 노조에게 중요한 것은 학습 과정과 프로그
램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지
역사회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가 희망하는 것은 지역의 숙련 수준을 향
상시키고, 기업과 교육훈련기관간 연계를 고무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협력
을 확보하는 것이다. 참여한 모든 파트너의 필요와 요구가 균등하게 충족될
수 있어야 하며, 어느 특정 파트너의 필요와 요구만이 일방적으로 충족될 때
파트너십은 유지되기 어렵다.
셋째,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파트너간의 권한 관계를 분명
히 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십에 합의한다는 것은 호혜, 권한의 공유, 협상 과정 등을 함의한다.
한편의 권한이 다른 한편의 권한보다 월등히 강한 상태에서 강압을 통해 파
트너십이 형성된다면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형태는 의혹이나 숨겨진 의도
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관료적인 행태가 지배하기 쉽다. 파트너들 간의 권
한 관계는 수평적이어야 하며, 이들의 역할과 책임은 주기적으로 검토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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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참여하는 각 파트너 집단, 기관, 또는 조직 내에서 파트너십과 관
련된 역할과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각 파트너 기관별 파트너십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 협상 담
당자의 협상 책임과 권한,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 조정 담당자의 조정 책임과
권한 등을 명료화하여 각 기관의 적절한 수준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실제 협상은 기관의 어디에서 이루어지
며 어떤 수준에서 협정 체결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규정할 필
요가 있다. 협상자에게는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합의된 틀 내에서 공식적
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권위가 필요하다. 이 권위는 각 파트너 조직의
중간 수준에 위치해 있는 교육훈련과정 담당 실무진에 부여되어야 하며, 과
도한 관료적 절차는 피한다. 이들 협상자는 학습자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현장의 실무자들과 접촉해야 한다.
다섯째, 파트너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교육훈련 관련 주요 개념
의 의미, 업무, 성공 준거,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훈련 관련 주요 개념의 의미를 공유하고 공통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협력 사업의 성공 준거에 대해 교육훈련
현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포함하여 조직 내의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를 거
쳐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 결과 도달해야 하는 수
행 수준에 대하여 파트너간에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훈
련을 위한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요건, 자료 산출을 표준화하려는 노력도 필
요하다.
여섯째, 교육 ·훈련 체제를 분권화시키고 지역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숙련 개발에서 국가와 민간 파트너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재규정하고 국
가가 파트너십과 기업의 주도권을 어떻게 촉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역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대신 지역에
서 자체적인 교육·훈련 역량을 발전시키고, 지역 교육·훈련 제공자가 탄력적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지역파트너십의 운영에 있어 지역적 유연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훈련을 위한 각 파트너의 역할, 권리, 책임을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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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다양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데 궁극적인 책임
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트너십 구축에는 자발성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법적 틀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관련 파트너들을 충분히 참여시켜 특
정 파트너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파트너십은 기본
적으로 가입과 탈퇴의 자유, 다양한 파트너가 보여주는 자발성, 명료하게 인
식할 수 있는 상호 이익, 파트너십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적절한 역량 등을 기본 요소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강제성과 의무성
을 요구하는 사안은 최소화한다.
여덟째,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역동적인 추진 기제로서 파트너십을 구
축·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국가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적 장치는 균등한 파트너십의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정부 관료가 다수를 차지하여 정부 주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 단체의 관심과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다. 많
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적 장치에 관련 주체 대표들을 형식적으로 포함
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중앙 차원에서 직업교육
훈련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주요 정책
을 심의하며, 직업교육훈련 지원정책을 심의할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교육훈
련정책심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
며, 11개 부처 장관(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
동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
예산처장관), 3개 광역자치단체장, 고용주단체장 3인, 근로자단체장 2인 및
직업교육·훈련계 1인 등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인사들 중심으로 분
포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단체 대표 인사들은 소수만이 참여하도록 되
어 있어 파트너십의 균등성 원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훈련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직업교육·훈련정책기구가 필요하며, 이
기구의 구성원은 정부측의 인사가 독점하는 것을 피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체협약장치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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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고용주가 보다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이들을 설득시키
고, 교육훈련의 질을 모니터하며 교육훈련을 위한 국가 기준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훈련 제공에 대하여 법적 장
치 안에서 노사간 단체 협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노조의 영향력이 개별
기업과 지역 단체 협약의 수준을 넘어 국가 수준으로 집결될 수 있는 통로
가 필요하다.
열번째, 사회적 파트너 내의 협력과 조정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 내의 관련 부처간 강력한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부처간
경쟁과 갈등으로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낭비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쉽다. 부처
간 고유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부처간 통합적 접근에 주력해야 한다.
OECD 연구 결과는 성인교육훈련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데 의미 있게 기
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정부 내외의 다양한 기관
및 정부의 다양한 부처간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OECD, 1999).
열한번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단체나 관료조직을 추가적
으로 설치하기보다 기존의 조직과 경험, 실천 사례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회 전체에서 교육·훈련을 사회적, 경제적 투자로 보는 공통적인 시각과
참여 문화를 발전시킨다. 참여적인 접근을 통하여 관련 집단간 공통 분모를
찾는 작업은 어렵고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작업이지만 장기적으로 학습
문화를 발전시키고 파트너십을 지속시키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다. 교육훈련기관의 시장지향성 제고
학교교육은 폭넓은 교양 및 기초지식의 함양의 장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직
업에 대한 준비의 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각급 교
육훈련수준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학과를 개
편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전병유, 2001).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에 근거한 교육과정 개편이 가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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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인 교원 충원시스템을 구축
한다. 교원충원에서 사회적 파트너(기업, 교육훈련기관, 정부, 학부모 등)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거시적 확충계획에 따라 양
적 확대로부터 중앙산학협동위원회(가칭) 또는 지역별 산학협동위원회 (가
칭) 등을 활용한 지역별, 분야별, 인원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미시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셋째, 교육훈련기관의 학과별 취업률 공개 및 평가 등을 통해 정보를 소비
자에게 전달하고 기관간 경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때 외부 경쟁압력에 신
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정부지원대책을 강화한다.
[그림Ⅵ-1] 정책방안 요약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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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제언
1. 요 약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훈련을 통한 경제적 성과의 향
상" 문제가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 실업의 증가, 숙련불일치의 심화 등 양적, 질적 연계
의 불충분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특히 개인적 차원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도적
접근을 통해 교육훈련 시스템과 노동시장 시스템의 상호적합성을 높이기 위
한 정책방안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식기반경제의 진
전에 따른 연계의 의의,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을 규명한다.
둘째, 연계의 유형 및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구조
적 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에 따라 국가별 연계유형 및 수준을 분류한다.
셋째, 각급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다양한 산학연계 사업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요인을 밝혀본다.
넷째, 산업체의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성취수준 및 만족수준을
측정하여 교육훈련내용의 적합성을 분석한다.
다섯째, 교육훈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숙련불일치를 해소하고 이행기간
을 단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에 관한 선행연구 및
OECD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여 선진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유형
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산학연계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소의 교
육훈련기관 및 연계 산업체에 대한 출장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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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을 신규사원으로 채용한 적이 있는 461개소 사
업체에 대한 면담 설문조사를 실시, 교육훈련에 대한 산업체의 교육훈련만족
도 및 인력요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의 개념 및 의의를 규명하고 연
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추출하였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과 노동시장에서의
직업이 서로 연결, 접속된 상태를 의미하며, 연결 또는 접속을 유지,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메커니즘을 연계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 때 연
계시스템이 잘 구조화되어 있다면,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
니라 진학 및 평생학습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높은
임금, 고숙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인력을 양성할 수 있
다.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전은 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직업교육 또는 일반교육의 구
분 없이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편으로는
교육훈련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청
년층 고용 및 실업문제의 해결은 경기적 요인 또는 노동시장 기능에 의해
일회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 노동시장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시스템, 고
용관행, 학교-기업간 네트워크 등 제반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요인은 노동시장 여건, 진학, 직업으로의 개방적 진로
체제, 교육훈련의 현장성, 직업정보의 신뢰성, 취약 청년층에 대한 안전망
(social safety net)등 5가지로 요약된다.
제3장에서는 외국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연계 현황을 검토하여 유형화
하고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연계유형을 확인하였다..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유형화하는데 있어서 교육훈련시스템의 분
화 및 표준화 정도,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전문화, 계층화 정도를 기준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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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의 약한 연계 및 일반교육 경로 , 영국의 중간수준의 연계 및 직
업학교 중심경로 , 독일의 강한 연계와 도제제도 경로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명목적인 계열화(분화)의 측면은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
육훈련의 직업적 특정성의 정도는 낮기 때문에(예를 들어 실업계고교의 교육
이 상급학교 진학과 밀접히 연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수준은 낮은 편이
다.
제4장에서는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산학연계 사업을 분석하였다.
교육훈련기관은 현장실습처의 확보, 산업체는 부족인력 확보, 홍보차원에
서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와 같은 교육훈련기관의 적극성과
산업체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산학연계 활성화 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4년제 대학에서는 교수
현장학기제 및 공동연구개발 등 교수중심의 인적교류 및 연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대 및 기능대 수준에서는 학생 중심, 교수중심의 연계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 및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주
로 현장실습의 강화 등 학생중심의 연계를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교
사연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성과에 만족하는 편이다. 둘째, 대부분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에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오히려 지역기반 산업체를 중심으로 연계가 활발한 편이
다. 이런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장 및 산업체의 대표, 산학연계사업 담당자
의 열의, 지속적 관계 유지 등이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셋
째, 교육훈련기관 주도적인 산학연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시장의 변화
및 기술혁신 정보에 기초한 신속한 적응체제가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중요
한 요인이다.
제5장에서는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교육훈련 만족
도 및 연계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신규사원 채용
전략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전공, 인성, 실무경력, 자격증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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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 4가지 항목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급 교육훈련기관
의 유형, 산업체의 업종 및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계, 공학계열의 인력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들을
채용한 사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신입사원들은 전공과 일치하는 직무에 종사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대기업이 직무의 내용 및 폭에 있어서 다양한
만큼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직무일치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산업체에
서 업무에 일치하지 않는 비전공자를 선발하는 이유로서 일정기간의 훈련만
거치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각급 교육훈
련기관에서 배출한 인력의 산업사회 적합성에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
째,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자질로서 협동능력(팀
웍)과 전공실무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들었으며, 특히 협동능력(팀웍)에 있
어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격차가 매우 커서 직무구조가 팀 작업으로 급속
히 변모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대하는 핵심자
질의 범위는 의사소통,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만족수준도 높아서 산업체의 고학력자에 대한 인력수
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교육훈련내용의 현장성은 실업계고교
및 4년제 대학에서 가장 낮았으며, 학과개편의 신속성은 기능대가 가장 빠르
고 실업계고교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었다. 시설설비의 불충분성은 실업계고
교에서 가장 심각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기능대의 경우에 가
장 충분하였다. 다섯째, 산업체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산학연계 사업으로서
는 재학생 현장실습, 공고 2·1체제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산학연계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1/ 3 정도의 사업체만이 향후 산학연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
는 의사를 보였다.
제6장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
및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숙련불일치의 해소, 산업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질적 연계강화방안
으로는 교육훈련과정의 현장성 강화방안, 고용주 연계전략의 체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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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사업의 효율적 촉진방안, 교육훈련경로의 유연성 강화방안 등을 제
시하였다. 둘째, 청년층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한 양적 연계방안으로서 실업
자훈련의 내실화 방안, 청년층 인턴제 확대방안, 경기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 비정규 근로청년층 보호대책 등을 제시하였다. 마
지막으로 인프라구축 방안으로서 교육훈련·진로·고용정보 시스템 구축방
안,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파트너쉽 구축방안, 교육훈련기관의 시장지향성 제
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2. 제언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근본적
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육훈련에서 노동시장, 산업체로의 연계과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이행단계에서 청년층에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적 지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취업지도,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및 시기, 방법,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행과정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심층적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이행에
성공한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당시 전공과 직무의 적합성, 전공 교과과
정의 현장성, 직업정보의 신뢰성 등이 병행되어 조사·분석되어야 한다.
둘째, 추후연구에서는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문제에 있어서 work
to school 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진학·직업진로에 있어서 유연한 체
제라 함은 결국 교육훈련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다시 학업에 종사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 교육훈련으로의
이행(work to school) 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근
로 생애 최초지점에서의 교육훈련은 쉽게 노후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욱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평생학습에 대한 강조는 장기적으로
교육훈련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훈련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신속한 이행이 모든 청년층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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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인가?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 목표 외에 이행시기를 지연함에 의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
한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저하된 시점에
서 직업교육으로의 유인보다는 청년층의 적성과 기호의 변화를 고려한 대책
이 절실하다.
넷째, 교육과 훈련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기업 특수적인 숙련을 요구하지만 근로자
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전이가능하고 이동성을 높여주는 일반숙련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일반기술 중심적인 학교교육과 특수기술 중심적인 직업
훈련의 상호보완적 효과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 직업전문학교, 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교 등이
교원, 교육훈련과정, 시설장비 등에 있어서 횡적·종적으로 상호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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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tudy Overview
As we enter the knowledge-based society of the 21st century, the issue
of "how to improve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is emerging as the key initiativ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for the nation . In the labor market, however, unemployment is
rising among the youth and the unbalance in the demand and supply of
required skills is intensifying, failing to improve insufficient linkage
between the labor market and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 Viewing these conditions as an issu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policy plans to strengthen the alignment betwe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labor market.
The study has surveyed previous studies made in the European
countries on how to integrate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and OECD research data to inspect and analyze patterns of
linkage adopted by the advanced countries to align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To learn the business alignment conditions between
the industry and the academy, about 20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aligned industries have been visited for a
research . Also, interviews are made with 461 businesses that have recently
recruited graduates of divers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their
new employees, to find out how they are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what their manpower deman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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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ey Findings
First, the link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is
not something to be adjusted just one time based on business conditions
or the function of the labor market. Rather, institutional aspects such as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practice of employment custom,
and the network between the schools and the corpo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Specifically, five systemic elements that are related to the
linkage: the labor market conditions; open career programs toward
education and vocation; practicality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credibility of vocational information; and the safety net for the vulnerable
youth .
Second, based on the degree of differentiation and standardization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and
stratification of jobs in the labor market, the linkage can be characterized
into several types: ' loose linkage and general educational pathways' of the
U.S.; 'mid-level linkage and vocational school-oriented pathways' of
Britain; and 'strong linkage and apprenticeship system pathways' of
Germany. Korea shows high differentiation superficially but low specificity
in terms of vocation, indicating weak link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Thir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been found in the business
alignment betwe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
industrie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tend to participate in the
business alignment to obtain sites for field training, while industries want
the alignment to obtain sufficient manpower and for PR purposes.; Such
active approach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but inactive
response of industries are believed to be yet building a basis for an
activat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
Fourth, industries' satisfaction on the graduates of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s well as their participation in linkage programs
are surveyed and analyzed to develop implications. Overall, regarding
new employee recruitment strategy, al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re found to value employee's major subject, personality, work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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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session of a license. Regardless of the ty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 industries, the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industries are found to be mechanical and engineering resources. More
than half of the industries that hire the graduates reply that the new
recruits are deployed in job positions that match with their majored areas.
Especially, the job-matching rate is high in large corporations as they have
diverse range and scope of jobs. Asked about the core qualifications the
graduates must have, al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reply
cooperation competency (teamwork) and work experience in one's majored
area as the number one answer. Especially,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is very high regarding the cooperation
competency (teamwork), indicating that the job structure in industries is
rapidly shifting to team-oriented work. The more educational background
a graduate has, the wider scope of key competences an industry tends to
expect, including communications,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lso,
the higher a graduate's educational background, the higher an industry's
satisfaction, indicating that industries' demand for people with high
education is increasing.
Ⅲ. Policy Plans
(1) How to strengthen qualitative linkage to address unbalance in skill
supply and improve industries' satisfaction
First, strengthen the align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with industries' s needs. Specifically, make speedy and continuous effort to
revise and maintain most up-to-date educational curriculum, based on the
prospect of future human resources demand. To incorporate work
experience into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Korea can either adopt
and modify Germany's dual program system or introduce a sandwich
program system which consolidates short-term on-the-job training at an
aligned business with the school education .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tructors as the facilitator to integrate the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and as the vocational advisor,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them for training in diverse industries. Also, the student
internship system should be rolled out to the entire edu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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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institutions, on-the-jot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for at least
six months, and a credits recognition system should be adopted .
Second, develop a strategy to systematically integrate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with employers. First of all, it should be promoted to
the employers that their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is beneficial. A phased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to
approach and attract employers to the negotiation table. The key in the
approach is to focus on local industry . Establishing a training group
company which integrate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with the
employer group would be helpful.
Third, facilitate business alignment betwe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 industries. For this, an intermediary body should be
installed to coordinate opinions and exchange information in relation with
the alignment programs between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 industries. Separate budget should be set within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to enable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on-the-job training. For industries that participate in the industry-academy
integration program, incentives should be provided, such as employment
industry, worker' 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tax exemption
benefits. In many case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do not have
information on the industries, or vice vers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uild information infrastructure to enable credible information distribution .
Fourth, strengthen the flexibility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pathways.
For this, the following examples that center on foreign examples can be
benchmarked: Build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in vocational
secondary schools, and integrate it with colleges or universities.;
Modularize the curriculum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so that
credits can be recognized and linkage can be strengthened among them .
(2) How to strengthen quantitative linkage to address unemployment
among the y outh
First, provide substantial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 For
thi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convert the
major subject areas of the unemployed young who experience skill gap . A
training ladder should be developed from low to advanced levels to
provide an institutionalized system where the particip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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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mployed in the vocation training can lead to sustained employment
and career development.
Second, expan d the internship for the you th to create jobs.
Especially, the internship-based job creation should be expanded in
the public sector during economic recession . Entrepreneu rship
should be strengthened focusing on industries that are specialized
for the youth . For those youths w ho have little education or skill
level, m ore job opportun ities should be created in areas related to
social w elfare an d public service.
Third, develop specialized labor m arket program s according to
the economic cycle. During the period of economic uptu rn,
job-seeking activities shou ld be supported to facilitate fast job
finding. During the downtu rn period,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 ent subsidy should be
expanded for temporary in tern ship-based jobs for the youth, in
order to generate conditions for them to enter the labor m arket by
leveragin g policies.
Fourth, provide protection to the youth who work in part-time jobs. It
should be implemented as part of the unemployment solution plan for the
youth who are being frequently dropped out from the labor market due
to insufficient job openings and low skill levels.
(3) How to build the infrastructure to strengthen link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w ith the labor market
First, build a system to provide accurate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education, career and employment, arrange employment, and provide
counseling service.
Second, build a social partnership system between those that are related
to the linkage of education and training with the labor market - namely,
the government, providers of public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rs of
private education and training, corporations, employer' s group, and the
worker' s group (labor union).
Third,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revise their curriculum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industries, and organize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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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산학연계 사업현황 조사지
부록 2 . 산업체 의견조사 설문지
부록 3. 세미나 일정표





- 산학연계 담당조직, 학교이념,
- 지역 노동시장의 여건,
- 지역사회의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관계,
- 총장, 학장, 교장 등 기관장의 경영방침에서 산학연계의 중요도
산학연계 사업현황(최근 1년이내 실적 중심)
- 사업의 목적, 실적 및 진행현황(관련자료 입수)
- 사업체 참여, 기여방식(재정지원: matching fund 물품 기자재 기증)
- 프로그램 사례
① 산업체 현장실습, 연수프로그램
- 재학생의 현장실습, 공고 2.1체제
- 교원의 산업체 연수
- 종업원 산업체 위탁교육
② 주문식 교육훈련(맞춤교육훈련)
③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기술지도 사업
- 벤처동아리
- 학교기업
④ 공동 기술개발, 연구사업
- 테크노파크, 벤처컨소시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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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기술개발, 특허출원
- 기술, 연구 정보센터 운영
사업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 사업 결과에 대한 학교측면에서의 평가
- 향후 연계 프로그램 확대계획
- 관련 사업체의 만족도(추천 사업체명: )
<참고> 교육훈련기관의 현장실습 실태조사의 주안점
산학협동 산업체으로 적절한가?
교육훈련기관이 몇 개소의 사업체와 산학협동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현장실습 계획이 적절한가(일정, 기간)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한가
현장실습 파견시 학생의 전공과는 일치하는가
현장실습 사업체의 프로그램 운영이 적절한가
현장실습 순회지도는 있는가
현장실습생 평가를 위해 산업체 인사와 면담하는가, 취업연계 정도
현장실습의 개선사항(학생들의 만족도, 산업체 인사, 교사의 만족도 등)
교사 및 학생의 참여도 및 만족도, 연계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평가






- 지역 노동시장의 여건, 필요 인력 과부족
- 교육훈련기관과의 네트워크
- 경영방침에서 산학연계의 중요도, 사업체의 자발적 의지
- 각급 학교 졸업생 평가(사업체 필요인력 유형), 충원, 고용관행
① 고등학교(인문고, 실업고, 직업전문학교)
② 전문대, 기능대
③ 4년제 대학
산학연계 사업현황(최근 1년이내 실적 중심)
- 사업의 목적, 실적 및 진행현황(관련자료 입수)
- 사업체 참여, 기여방식(재정지원: matching fund 물품 기자재 기증)
- 프로그램 사례
① 산업체 현장실습, 연수프로그램
- 재학생의 현장실습, 공고 2.1체제
- 교원의 산업체 연수
- 종업원 산업체 위탁교육
② 주문식 교육훈련(맞춤교육훈련)
③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기술지도 사업
- 벤처동아리
- 학교기업
④ 공동 기술개발,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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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파크, 벤처컨소시엄 설치
- 공동 기술개발, 특허출원
- 기술, 연구 정보센터 운영
산학연계 사업에 대한 사업체의 자체 평가
- 사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
- 사업체의 입장에서 산학연계의 잇점
① 필요 인력충원에 도움
②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확보
③ 사업체의 대외 이미지 제고
④ 신규채용시 직업의식 높음
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인력 협조
- 향후 연계 프로그램 확대계획
- 우수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추천 교육훈련기관명: )
건의사항, 정부의 지원요구 사항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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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 직무능력에 대한 사업체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직업교육훈련정책 , 프
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자격제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교육
훈련기관이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사업체의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만족도 및 기타 의견수렴을 위하여 이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향후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 교육훈련기관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신 중이라도 솔
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 13 조와 제 14조에 의거하여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비밀이 보장되
며 조사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
2 0 0 1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본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주) 한국리서어치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
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한국리서어치 여론조사부 수석부장 심재웅 02- 538- 7002
연구원 김태연 02- 538- 7796
기업체
소재지
( 1) 서울 (2 ) 경인지역 (3) 충청권
(4 ) 영남권 (5 ) 호남권 (6) 강원권
회 사 명
종업원수
(1) 50인 미만 (2) 50- 99인 (3) 100- 299인
(4) 300인 이상- 999인 미만 (5) 1000인 이상
회사주소
전화번호 ( ) -




배문1. 귀사의 주 업종은 무엇입니까?
(1) 우주, 항공, 의약 제조업
(2) 전자부품, 컴퓨터 사무기기,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제조업
(3) 화학 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전기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제조업
(4) 석유, 석탄, 플라스틱, 고무, 비금속 광물, 제1차 금속,
조립금속, 전기기계, 기타 수송장비, 기타 제조업
(5)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의류, 가죽, 목재 및 종이, 인쇄출판, 가구 제조업
(6)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
(7) 금융보험업
(8) 비즈니스 서비스업
(9)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10) 문화 및 오락서비스
(11) 기타
배문2. 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몇 명입니까?
(1) 정규직 ( )명
(2)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 )명
(3) 합계 ( )명
배문3. 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직군별 구성은 어떠합니까?
직 군 인 원
(1) 일반사무직 ( )명
(2) 사무관리직 ( )명
(3) 전문 ·연구직 ( )명
(4) 기술직 ( )명
(5) 현장관리직 ( )명
(6) 숙련기능직 ( )명
(7) 단순기능직 ( )명
(8) 서비스/판매직 ( )명
(9) 합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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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전문학교(1년 이상) 명
(3) 전문대학 명
(4) 기능대학 명
(5) 4년제 대졸 이상 명
(6) 기타 명
(7) 합계 명
1. 귀사는 지난 3년간 다음의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을 신입사원으
로 채용한 적 있습니까?
1- 1. 실업계고등학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 2. 직업전문학교( 1년이상)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 3. 전문대학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 4. 기능대학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 5. 4년제 대졸 이상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 귀사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을 각각 응답해주시
기 바랍니다.
2- 1. 실업계고등학교
2- 2. 직업전문학교( 1년 이상)
2- 3. 전문대학
2- 4. 기능대학






( 2) 출신학교, 성적
( 3) 재학시 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 4) 외국어 능력
( 5) 교사, 교사 추천서







3. 귀사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별 가장 필요로 하는 전공분야는
무엇입니까? 교육훈련기관별로 한 가지씩만 응답해주세요.




( 3) 상업( 경영정보) 계








( 3) 전기 ·전자 ·통신계열
( 4) 금속계열
( 5) 컴퓨터 관련
( 6) 시각정보( 산업정보) 디자인 계열
( 7) 인쇄계열
( 8) 환경관련
( 9) 양재 ·의류
( 10) 조리관련
( 11) 보건 ·미용
( 12) 판매서비스
( 13) 아동지도 ·상담
( 14) 기타





( 3) 상업 ·경영계열
( 4) 금속계열
( 5) 공업계열
( 6) 컴퓨터 ·정보계열
( 7) 가정계열
( 8) 의료보건계열
( 9) 농수산 ·해양 계열
( 10)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방송연예
( 11) 기타




( 3) 전기 ·전자 ·통신계열
( 4) 금속계열
( 5) 컴퓨터 관련
( 6) 시각정보( 산업정보) 디자인계열
( 7) 인쇄계열
( 8) 환경관련
( 9) 섬유 ·의류
( 10) 기타




( 3) 법률 ·행정계열
( 4) 상업 ·경영계열
( 5) 자연과학계열
( 6) 컴퓨터 ·전산계열
( 7) 공학계열
( 8) 농학계열
( 9) 수산 ·해양계열
( 10) 가정계열
( 11) 사범계열
( 12) 의학 ·약학계열/ 간호 ·보건 ·수의학계열
( 13) 음악 ·미술 ·연극영화 ·무용 ·체육
( 14) 기타
다음은 신입사원들의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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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귀사에서 채용한 각급 학교 졸업생 신입사원의 전공과 그들














4-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⑤ ④ ③ ② ①
4- 2. 직업전문학교 졸업생 ⑤ ④ ③ ② ①
4- 3. 전문대학 졸업생 ⑤ ④ ③ ② ①
4- 4. 기능대학 졸업생 ⑤ ④ ③ ② ①
4- 5. 4년제 대학교 졸업생 ⑤ ④ ③ ② ①
5 . 업무에 일치하지 않는 비전공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주된 이
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업무에 관련된 전공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② 전공자도 회사의 고유한 업무수행에 대해 학교(대학)에서 배우지 않으므로
③ 전공능력보다는 인성과 기초능력이 더 중요하므로
④ 일정기간의 훈련만 거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⑤ 전공보다는 출신학교를 보고 선발하는 것이 더 나으므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신입사원들의 핵심자질의 중요도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6- 1 .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구 분


























6- 1- 1. 전공실무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2.
기초능력
(수리 및 계산, 조작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3. 외국어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4. 컴퓨터활용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5. 의사소통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6. 창의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7. 문제해결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8. 협동능력( 팀웍)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2 . 직업전문학교( 1년이상) 졸업생
구 분


























6- 1- 1. 전공실무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2.
기초능력
(수리 및 계산, 조작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3. 외국어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4. 컴퓨터활용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5. 의사소통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6. 창의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7. 문제해결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8. 협동능력( 팀웍)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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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 전문대학 졸업생
구 분


























6- 1- 1. 전공실무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2.
기초능력
(수리 및 계산, 조작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3. 외국어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4. 컴퓨터활용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5. 의사소통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6. 창의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7. 문제해결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8. 협동능력( 팀웍)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4 . 기능대학 졸업생
구 분


























6- 1- 1. 전공실무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2.
기초능력
(수리 및 계산, 조작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3. 외국어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4. 컴퓨터활용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5. 의사소통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6. 창의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7. 문제해결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8. 협동능력( 팀웍)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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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 4년제 대학 졸업생
구 분


























6- 1- 1. 전공실무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2.
기초능력
(수리 및 계산, 조작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3. 외국어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4. 컴퓨터활용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5. 의사소통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6. 창의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7. 문제해결능력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6- 1- 8. 협동능력( 팀웍)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7 . 귀사에서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각 교육훈련기관별 졸업생들
이 관련 직무를 완전하게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
립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세요.
<보 기>
3개월 이하 4- 6개월 7- 12개월 13- 24개월 25- 36개월 37개월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7-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7- 2. 직업전문학교( 1년 이상) 졸업생의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7- 3.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7- 4. 기능대학 졸업생의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7- 5.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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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귀 회사의 입장에서 각급 교육훈련기관 졸업생의 작업수행
결과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각각의 성취
수준 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8- 1- 1. 혁신성 독창성 ⑤ ④ ③ ② ①
8- 1- 2. 생산성 효율성 ⑤ ④ ③ ② ①
8- 1- 3. 신뢰성 책임감 ⑤ ④ ③ ② ①
8- 1- 4. 리더쉽 ⑤ ④ ③ ② ①











8- 2- 1. 혁신성 독창성 ⑤ ④ ③ ② ①
8- 2- 2. 생산성 효율성 ⑤ ④ ③ ② ①
8- 2- 3. 신뢰성 책임감 ⑤ ④ ③ ② ①
8- 2- 4. 리더쉽 ⑤ ④ ③ ② ①











8- 3- 1. 혁신성 독창성 ⑤ ④ ③ ② ①
8- 3- 2. 생산성 효율성 ⑤ ④ ③ ② ①
8- 3- 3. 신뢰성 책임감 ⑤ ④ ③ ② ①
8- 3- 4. 리더쉽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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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1. 혁신성 독창성 ⑤ ④ ③ ② ①
8- 4- 2. 생산성 효율성 ⑤ ④ ③ ② ①
8- 4- 3. 신뢰성 책임감 ⑤ ④ ③ ② ①
8- 4- 4. 리더쉽 ⑤ ④ ③ ② ①











8- 5- 1. 혁신성 독창성 ⑤ ④ ③ ② ①
8- 5- 2. 생산성 효율성 ⑤ ④ ③ ② ①
8- 5- 3. 신뢰성 책임감 ⑤ ④ ③ ② ①
8- 5- 4. 리더쉽 ⑤ ④ ③ ② ①





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사업체의 현장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② 대부분 현재 사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③ 사업체 현장과 아주 잘 부합하는 편이다
④ 산업체의 요구를 앞서서 선도하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다음은 각 교육훈련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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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실기가 많은 편이다
② 이론이 많은 편이다
③ 현재의 이론실기의 비율이 적합하다
④ 잘 모르겠다
11 . 교육훈련기관에서는 대체로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학과개




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항상 학과개편이 산업현장에 뒤처지고 있음
② 몇몇 학과에서는 신속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③ 교육훈련기관이 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측면이 보임
④ 매우 신속하게 학과개편이 이루어지는 편임
⑤ 잘 모르겠다





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과 괴리됨
② 충분한 시설장비는 있으나 시설설비 기준이 산업현장과 괴리됨
③ 충분히 현장에 부합하도록 준비된 상태임
④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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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산업체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음
② 산업체는 제한된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음
③ 산업체와 교육훈련기관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임
④ 잘 모르겠다





전문대학 기능대학 4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교육훈련기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음
② 정보획득은 가능하지만 필요한 신뢰성있는 정보가 없음
③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있는 편임
④ 잘 모르겠다
15 . 현재 귀사와 산학연계를 맺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이 있습니
까? 해당하는 대로 표시해 주세요.
① 실업계고등학교 15- 1번으로 가시오
② 직업전문학교(1년이상) 15- 1번으로 가시오
③ 전문대학 15- 1번으로 가시오
④ 기능대학 15- 1번으로 가시오
⑤ 4년제 대학 15- 1번으로 가시오
⑥ 없음 17번으로 가시오
다음은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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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 귀사에는 산학연계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조직 또
는 전담 인사가 있습니까?
① 전담하는 인사나 조직이 없다
② 전담하고 있는 인사는 있으나 조직은 없다
③ 전담하고 있는 인사와 조직이 있다
④ 기타
15- 2 . 귀사에서는 산학연계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① 회사의 인력부족난 해소
②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확보(OJT 비용절감)
③ 사업체의 대외 이미지 제고
④ 높은 소속감, 높은 직업의식
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인력 협조(교수, 교원)
⑥ 특허출원, 기술정보 교환 등
⑦ 기타
16 . 현재 귀사에서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
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대로 표시해주세요.
① 재학생 현장실습, 공고2 . 1체제
② 교원의 산업체 연수, 현장 연구학기제 등






⑨ 기술, 연구정보센터 운영



















산학연계 사업은 대부분 실효성이 있
다
⑤ ④ ③ ② ①
17- 2.
산학연계 사업은 사업체 특수기술 전
수에 효과적이다
⑤ ④ ③ ② ①
17- 3.
산학연계 사업은 공식교육보다 쓸모있
는 기술을 가르친다.
⑤ ④ ③ ② ①
17- 4.
산학연계 사업은 사업체 요구( needs)
에 적합한 숙련을 제공하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18 . 귀사에는 산학연계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
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참여할 의사도 없다 18- 1번으로 가시오
②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참여할 의사는 없다 18- 2번으로 가시오
③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의사가 있다 18- 3번으로 가시오
18- 1 . 산학연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참여할
의사도 없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18- 2 . 산학연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참여할
의사는 없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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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 산학연계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의사도
있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지난 1년간 귀사의 교육훈련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
19 . 지난 1년간 실시한 신입사원 교육훈련에 대해 여쭙겠습니
다. 예: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신입사원 연수 등
19- 1 .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
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19- 1- 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다 19- 2번으로 가시오
19- 1- 1 .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
설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무 및 기술 능력 향상
② 회사 및 조직과의 일체감, 직업의식 제고
③ 부서배치 등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④ 기타
19- 1- 2 .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사원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사업체 현장(각 부서, 강당)
② 사업장내 집합교육(자체 연수원 등)
③ 외부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
④ 개인의 훈련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⑤ 기타
19- 2 . 직업전문학교( 1년이상)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을 실시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19- 2- 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다 19- 3번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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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1. 직업전문학교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
설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무 및 기술 능력 향상
② 회사 및 조직과의 일체감, 직업의식 제고
③ 부서배치 등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④ 기타
19- 2- 2 . 직업전문학교 신입사원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사업체 현장(각 부서, 강당)
② 사업장내 집합교육(자체 연수원 등)
③ 외부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
④ 개인의 훈련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⑤ 기타
19- 3 . 전문대학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19- 3- 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다 19- 4번으로 가시오
19- 3- 1 . 전문대학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
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무 및 기술 능력 향상
② 회사 및 조직과의 일체감, 직업의식 제고
③ 부서배치 등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④ 기타
19- 3- 2 . 전문대학 신입사원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방법
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사업체 현장(각 부서, 강당)
② 사업장내 집합교육(자체 연수원 등)
③ 외부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
④ 개인의 훈련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⑤ 기타
19- 4 . 기능대학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19- 4- 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다 19- 5번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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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1 . 기능대학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
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무 및 기술 능력 향상
② 회사 및 조직과의 일체감, 직업의식 제고
③ 부서배치 등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④ 기타
19- 4- 2 . 기능대학 신입사원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방법
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사업체 현장(각 부서, 강당)
② 사업장내 집합교육(자체 연수원 등)
③ 외부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
④ 개인의 훈련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⑤ 기타
19- 5 . 4년제 대학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셨습니까?
① 그렇다 19- 5- 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다 20번으로 가시오
19- 5- 1. 4년제 대학 신입사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직무 및 기술 능력 향상
② 회사 및 조직과의 일체감, 직업의식 제고
③ 부서배치 등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④ 기타
19- 5- 2 . 4년제 대학 신입사원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방
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① 사업체 현장(각 부서, 강당)
② 사업장내 집합교육(자체 연수원 등)
③ 외부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
④ 개인의 훈련에 대한 금전적 지원으로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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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신입사원 교육훈련이 향후의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20- 1. 실업계고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20- 2. 직업전문학교( 1년이상) ① ② ③ ④ ⑤
20- 3. 전문대학 ① ② ③ ④ ⑤
20- 4. 기능대학 ① ② ③ ④ ⑤
20- 5. 4년제 대학 ① ② ③ ④ ⑤
21 . 최근 1년간 재직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
습니까?
① 그렇다 2 1- 1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다 22번으로 가시오
21- 1 . 재직근로자에 대한 귀사의 교육훈련은 주로 어떤
이유로 실시하십니까? 두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① 직급에 따른 계층별 교육훈련의 차원에서
② 신기술도입, 직무향상 교육훈련 차원에서
③ 정보화교육 차원에서
④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⑤ 직업의식 및 교양을 제고하기 위해
⑥ 기타
다음은 사업체의 인력확보 애로사항 및
향후 필요인력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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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귀사의 인력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군은 어떤 직군입









22- 1. 위에서 선택하신 직군에 속하는 직원의 학력수준은 주
로 어느 수준입니까?
①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 ④ 기능대학 인력
② 직업전문학교 인력 ⑤ 4년제 대학 인력
③ 전문대학 인력
23.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술 또는 숙련 수준이 낮아서 문제를 겪









23- 1. 위에서 선택하신 직군에 속하는 직원의 학력수준은 주
로 어느 수준입니까?
①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 ④ 기능대학 인력
② 직업전문학교 인력 ⑤ 4년제 대학 인력
③ 전문대학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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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업무수행에 있어서 낮은 근로의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









24- 1. 위에서 선택하신 직군에 속하는 직원들의 학력수준은
주로 어느 수준입니까?
①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 ④ 기능대학 인력
② 직업전문학교 인력 ⑤ 4년제 대학 인력
③ 전문대학 인력
25. 향후 5년간 귀사에서 필요로 하는 각급 학교 졸업생에 대한





25- 1.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① ② ③
25- 2. 직업전문학교( 1년이상)
졸업생
① ② ③
25- 3. 전문대학 졸업생 ① ② ③
25- 4. 기능대학 졸업생 ① ② ③
25- 5. 4년제 대학 졸업생 ① ② ③
26. 귀사의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을 현재 활용하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활용할 계획이 없다 27번으로 가시오
②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활용할 계획이다 26- 1번으로 가시오
③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 27번으로 가시오
④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6- 1번으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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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 활용할 계획이라면 비정규직이 향후 5년이 지나면
귀사의 인력구조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할 것
으로 생각됩니까?
① 현재와 같은 비율을 유지할 것임.
② 계속 정규직이 다수를 차지함(80% 이상)
③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7 :3
④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5 :5
⑤ 예측하기 어렵다
27. 정보화, 지식기반산업화에 따라 여성채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
상됩니다. 귀사의 여성근로자 활용전망은 어떠합니까?
① 여성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예정임
②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③ 여성근로자 채용을 축소할 것임
④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하여 확대할 예정임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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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향후 신기술의 산업화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귀
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분야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28- 1- 1.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게임)
① ② ③ ④ ⑤
28- 1- 2.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 ① ② ③ ④ ⑤
28- 1- 3. 정보처리 ① ② ③ ④ ⑤
28- 1- 4. 재택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8- 1- 5. 기계, 우주, 항공, 해양 ① ② ③ ④ ⑤
28- 1- 6. 생명공학(바이오식품, 바이오
케미컬, 생물에너지, 기능성식품)
① ② ③ ④ ⑤
28- 1- 7. 자동차(기존자동차,
대체연료자동차)
① ② ③ ④ ⑤
28- 1- 8. 교통관련( I TS 시스템,
철도고속화, 항공, 항만고속
화, 선박고속화)
① ② ③ ④ ⑤
28- 1- 9. 의료기기, 의약품 ① ② ③ ④ ⑤
28- 1- 10. 에너지 관련 설비기기 ① ② ③ ④ ⑤
28- 1- 11. 신소재 ① ② ③ ④ ⑤
28- 1- 12. 환경보전 제품, 서비스
( 폐기물처리, 대기오염방지,
수질토양오염방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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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1.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 게임)
① ② ③ ④ ⑤
28- 2- 2. 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 ① ② ③ ④ ⑤
28- 2- 3. 정보처리 ① ② ③ ④ ⑤
28- 2- 4. 재택의료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28- 2- 5. 기계, 우주, 항공, 해양 ① ② ③ ④ ⑤
28- 2- 6. 생명공학(바이오식품,
바이오 케미컬, 생물에너지,
기능성식품)
① ② ③ ④ ⑤
28- 2- 7. 자동차( 기존자동차,
대체연료자동차)
① ② ③ ④ ⑤
28- 2- 8. 교통관련( I TS 시스템,
철도고속화, 항공, 항만고속
화, 선박고속화)
① ② ③ ④ ⑤
28- 2- 9. 의료기기, 의약품 ① ② ③ ④ ⑤
28- 2- 10. 에너지 관련 설비기기 ① ② ③ ④ ⑤
28- 2- 11. 신소재 ① ② ③ ④ ⑤
28- 2- 12. 환경보전 제품, 서비스
( 폐기물처리, 대기오염방지,
수질토양오염방지)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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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세미나 일정표
13:3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 회 식
개 회 사 : 강 무 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14:20 ∼ 14:40 <제1부> 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의 연계 강화 방안
좌 장 : 백 성 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정책연구실 실장)
제1주제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
김 영 화 (홍익대학교 교수)
14:40∼ 15:40 제2주제 각급 교육훈련기관별 산업체와의 연계 우수사례
대학교와의 연계 (사례1) 허 용 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전문대학과의 연계 (사례2) 류 재 민 (동강대학 교수)
기능대학과의 연계 (사례3) 정 해 관 (인천기능대학 교수)
실업고등학교와의 연계 (사례4) 윤 흥 순 (부평공고 교감)
직업전문학교와의 연계 (사례5) 김 승 용 (충북직업전문학교 원장)
15:40 ∼ 16:00 토 론
윤 홍 근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한 만 택 (삼성코닝 인재개발센터 과장)
16:00 ∼ 16:20 휴 식
16:20 ∼ 16:40 <제2부> 교육훈련에서 직업으로의 연계 강화방안
좌 장 : 강 종 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제3주제 OECD 국가들의 교육훈련과 직업의 연계 프로그램 동향
이 남 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6:40 ∼ 17:00 제4주제 대졸 실업자를 위한 노동시장 연계 강화 방안
나 영 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7:00 ∼ 17:30 토 론
강 석 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 기 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7:30 ∼ 17:50 종합토론
좌 장 : 이 종 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7:50 ∼ 18: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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